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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AI보건의료학부    |    김*림

제목:�과거의 ‘나’와이루는화해
 

오은영 박사님은 내가 예전에 방영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부터 최근 ‘금쪽상담

소’나 ‘금쪽같은 내 새끼’까지 모두 즐겨보았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었다. 그래서, 독서 

감상문 공모전 책으로 오은영 박사님의 <화해>가 선정되었을 때 꼭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그 책을 읽어보

고 싶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나조차도 잘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의 불편한 감정들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책에서 오은영 박사님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나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아도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은 솔직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상하고, 내 감정을 말한 

직후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지레짐작하는 게 습관화되어있다 보니 누군가에게 나의 상태를 그대로 전하

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한 번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서 낮은 시험 점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를 부모님에게 전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숨겼던 적도 있었다. 나중에서야 어쩔 수없이 시험 점수를 

솔직히 밝혔는데, 왜 내가 그 때 시험 점수를 말할 수 없었는지 스스로도 이유를 명확히 말할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시험 준비 비용이 부족해 난감했을 때도 

이를 부모님께 전하지 않았다. 아니, 전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나의 속 사정을 솔직하게 

전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되돌아올지 상상하니 입안에 브레이크가 걸려 도저히 입 밖으로 그런 말들을 

꺼낼 수가 없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이해심이 부족하거나 내가 뭔갈 못해냈다는 이유로 혼낸 

적이 없는데도 내 안의 부정적인 상상들은 입을 닫게 만들었다. 책에서는 그런나에게 상대의 반응에 

대해 나를 분리하는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한다. 즉, 내가 솔직한 속 사정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이 

설사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의 문제이지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보통 사람들은 상대에게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이해를 구했을 때 

그리 좋지 않은 반응이 되돌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위로한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성정을 갖게 된 이유 

중에는 부모가 자율성을 너무 빨리,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도 있을 거라고 설명한다. 자율성을 너무 

이른 시기부터 강조당하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나조차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여러 순간들이 한순간에 이해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지, 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솔직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충분히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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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화해>를 읽으면서 여러 번 어린 시절의 나를 마주쳤고, 내가 유달리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했던 

부분에 대해 그 이유를 차근차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특히나 공감되었던 부분은 ‘허구의 독립성’에 

대한 설명이었다. 아이는 원래 아이다워야 하고, 떼쓰고 조르는 것이 정상이다. 인간은 누구나 의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부모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경험을 하면서 

욕구를 채운다.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유달리 바쁜 시기였어서 “의젓하게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할 때” 특히 칭찬을 많이 받았고, 나는 늘 혼자서도 내 앞가림을 잘 할 수 있도록 애썼다. 

의식주 제공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내밀한 속내의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늘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심했던 것 같다. 그렇게 애썼던 시간은 지나고 

나니 상처로 남았고, 나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제대로 해내는 게 없는 ‘허구의 독립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나는 성인이 된지 한참 지난 지금도 감정을 남들에게 터놓고 드러내는 게 어렵고, 여전히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제일 두렵다. 내가 뭔가를 못했을 때 그 결과를 고백하는 것이 힘들고, 

초라한 감정과 상태를 가까운 이들에게 드러내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 이 책은 나에게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현재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발가벗은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혼자서 그런 고뇌를 겪어내느라 고생했다고 위로한다.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나의 모습을 차근차근 직면하게 되는 기분이었다. 실은 다른 누구보다 나 스스로가 가장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왜 나는 ‘혼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대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잘 해내는 게 없는지, 그러면서도 주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럽고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싫은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자괴감을 느낀 적도 많았다. 그런데 <화해>에서 

소개하는 사례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었고, 내가 느낀 감정들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나 느낄만한 감정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스스로를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 때 상처받았고 지금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힘이 있다는 증거이다.”

예전에는 어쩐지 억울한 감정이 들었던 적이 많았다. 유년기가 길면 얼마나 길다고 그때 형성했던 

부모와의 관계가 내 삶에 평생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왜 그때 만들어진 결핍이 이렇게 오래 

나를 따라다니는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불편한 나의 면면을 들여다보기는커녕 애써 감추기 

바빴다.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불편한 ‘나’를 꺼내 보았고, 그런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왜 시작된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좀 더 깊숙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스스로에게도, 남들에게도 좀 더 솔직해질 용기가 생겼다. ‘나’를 잘 알게 되었다고 

해서 어린 시절에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 마법처럼 

갑자기 내가 남들에게 적당히 솔직하면서 곁을 내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근원을 알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는 것은 이전과 분명한 차이를 불러온다.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적 힘의 균형을 찾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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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언젠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억은 원래 주관적인 것이라 사람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이 다르게 남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무의식 속에서 왜곡과 변형이 일어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또,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거나 사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것 쯤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내 아픔을 상대에게 털어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그 이후에 상대방이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사과까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번쯤 속마음을 표현해 

본 것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안다.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화해>를 읽으면서 내가 요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었다. 예전에는 

속 안에 있는 깊은 얘기까지 나누고, 일상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친구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점점 

내 속마음도 얘기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사이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더 조심스러워졌고, 갈등을 만들기 싫고 좋은 친구로 남고 

싶은 마음에 어떤 부탁도 잘 들어주는 친절한 YES걸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심지어, 부탁을 들어주고 

생색을 내는 모습은 남들에게 쪼잔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쿨하게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

이려고 애썼다. 오은영 박사님은 이에 대해 내 마음 안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갈망이 있는지 들여다보라고 조언한다. 또, 어렵게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에는 ‘생색내기’ 역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렵게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 상대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는 무턱대고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치켜세우는 ‘안전한 대답’을 하지 말고, 그 사람에 고민에 맞는 ‘솔직하고도 진지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한다. ‘가까운 사이’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에 그동안의 나 자신이 보여서 

놀랍기도 했고, 확실히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은, 나 역시 돌아보면 사소한 부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싫어진 적도 있고, 배려하려고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느낌에 서운한 적도 많았다. 그렇게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을 사소한 이유로 싫어하게 되었던 것처럼,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사소한 이유로 

싫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무리 다정한 YES걸이 되려고 노력해도 나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는 것이다. 또, 인간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인데 나 혼자

서 일방적으로 참고 희생하는 역할을 자처해놓고, 상대방을 무작정 악역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다. 싫어도 참고, 항상 상대의 뜻에 따르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의 충고를 늘어놓는 사람.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에 대한 설명을 바라보니, 나였어도 우리가 서로 

각별한 관계라고 여기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나는 사랑과 다정의 전염성을 믿는 사람이

기 때문에 여전히 다정하고 친절하려고 애쓸 테지만, 적어도 내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 ‘참고 

있다’는 식의 마음가짐은 확실히 버리기도 마음먹었다. 또, 상대의 반응에 따라 억지로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에서 베풀고 싶은 친절을 주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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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바꾸어갈 것이다. 나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과거만을 자책하며 결핍에 

빠져있을 수는 없다.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골랐던 잘못된 답안들을 고쳐 쓰고, 나 자신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쯤이면 다 괜찮아졌다고 느껴질 때, 과거의 어렸던 나에게 말해주

고 싶다. 넌 결코 이상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온전하고 건강한 ‘나’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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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AI보건의료학부    |    이*용

제목:�‘나를아는사람’은 ‘나’

과거 SBS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었다. 10년 동안 방송될 정도로 인기 

있었다. 콘텐츠는 행동이나 정서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이었다. 나도 

이 방송을 즐겨봤었다. 아이들이 가진 문제와 부모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모습이 항상 인상 

깊었다. 아이를 훈육할 때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이때 이 책의 

저자인 오은영 박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데, 항상 뜨거운 화제를 몰고 있다. 유튜브를 즐겨보다 보니 알고리즘에 떠서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한다는 문자를 받아서 확인해보니, 선정 도서가 오은영 박사

의 책이었다. ‘오은영의 화해’. 제목만 봐서는 감이 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서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읽게 되었다.

지은이인 오은영 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앞서 말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출연해서 이름을 알렸고 여러 방송과 강연을 통해 

‘육아 멘토’, ‘육아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오은영 박사가 실제로 

상담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은영 박사의 정신의학적인 지식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서 설명했다.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면서 따뜻한 조언도 담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했고, 다 읽고 나니 마치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 책 한 권에 담은 느낌이 들었다. 오은영 

박사가 내 삶을 다 아는 것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과 

느낀 점을 말하려고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밥을 잘 먹지 않았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어른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준용이 형은 저렇게 야무지게 잘 먹는데, 재용이는 잘 못 먹네?'였다. 조금만 먹어도 더 먹기 싫었고, 

생각해보니 허기가 잘 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랬던 내가 충격적으로 기억하는 일이 있다. 등교하기 

전, 어머니께서는 항상 아침을 먹였다. 정말 먹기 싫었다. 도저히 못 먹겠는데 계속 먹으라고 해서 

먹다가 토를 했다. 토를 했는데도 계속 먹으라고 해서 나는 울고 말았다. 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더니 나를 내쫓았다. 그래서 집 앞 복도에서 울고 있는데, 앞집 아저씨께서 나오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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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다.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나를 다시 집에 들이더니 쪽팔리게 무슨 일이냐고 하셨다. 어린 나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건강히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왠지 낙오되는 것 같아서 조급해진다. 그런데, '해야 한다'가 너무 많으면 아이를 사랑할 틈이 없다.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해야 한다'라

고 말하면, 스스로에게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한다. 비단 육아뿐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

서도 수많은 '해야 한다'를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겠다.

유치원은 영어 유치원을 다니며 조기교육과 사교육을 받아왔다. 태권도, 피아노, 수영, 농구, 축구 

등 안 해본 것이 없다. 초등학생 때는 전 과목 만점도 받을 만큼 성적이 우수했다. 중학생 때는 선행학습

을 받았다. 방학 때마다 특강이란 특강은 다 들었다. 좋은 성적을 유지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평소보다 

안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의 좋은 성적은 어머니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초등학생인 나를 밤늦게까지 공부시켰고, 옆에 앉아 계시다가 조는 것을 보면 깨웠다. 어머니께서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셨다.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깨달았다. 

여태 내가 쌓아온 것들이 강제성과 조기교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졌다. 한 번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가출을 했었다. 공부를 안 한다고 여러 번 쫓겨나기도 

했다. 갈등은 고등학생까지 이어졌다. 고등학생 때는 입시와 더 가까워지다 보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찰도 시작되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싸우고 나면 항상 '너만 잘하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는데'라

고 하셨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이 가정불화의 원인을 자꾸 나에게 돌리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의지는 점점 사라지고 성적도 계속 내려갔다. 그럴수록 어머니는 나를 더 학원에 

몰아넣었고 폭력은 점점 심해졌다. 컴퓨터 게임을 하면 공유기를 끊어버렸다. 방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문을 없애버렸다. 휴대폰을 많이 본다고 부숴버렸다. 내 몸에는 맞아서 생긴 멍, 긁혀서 생긴 손톱자국 

등 늘 상처가 많았다. 어머니께서는 오은영 박사가 이 책에서 말하는, 하지 말라는 행동 모두를 했었다. 

어머니의 폭력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내 안에서는 분노와 복수심, 원망 등 여러 부정적인 생각이 들곤 

했다. 그 정도가 심할 때는 속으로 욕을 하기도, 어머니의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는 혼잣말로 욕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에 놀랐고 두려움이 커졌다. 내 안의 폭력적인 

나를 마주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됐던 거라고,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 깊은 무의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 마음 자체가 죄가 

아니다. 마음은 가졌지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미움이나 분노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갖는다는 것은, 이미 '나'는 그 부모보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에게도 내가 이럴까?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는다던데'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수없이 다짐해왔다. 부모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부모가 

밉다', '부모가 싫다'라는 내 감정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미움과 분노에 지나치게 휩싸여 있으면 

그들로부터 내가 받은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예전에 

가졌었던 감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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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머니와 식사 중에 예전 얘기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재밌었던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 애써 안 하려고 했던, 안 좋았던 얘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많이 싸웠다. 

물론, 그 정도가 예전만큼은 과격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내가 나를 무력으로부터 방어할 힘이 생겼기 

때문에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어머니와 나의 마찰이 많이 줄어든 시점은 군대를 

전역한 후이다. 어머니께서 그때는 내가 내 할 일을 알아서 하기도 했고 이제는 강요한다고 그대로 

들을 나이가 아니기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더 과거의 얘기로 이어진 

것이다. 절대 들추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묻어두고 지금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정말 왜 그랬는지 궁금해

서 여쭤봤다. "엄마 그때 나 왜 그렇게 때렸어?"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 우울증이 극도로 심했을 때고 

약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늘어나다 보니 몸이 많이 상해서 엄청 예민했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께서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듣고 나니 '이해'는 

되었다.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래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들던 찰나, 

어머니께서 "미안했다."라고 하셨다. 얘기를 꺼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문득 떠올랐던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모든 사람이 읽었으면 한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상처의 시작은 ’나‘때문이 아니었

음을 깨달을 수 있고 조언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자식에게 상처를 준 부모들은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꼭 폭력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무심코 

한 행동이 자식에게는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부모든 한 번쯤은 실수했을 것이다. 

그 실수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또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될 사람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며 수많은 나를 마주할 수 있었고 그때의 내가 느꼈던 감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책을 다 읽고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면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나는 과거의 나일 뿐이다. 과거에만 갇혀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나‘를 알아야, ’나‘를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나'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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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미술치료학과    |    김*은

제목:�상처받은내면의 ‘나’와마주하는용기

책의 표지를 보면서 문득 “나는 어떤 내면의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마주해야 할까?”라는 질문과 함께, 

기대에 찬 마음으로 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와의 화해’ 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한다. 

나의 감정이나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정감을 갖도록 자신을 진정시

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나의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해주고 인정해 주었으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폈는지 뒤돌아보는 기회가 왔음을 알아차리고 진지하게 글을 읽어갔다.

나는 미래에 미술로 상담을 하는 상담사가 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와의 화해’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매일 같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험생도, 아이를 키울 때 

모질게 혼내게 되는 부모들도, 성과를 내야 하는 직장인들도 말이다. 수험생은 자신이 의지가 부족해서 

공부를 더 악착같이 하지 못하는 거라는 자기 불신 때문에 매일 선생님들의 공부 자극 동영상을 보며 

자신을 채찍질한다. 말을 잘 안 듣는 아이에게 호통치게 되는 부모들도 “ 나는 이런 부모밖에 될 수 

없는가?”라고 생각하며 후회하기 쉽고, 직장인들은 “ 왜 그때 내가 성과를 더 내지 못했을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한다.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매일 같이 노력한다.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나를 알지 못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차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곤 한다.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려면 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나를 진심

으로 인정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타인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

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다. 남을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나의 내면과의 대화를 가지는 시간을 천천히 가졌다.

나의 내면에 있는 상처를 다시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 상처를 꺼내어 마주 보고 있는 

나를, 이 책이 위로해 주고 감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느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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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아 네가 그때 힘들었던 건, 당연한 거야. 여전히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한 거야.”라

고 말해주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나의 아버지는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주셨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을 함께 

관람하고, 감상문을 같이 작성해보기도 하였으며,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오시는 것도 많았었다. 

항상 어머니보다 시간을 많이 보냈으며, 매주 일요일마다 같이 등산을 하곤 했다. 나에게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가까운 친구와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이런 믿음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친절했던 아버지는 화를 잘 내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 갑자기 

화를 내셨고 체벌로 훈육을 받았다. 아버지는 말로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신 듯하였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친절하던 아버지가 발로 나를 차다니……. 갑작스러운 체벌과 훈육을 받게 되었을 

때 나의 어린 마음은 상처를 입었다. 또한, 내가 무엇 때문에 체벌을 받는지 잘 알지 못해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그 체벌이 많은 횟수는 아니었지만, 평소에는 너무나도 다정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무서

워지는 것을 보며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훈육을 받으면서도, 눈치를 살피며 고민을 

해야 했었다. “갑자기 왜 때리는 거지? 내가 맞고 있는 이유는 뭐지?”. 내가 무엇을 잘못 한지도 정확히 

모르고 갑자기 체벌 당할 때는 항상 불안하고, 속상하고, 억울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고민을 나눌 사람이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울감이 들기도 했다.

나는 이 책에서처럼, “어린 시절 상처를 줬던 부모를 용서하고 이제그만 내 안에 상처받는 어린아이를 

낫게 해주고 싶다가도,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면 또 미워진다.”라는 구절에 크게 공감했다.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불안했고,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이 이제는 싫고, 무서워서 거리를 두게 되었기 때문이

다. 동시에 애증으로 차올라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 죄책감에 빠지기도 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야. 네가 나빠. 그 정도는 누구나 맞고 자라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으

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나만 무서워하는 거 아닐까?” 하며 내 마음을 한없이 의심했고,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불편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나를 감정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공격했다는 것은 아이에

게 큰 고통과 상처다.”라는 이 책의 말에 나는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나를 만났다. 상처받은 아이는 죄책감

에 시달리면서, 우울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우울과 불안으로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성인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상처받은 어린 나를 안아주었다. “힘들었지?” 하며 

내 감정과 마음을 그대로 보기 시작하였고, 나 자신을 채찍질할 필요가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불안하고 무서웠던 건 당연한 거라고 인정해 주고 보듬어주기 시작했다.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는 성인이 된 나의 위로와 인정을 받고 꽁꽁 뭉쳐있던 마음을 따듯한 손으로 쓰다듬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와의 화해’가 소중하고 귀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그러고 나니, 내 마음을 부모에게 털어놓는 시도를 해야겠다는 용기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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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어린 나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통찰이 있자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용기 있는 자아’가 생겨났다. 나 자신에게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다. “참지 말고 말하자, 내 의사를 표현하자, 회유하지 말자.”라고 되뇌었다. 내 결정에 의심하

지 말자. 그 순간엔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상처가 회복되어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체벌 당해야 했던 나와 

화해하고, 아버지가 나의 인생에 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했던 나와도 화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지나온 것들은 깨달음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떤 때는 행복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다.

하지만 지나온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일 뿐이고, 지금부터는 내 마음을 더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한다.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나는 삶의 주체는 바로 ‘나’여야 한다.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지금-여기’ 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나를 미워하고 후회하며 살았던 지난날 들은 나와 화해하지 못한 나 자신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사랑해야 타인에게 돌려줄 사랑도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의 상처를 말하고 그때의 감정을 인정하니 내 마음 속에 평안이라는 포근한 선물이 찾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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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상담심리학과    |    현*이

제목:�처음과끝

- 과거의 나: 왜 나는 기대지도 못하는 걸까 남들은 편하게 나 필요할 때 찾는데 나는 왜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 그러면서 왜 알아주길 바라?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고모한테 

가면 기댈 수 있을 것 같거든? 엄마랑은 또 말하다가 눈물 나올 것 같고 그렇지만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엄마도 힘들 것 같고. 남친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또 스스로 생각하면서 성찰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는 한데, 특히 이런 인간관계의 

사소한 갈등에 부딪히면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잡기가 쉽지가 않아.

- 현재의 나: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기를 힘들어한다. 강해 보이고 싶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스스로 문제를 처리한 경험이 많고, 

부족한 면은 노력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 하지만, 자의식이 강하면 어떠한 

문제를 겪는 자신을 못 견디기 때문에 스스로를 억누르고 혼자서 다 감당하려는 면이 있다. 힘들 

때 타인에게 기대고 싶은 욕구는 너무 당연하다. 인간에게는 의존 욕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을 억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상처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지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인간으로부터의 애정, 의지의 욕구가 있어 더 사람을 

찾게 되기도 한다. 

“야산을 오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간 곳에 길이 난다. 그 길은 점점 더 다니기 편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다니게 된다. 길은 조금씩 조금씩 넓어진다. 뇌의 신경회로도 그렇다. 어떤 자극을 

자주 받으면 그쪽으로 길이 뚫리고 단단해진다. 지름길이 뚫리는 것이다. 그 길은 정보가 빠르게 해석되

는 길이다. ”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친구 관계 트라우마로 인해 내게 친구라는 지름길이 뚫린 모양이다. 이 고민의 

근원은 친구 생일을 정성스럽게 노력해서 챙겨줬는데 그만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은 것, 내 지인들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고 느끼는 것, 나였으면 좀 더 카톡을 열심히 답변 했을텐데 친한 친구의 

반응이 그렇지 못해서 서운했던 것이다. 내게 이러한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된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는 크고 작은 인간관계의 미묘한 갈등이 더 있을텐데 그때마다 일일이 

아파하면 못 견딘다. 



Ⅰ. 독서 감상문 공모전

13

인간관계는 가끔은 나를 정말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사람은 남에게 항상 친절하지 않다. 

항상 적극적인 호의를 보이지도 않다. 열 번 중에 네 번은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그럭저럭 

잘 해주는 여섯 번보다 잘 못하는 네 번에 더 방점을 찍는다면 인간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결정을 내린 

거야, 잘했어”라고 나에게 확신을 주는 연습을 해보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작은 결정에도 자꾸 나의 마음을 외면하게 

될 때, 이때 ‘나는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이다’ ‘ 나는 대체로 옳다’ 라는 생각을 가지자. ‘마음 같아선’이라

는 생각이 들면 그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게 옳은 거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나를 느끼면서 산다. 자식, 학생, 친구, 사회 구성원, 여자친구, 

언니 등의 역할들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 그냥 ‘나’다.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자. 나는 결코 역할로만 인정받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오은영의 화해에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토대로 나와 내면이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관계는 내가 있어야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내 모습을 

만나고 싶었고, 과거 일기장에 썼던 내 글을 보고 화해를 읽고 난 지금의 현지이가 해주고 싶은 말을 

했다.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자식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했고, 미래의 부모가 되기도 했다. 우리는 

여러 역할을 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냥 ‘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종종 역할에 

휩싸여 진짜 나로서의 선택은 거의 하지 못했다. 이 친구는 이런 것을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더 맞춰서 해줘야지, 사회인으로서 이 태도는 어른답지 못해 등등 여러 역할 속 

내 가면이 나를 옭아매고 있었다. 태어난 이상 역할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네가 생각했을 때 뭐가 옳은 방향인 것 같아?”

초등학생, 심지어는 훈육이 가능한 3세 아이에게도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다.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적용하고 곱씹어야 할 질문이다.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 

훈육할 때만 사용하는 질문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적용되어야 할 질문이다. 사회인으로 살면서 여러 

자극을 만나게 될텐데 그럴 때마다 한 템포 쉬어가는 연습을 하자. 잠깐 숨을 참았다가 뱉어보자. 쉼을 

두고 이 질문을 떠올리고, 답이 나오면 그대로 하자. 내가 존재하기에 모든 관계가 시작되고, 끝맺음도 

내가 있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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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진정한어른이되고부모가되기까지의성장통,�‘나’와의 ‘화해’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고 자식도 자식이 처음이다.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지 못한 부모들, 그러한 부모

들 밑에서 자란 아이가 부모가 되어 그들의 자식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된다. 학대로 인한 상처, 

과도한 통제로 인한 상처 또는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든 욕심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 상처를 준 부모나 상처를 받은 자식들이 하나 둘씩 모여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이 된다. 부모에게

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선 부모와 화해하는 것이 아닌 오롯이 나와의 화해를 해야 한다. 무조건적

인 용서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자식들에

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말이다.

나는 이 책을 아직 자식의 시각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 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자식의 시각만으로, 부모의 시각만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레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부모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나’와의 화해가 

되고, 이를 통해 부모와도 화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싶다.

‘부모를 미워해도 괜찮다.’

자식은 부모가 학대를 하지 않는 이상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런 부모에게 자식들은 안정감

을 느끼고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를 강하게 키우겠다며 날이 선 말로 

나의 마음을 쿡쿡 찔렀던 부모님의 말들이 생각났다. 가시 박힌 말을 하는 부모가 싫었고 도망치고 

싶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나는 커서 절대 내 자식한테 이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발생한다. 그렇다고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겠는가. 부모의 말에 상처를 받고 나서 위로는 나 혼자의 몫이 된다. 수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주시는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워하

거나 싫어한다는 감정 자체가 나쁘게만 느껴졌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라는 말을 부모라면 말해본 적이, 자식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들 때문에 

부모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을 죄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저자는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한다.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을 제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고, 미래의 자식에게 나의 부모보다는 좀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결국 ‘부모와의 따듯한 추억’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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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평생을 간직하는 선물이 있다. 바로 ‘추억’이다. 친구와의 추억, 연인과의 추억 등 

추억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 우리에게 처음으로 생기고 가장 소중한 추억은 ‘부모와의 따듯한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에 다녔을 시절 아버지와 함께 운동회에 참여했을 때, 가족여행에서 

다슬기를 너무 많이 잡아 한동안 다슬기를 주구장창 먹었던 기억, 가족끼리 텃밭에서 키운 농작물로 

집에 와서 고기를 구워먹은 기억 등 사소한 추억들이 알게 모르게 소복이 쌓여있었다. 그래서인지 

운동회를 할 때, 다슬기를 볼 때, 텃밭을 볼 때마다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고, 미소를 짓게 되고 미소를 

머금게 된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즐거운 경험이 내가 고난에 맞닿았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 부모와의 따듯한 추억이야말로 내 삶의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평소에 책을 읽으면서 구절 하나하나에 감명을 받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었던가. 책의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떠오르게 된다. 아마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부정적

인 사건들을 무의식중에 덮어놓고 외면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들이 나의 성격이나 대인관

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 타 부모 탓으로 돌리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들도 몰랐고 

그들도 상처받았다. 또 치유하는 방법도 몰랐고 받지도 못했을 뿐이다. 이제 이 책을 읽은 우리가 자식들

을 위해 노력해야 할 차례이다. 

완벽한 부모란 없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자랐어도 나는 비교적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한다. 부모와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도 많았고, 서로 미워하고, 때론 상처도 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부모를 사랑한다. 앞으로 내가 키우게 될 자식은 사회로 나가기 전까진 내가 세상의 전부일 것이다. 

그런 자식에게 나는 안전하고 포근하고, 항상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졌다. 자식은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지하고, 사랑을 빙자한 과도한 통제를 자제하고,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대신 단호한 어투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금 더 철이 덜 들었던 시절, 부모가 나에게 모진 

말을 할 때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가 나에게 하는 

말, 행동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란 것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욕심에 그랬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물론 책을 읽기 전에도 부모를 사랑했지만, 

책을 읽은 후인 지금은 나의 부모의 상처까지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식이 될 것이고, 영원히 부모를 

사랑할 것이다.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책. 실제 사연들로 구성되어 있어 내가 직접 상담을 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자식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과거의 나와 직면하지 

못해 마음이 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그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내가 과거에 멈추어 

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그 손을 맞잡고 용서한 순간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완성되고 큰 장애물이 있더라도 굳건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렇지만 직면하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괜찮으니 

천천히 직면해보도록 하자. 분명 우리는 더욱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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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나에게건네는화해

‘부모를 미워해도 되는 걸까?’

스무 살이 되던 시점, 내 어릴 적이 문득 내 머릿속을 스쳤으며 그로인해 생긴 상처나 결핍이 모두 

부모의 탓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을 지배했었다, 그러다보니 부모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반복하고, 속에서 늘 요동쳤다 

특히 부모님을 미워한다는 말 자체가 도통 납득이 안가서 그저 그 감정과 가까워지지 않고자 했다. 

하지만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 수 록 그 감정은 안 보이는 곳에서 더욱 커져가 결국 내가 찾아야만 

했을 정도로 요란하고, 시끄럽게 마음 속 한 구석에서 외쳐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언제나 그 상처를 도망가야만 했던 나에게 이 책의 한 구절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었다 

바로 ‘부모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부모님을 미워하고, 또 한편으론 그 모습에 죄책감을 가져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는 구절이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나의 마음부터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준다. 내가 그렇게나 피해 다녔던 그 감정을 마주하고 보니 

신기하게도 그다지 힘들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이 책을 읽으며 아이에게는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며, 이를 잘 알지 못한 채 부모가 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가게끔 

해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머니의 기질이 굉장히 

까다로워 아이가 가면을 쓰며, 부모의 마음에 들게끔 행동한다는 사례였다. 그 아이는 그런 어머니로 

인해 언제나 거짓된 모습을 하는 

자신의 행동을 미워하고, 증오심에 살아갔었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한다고 했다. 즉 이 아이는 부모의 행동으로 비롯된 자신을 증오하였으나, 그 행동은 

나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 마디로 부모는 

내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런 부모 또한 결코 일부러 나온 행동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다

는 것 까지 이해하게끔 해주는 부분이었다.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부모님을 향한 미운 감정을 받아들이

게 되었고, 더 나아가 부모님의 입장 또한 바라보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어린 날의 내가 진정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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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 하는 말을 이 책에서 아낌없이 해주었기에 내가 오래토록 피하던 나의 모습과 마주하게끔 해주었다.

사실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피해 다닌 건 죄책감이 아니라 내 상처를 마주하기 싫어서였던 부분이 

컸다. 결핍과 상처로 인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창피했고,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하여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게끔 해주었고,

그런 나에게 변화를 강조하는 것 보다는 충분히 힘들었음을 공감해주는 책이었다.

우리나라는 부모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된 것처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감정을 

배제해둔다. 하지만 이 책에서만큼은 그 감정이 틀린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 감정을 

갖는 아이들에게 당연한 감정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위로를 건넨다. 이 책은 내 감정에 더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해준다.

지금의 나는 부모님을 미워하는 내 마음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 마음이 충분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미워한다고 해서 단연코 부모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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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저는울보입니다.

저는 울보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만큼은 세상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책을 떠올리며 글을 쓰는 

지금도 눈시울이 시큰해집니다. 글도 잘 안 써집니다. 깨닫고 느낀 것들이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어도 못난 사람은 없다는 오은영 선생님의 말씀처럼, 인간적인 제 모습

을 진실하게 담아보려 합니다.

책에서 묻습니다. 인생의 근간이 흔들릴 때 다시 잡아주는 추억이 무엇인지. 추운 베란다에서 오두방

정 떨며 가져온 귤을, 세 자매가 미간 찌푸리며 먹던 게 생각납니다. 거실에 펼쳐 놓은 커다란 이불 

속에서, 귤이 셔서 못난 표정을 지을 때마다 배꼽 빠지게 웃던 것도 기억납니다. 참 사소하고 하찮은 

기억입니다. 신 귤 같은 인생에 울상이 되면, 이 별 볼 일 없는 기억이 떠오릅니다. 귤은 시었지만, 

언니들과 박장대소했던 기억은 달콤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이날이 큰 느티나무처럼 

쉼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와 같은 날을 보냈는데도, 유독 선명한 

날이 있습니다. 다른 날들은 흐리멍덩하고 뿌옇기만 한데, 그날만은 화질이 1080p 같은 날 말입니다. 

참 웃기게도 지나가고 나서야 압니다. ‘참- 그때가 좋았어’라고. 참으로, 와인 같은 추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억의 향과 울림은 깊어집니다. 이런 추억 앞에서 아늑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참 많이도 운 구절이 있습니다.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에서 많은 생각과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왜 그리 슬퍼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글귀에서 느낀 것은 인간관계의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너 참 장하다, 대견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상처를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늦게 

알아서 닭똥 같은 눈물을 자주 흘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일이 없어’하는 고뇌를 힘겹게 

떨쳐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선택이 정말 옳았는가 스스로 되물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고통으로 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보다, 왜곡하고 덮어버리고 숨겨버리는 게 더 쉽습니

다. 예 맞습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끝끝내 올곧은 생각을 세운 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를 보고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한없이 여린 저 같은 사람도 자신을 지키는 힘을 키웠습니다.

위에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는 제 생각에 의심이 많았습니다. 책에서 딱 그 점을 꼬집어 주더군요. 

바로 자율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린 시절에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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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기 신뢰감과 확신이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책에 나온 일화처

럼 부모님은 ‘친절하지만, 과도한 통제자’ 였습니다. 따라서 남의 시선에 예민했고 그 시선을 등대처럼 

따랐습니다. 그때의 저를 보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지금의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라고 주변 사람들이 놀랄정도 입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산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야 숨통이 트입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나니 더 어깨가 가벼워졌습

니다. 저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책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이 말을 비춰보자면, 저는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나뉘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타인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분리했습니다. ‘네 마음과 나의 마음은 따로따로야!’라고 외칠 줄 알아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제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는 

스스로 볼륨을 높이지 않으면 커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소리를 들을 때도 필요하지만, 그 소리를 능동적

으로 낮추고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어렵게 배운 것일수록 

기억이 더 잘 나는 것처럼. ‘아니, 얼마나 능숙해지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저는 전과 다르게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감정에 솔직해졌습니다. 매번 부족한 

저를 발견하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예전에 일어났던 일과 이 일은 달라.’라는 

구절과 함께 더 힘차게 일어납니다. 눈물 콧물 닦아내며 꿋꿋하게 걷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라는 확신이 

차오르고, 가슴속에는 자긍심이 벅차오릅니다. 무엇이 저를 그리 만들었냐고 묻는다면, 저겠지요. 다만, 

이 책을 통해서 뿌리 깊은 결심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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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학습공간,�그리고나의미래

나와 같은 차의과학대학교 22학번 새내기 중에 민들레

영토를 아는 학생은 10명도 안 되고, 여기를 가본 사람은 

5명도 안 될 거라고 확신한다. 1990년대에 생긴 프랜차

이즈 개념의 카페지만 또 카페라고 하기엔 현재의 우리

가 아는 곳과는 다른, 지식백과의 말을 빌리자면 종합문

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한 곳만 남아있는 

민들레영토는 고등학교 때 처음 방문했다. 5천원을 내면 

기본 음료를 무한정으로 마시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

간은 돈이 없는 고등학생한테 최고였다. 학교에서 5분 

거리였기에 혼자서 공부를 하러도 자주 갔고 친구들과 

이곳에서 1학년 때는 학생회 면접 준비를, 2학년 때는 

인문학 중점 학급 면접 준비를, 3학년 때는 대학교 면접

을 준비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공’ 분위기가 아니었

기에 우리는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공간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추억이지만, 

당시엔 하나 같이 막막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었다.

입시를 끝낸 이후로는 갈 일이 없었지만,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과제를 하러 혼자 방문한 민들레영토는 

나의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자주 먹었던 메뉴와 친구들과 함께 낙서했던 벽을 찾으며 나는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고등학교의 생활이 끝나고, 영원히 함께라고 생각했던 

친구들과는 졸업과 동시에 다른 학교,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하루의 반나절을 함께 하는 

친구가 내 곁엔 없었고 나는 검은 화면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제외하곤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다. 난 이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새로운 환경인 대학교에 입학했고 더는 수능 공부가 아닌 전공 공부를 하고, 

교과서보단 노트북을 보며 하루를 보낸다. 고등학교 땐 공부를 하러 카페를 간다고 하면 무슨 공부를 노래가 

나오는 카페에서 하냐며 한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과제를 하러 카페를 간다고 하면 잘 다녀오란 소리를 

듣는다. 나는 고등학생 때 즐겨 가던 공간에서 현재 나의 환경이 완전히 변하였음을 깨달았다.

나한테 민들레영토는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이다. 과거엔 교복을 입고 대학을 걱정하던 고등학생이 현재

는 전공 공부를 걱정하며 LMS에 접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나는 어떨까?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여기서 

취업 준비라며 자소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할까? 취업에 성공했다면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치킨 커틀릿과 

치즈케이크를 돈 걱정 없이 사 먹는 어른의 모습일까? 나에겐 소중한 이 공간이 나와 같은 시간 속에 오랫동안 

함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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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데이터경영학과   |    정*원

나만의학습공간,�그리고나의미래

나는 1년간 편입 준비를 했다. 체육학과 학생이었

고, 편입도 다른 학교 체육학과 입학을 위해서 입시 

운동을 미친 듯이 했다. 편입을 하고 복수전공으로 

경영학을 배워서 내가 꿈꾸던 스포츠마케터로서 일

을 하는 미래를 그리며 운동을 해왔다. 많은 학교에 

붙었지만, 경영학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

여 데이터경영학과로 편입하였다.

늦게 합격을 하여 자취방을 구하기 힘들었고, 원룸

텔(고시원)에 방을 구했다. 위 사진이 현재 내가 지내

고 있는 방에 책상이고, 나의 학습공간이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지만 

나는 이 공간이 좋다. 3학년으로 새 전공을 시작하기 때문에 남들이 1, 2학년 때 쌓아 올린 것을 따라 

갈 생각에 항상 답답하고 벅차다.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편입을 준비하던 시절을 떠올린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의미 있었고, 미래를 그리던 시절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곳에 앉는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은 왜 미래에 대해 말하라니까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지?”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같다. “나의 과거가 내 미래를 그릴 붓을 마련해 

준다.”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력의 

불쏘시개가 되어주며, 이 공간은 장작이 되어준다. 나의 과거는 미래를 위한 동기이다.

좁디좁은 방과 작은 책상이지만 커다란 미래를 그리고 있다. 과거를 떠올리면 미래를 그리게 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는 달리기가 시작된다. 그렇다고 미친 듯이 달리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나의 쉼터가 되어주는 공간이다. 지칠 때나 힘들 때나 잠시 쉬어주는 공간이 된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주

며 미래를 향해 달릴 준비를 하는 공간. 미래를 향해 달리는 공간. 그게 바로 이곳, 나만의 공간이다.

오늘도 나는 미래를 향해 달리기 위해 과거를 떠올리며 나만의 공간에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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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AI보건의료학부   |    김*환

나만의학습공간,�그리고나의미래

딱 봐도 어질러져 보이는 내 책상이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쪽에 책꽂이를 올려두고 꽂아놓은 전공 교재와 요즘 읽어가는 

책, 그리고 이면지들이 있다. 중앙에는 당연히 노트북과 하고 있던 과제가 그대로 올려져 있고 말이다. 

시계, 그리고 외출 전 준비하며 빨리 나가기 위해 올려둔 물품들도 보인다. 그럼 이토록 어질러져 있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 하고 바라보면 다른 일반적인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 여러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소독제, 인공눈물 뒤 노트북 케이스로 가려둔 버리는 약들, 약 복용을 위해 올려둔 750ml짜리 

물통 두 병 그리고 여러 개의 반창고.... 바라보는 이들 중 대부분은 궁금해도 침묵을 지키게 된다. 

자세히 곱씹을 필요는 없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내 학습공간인 내 책상은 준비이자 실행이고 그 모든 과정이다. 평소 매일 무언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물품들과 내 머리 하나로는 혼자 해내지 못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는 물건들이 있다. 

그리고 이후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이들을 최대한 빨리 막아서기 위해 도와주는 

물건들이 하나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학과에서 내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쓰인다고 

생각되는 과목은 보건학과 기초통계학이다. 특히 통계학은 책을 펴고 강의 하나를 듣는 순간 ‘아, 책상 

정리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책상 정리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책상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했다. 그리고 굳이 정리할 필요도 없었다. 과목 수가 

많고, 봐야 할 종이가 많아서 책상의 양옆에 높이 쌓아두고 중앙에 숨어 공부하다가 그때그때 펼쳐보고, 

누워 있다 보고, 시험 기간부터 시험이 끝나고 난 그 당일도 한숨을 쉬며 열어봤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종이 대신 노트북을 쓰게 되었고, 책 두께는 급이 다르다. 이에 맞춰 내 책상 환경도 변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한 투병 생활을 하며 내가 받아들이는 공부라는 느낌이 변해서인지 더 이상 숙제, 

과제라는 표현보다는 성찰, 공부, 변화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고 느껴지게 되었다. 그동안 끌려다니는 

공부를 하고 시키는 숙제를 피해 도망만 다녔다면 병의 회복을 위해 사회에 한쪽 발을 담가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공부가 필요해졌고 하고 싶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때는 공부를 할 수 없는 

몸 상태였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하고 싶던’ 공부를 하게 되니 숙제, 과제라는 표현조차 거부감이 생겼다. 

나에게는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공부고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인데 어찌 의무처럼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바꾸고 변해갈 모습은 거창하지 않다. 과정을 도와주는 물건을 줄이는 것이다. 많이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의약품들이 자리를 채웠다. 책상은 내 머릿속과도 같아서 무언가 올려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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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다른 것을 올려둘 수 없다. 그리고 억지로 올리다 보면 결국 비교적 관심을 못 받던 이들이 

밀려 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 물품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자리를 계속 차지하려고 

한다. 그게 나는 너무 싫고 괴로워서 거창하게 수상 기록 같은 건 책상 위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니, 

그저 책상을 조금 비우고 싶다. 투병 생활이 길고도 험했고 지금이 그 생활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건강과 변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듣기에는 소박해도 

그 모습은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이해 못 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나와 

같은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거창한 목표는 입이 아니라 머리에 머무른다. 

저 멀리 “내 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대신하게 되고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단순해진다. ”지금 

내 책상을 채우고 있는 의약품들을 비우고 싶어. 그게 내 지금 목표야.“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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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간호학과   |    임*리

나만의학습공간,�그리고나의미래

‘와 여기 뭐지?’ 내가 이 공간을 처음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다. 당장이라도 축구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초록 바닥과 성인 도서관인지 어린이 도서관인지 헷갈릴 정도의 아기자기 한 공간, 그곳의 이름은 

‘라운지쿨투라’이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 사실 난 아직까지도 왜 이름이 쿨투라인지 모른다. 나는 

이 아기자기한 공간에 매료되어 최근 들어 여기서만 공부한다. 수업이 없을 때마다 이곳을 가다보니 

암묵적인 나만의 자리가 생겼다. 이곳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과제를 

하러 온 사람, 여가를 즐기러 온 사람, 전공 공부를 하러 온 사람 등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르지만 

다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몰입”이다.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쉽게 어떤 일에 몰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탁 트인 공간에서 

무언가에 열심히 몰입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 때도 도움이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러 온 대학인데 막상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니 또 하기가 싫어질 때 ‘라운지쿨투라’

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한다. 어떻게 보면 나의 몰입은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 같다. 공부를 하다 제대로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주위를 둘러보며 잠깐 환기를 

시킨 후 마음가짐을 바로잡으며 드는 생각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다.

내가 ‘라운지쿨투라’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쪽 측면을 모두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의학서적들을 

보며 내가 드디어 내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하던 공간과 유사해서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만 같다. 이 공간에서 열

심히 공부해 나는 미래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한 행동에 누군가는 도움을 받았

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리

고 그 시작은 간호사가 될 것이다. 백의의 천사까

지는 바라지 않지만 좋은 간호사, 지혜로운 간호

사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먼저 

나서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전체적인 공간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없어 라운지쿨투라의

쇼파에서 찍은 사진으로라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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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의생명과학과   |    김*연

나만의학습공간,�그리고나의미래
-�새로운장소,�새롭게써내려갈미래

내가 대학교로 진학하면서 나의 생활 공간이 변화되었다. 이

사 오기 전에는 많은 심경이 뒤섞여 있었다. 불안한 마음, 무서운 

마음, 떨리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 등… 하지만 역시 사람은 적응

의 동물이라 말하지 않던가? 일주일 만에 다 적응한 듯하다.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할 일만 남아있다.

내 학습공간을 소개해볼까 한다. 현재 책상을 보면 본가에서 

가져온 것들도 있지만 새로 산 것들도 많다. 일단 책상은 고모가 

줬다. 맨 처음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별로 들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아주 잘 쓰고 있다. 써보니까 딱 적당한 크기였

다. 스탠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쓰던 것이다. 예쁜 디자인은 

아니지만, 조명도 아직 괜찮고 정이 들어, 가지고 와서 쓰고 있

다. 벽에는 감성적인 포스터나 엽서로 꾸몄다. 아무것도 없는 벽은 허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도 붙였다. 공부하다가 입이 심심하면 먹을 간식들, 미니 거울 등 좁아도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 

잡동사니도 많고 정신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없으면 허전한 그런 구성이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다가 가끔 미래를 생각해 볼 때가 있다. 그 상상 속에는 항상 근사한 내가 있다. 아마 

다들 그러지 않을까 싶다. 멋진 커리우먼이 되고, 세계여행을 다니고, 행복한 가족이 있다. 지금은 이런 

근사한 미래를 위한 디딤판을 다지고 있는 단계이다. 대학교에서 디딤판을 다지고 사회에 나가 그걸 밝고 

날아오르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주 잘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다지다 보면, 구멍 난 자루로 흙을 

퍼 올 때도, 잘 안 쌓아질 때도, 내가 엎어질 때도 있다. 그럼 자루를 바꾸고, 열심히 밟고, 상처를 치료하면서 

이겨내야 한다. 이 과정이 지나면 더 멋진 나로 성장해있다.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였다. 진로에 관해 수도 

없이 고민하다가 초라한 내가 떠올라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자괴감이라는 늪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빨리 

빠져나와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아니면 내가 나를 갉아먹게 되니까. 이걸 몰랐던 과거에는 꽤 힘들었었다. 

이젠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토익 공부, 독서, 전공 공부, 동아리 

활동 등등.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나조차 모르는 멋진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열심히 산다. 

세상에는 가장 귀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금, 두 번째는 황금, 세 번째는 지금! 나도 

이 말처럼 지금을 열심히 살려고 한다. 변화된 환경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써 내려갈 미래를 기대하며 

내일 하루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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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데이터경영학과   |    유*아

나만의학습공간,�그리고나의미래

맞춤법 검사를 지금까지 내 삶에서 학습공간은 다양했다. 독서

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내 인생이 담겼

다. 그중 가장 오래되고 나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한 책상을 중심으

로 소개하려고 한다. 책상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했다. 

나와 많은 시간을 나눈 책상에서 과거부터 미래를 얘기해 볼 것이

다. 먼저 시간이 지나 내가 나이를 먹으며 성장할 때 책상이 느낄 

변화를 고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이다. 나는 책상에

서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했는지는 매 순간 달랐다. 어쩌면 

달라진 것이 내가 성장한 것의 증표일 것이다. 간략하게 세 가지 

경우로 설명하며 책상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는 순수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덧셈 뺏셈으로 스트레스 받던 그 시절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놀았다. 책상에서 만들기, 그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혼자서도 잘 놀았다. 당시 멋진 어른이 

되는 상상을 하곤 영어학원 숙제를 했었다. 그리고 멋진 어른이 되기 전 단계인 현재는 많이 무섭다. 

그때의 멋진 어른은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다.

두 번째는 열정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뜨거운 기간이다. 하고 싶은 욕망이 컸고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면서 가끔은 후회와 원망과 자책의 눈물을 책상 앞에서 보이기도 했다. 책상에서 

눈물을 쏟으며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풀며 비만 오던 내 책에 눈이 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의 성취는 아직도 가장 뜨거운 것 같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추억도 많지만 이 기간은 추억으로만 

남겨 두고 싶다. 지금 생각하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시기가 있기에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해낼 자신감이 생겼다.

세 번째는 도화지이다. 이제 책상에서는 연필보다는 노트북의 타자 소리와 나의 미용 용품들이 가득하

다. 지우개 가루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시기는 지났기에 이제 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끔은 나를 먹먹하게 만들기도 한다. 대학 합격의 기쁨을 누렸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대학 생활, 더 나아가 큰 미래를 위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늘 그래왔듯 책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그 시절의 일들을 해치울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내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미래이기에 ‘도화지’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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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troduction

1. 분자 간 힘

분자간 힘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적인 인력 또는 반발력으로 분자를 함께 잡아주는 힘이다. 

일반적으로 분자 내 힘에 비해는 약한 편이다. 분자 간 힘의 종류에는 수소결합, 이온 결합, 반 데르 

발스 힘 등이 있다. 수소결합은 쌍극자-쌍극자 결합의 극단적인 형태로, 질소, 산소 또는 불소와 같이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소에 결합된 수소 원자와 이와 동일한 다른 원소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을 나타낸

다. 이 때, 수소를 수소결합 주개, 수소와 상호작용하는 원자를 수소결합 받개라고 표현한다.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으로 이온 쌍 또는 염 다리라고 하는 분자간 상호작용이다. 이온 결합과는 

다르게 반 데르 발스 힘은 전하를 띠지 않은 원자 또는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모든 

원자나 분자는 또다른 분자에 의해 순간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다. 유도된 분극에 의하여 형성되

어 비교적 약한 결합에 속한다. 

2. 분산제제와 콜로이드 (Colloid)

분산계란 물질이 다른 물질의 상에 입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분산계의 매질을 

이루는 상을 분산매, 분산매 중에 산재하는 물질의 상을 분산상이라 한다. 분산상을 이루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1-500nm 는 콜로이드 분산, 0.5-10 m는 미분산, 10-50 m 는 조분산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코아세르베이트는 콜로이드에 속한다. 

콜로이드 분산계에는 여러가지 조합이 가능하지만 제제설계에서 주 대상이 되는 것은 분산매가 액체

상이되는 콜로이드 용액 또는 솔이다. 콜로이드 용액은 분산상의 농도가 높아지고 점도가 증가하면 

반고형상 또는 고체 분산계의 겔로 변화될 수 있다. 대부분의 콜로이드 입자는 표면의 해리기나 분산매 

중의 이온의 흡착 등에 의해 하전되어 있다. 그 입자의 바깥쪽에는 또 반대전하 이온이 생성되어 계면에 

전기이중층이 형성된다. 전기이중층은 입자 표면에 흡착되어 고정되어 있는 용액 부분인 고정층과 

그곳에 연결되어 이온이 자유로이 운동하고 있는 용액 부분인 유동층 (또는 확산층)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분산계가 전기장에서 이동하는 계면동전현상에 기여하는 것은 입자 표면의 고정층의 전위가 

아니라 고정층의 바깥 가장자리의 Zeta 전위이다. 또한 콜로이드 용액에서는 불규칙하게 열운동하는 

분산매의 분자의 충돌에 의해서 입자의 브라운 운동이 관찰된다. 

콜로이드 용액은 분산매의 종류에 따라 물을 분산매로 하면 히드로솔, 유기용매를 분산매로 하면 

오르가노솔이라 하고, 제제개발에서는 히드로솔을 주로 다룬다. 또한 솔은 분산상과 분산매 사이의 

친화력의 크기에 따라 친액 콜로이드와 소액 콜로이드로 구분된다.

3. 코아세르베이트 (Coacervate) 

친수성의 분자 콜로이드에서 분산상 입자는 강하게 수화되어 수화층에 둘러싸여 입자 상호 간의 

접촉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수화층이 존재하는 한 입자끼리 응결하는 일은 없고 솔은 안정하게 유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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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친수 콜로이드에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온도를 변화시킬 때 콜로이드가 풍부한 액상이 

콜로이드가 부족한 액상과 분리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 현상을 코아세르베이션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다량의 염류를 친수 콜로이드에 첨가하면 전해질 이온의 수화능에 따라 콜로이드 수화층의 물이 

빠져나가 응결되어 일종의 염석을 형성한다. 전해질 이외에도 에탄올,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

콜 등과 같이 물과 자유로이 섞이는 용매도 수화층의 물을 빼앗아 응결이 일어난다. 코아세르베이션은 

두 가지의 친수 콜로이드를 적당한 조건에서 혼합할 때에도 일어 난다. 분리된 콜로이드가 풍부한 

상을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고, 코아세르베이트에 중성 전해질을 첨가하면 솔로 되돌아간다. 

젤라틴 용액과 알코올, 폴리스테린의 벤젠용액과 메틸알코올 등으로 형성되는 단순 코아세르베이트

가 있는 한편, 젤라틴과 아라비아 고무 수용액과 같이 2종 이상의 반대 전하를 갖는 거대분자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회합하여 형성되는 복합 코아세르베이트 (Complex coacervate)가 있다. 이번 실습

에서 다룰 것은 복합 코아세르베이트로 특정 pH에서 (+)전하를 띠는 Gelatin A와 (-)전하를 띠는 

Sodium Alginae를 이용할 것이다.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는 구동력은 수용액 상에서 반대 전하를 

갖는 고분자 전해질 간 정전기적 인력과 고분자 전해질에 붙어있던 상대이온을 방출하며 얻어지는 

엔트로피 이득이다. 이들의 결합에는 온도, pH, 이온세기 등 외부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아 코아세르베이

트의 형성과 해리가 가역적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수용액의 pH에 따라 고분자전해질의 이온화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전하 밀도가 변하면 정전기적 인력의 세기가 변하게 되므로 코아세르베이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4. 코아세르베이트의 활용

코아세르베이트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과거에는 식품산업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의료용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코아세르베이트는 수중 환경에서도 분해되지 않고 접착성을 

유지하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수술용 봉합사를 대체하는 의료용 접착제 개발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기존의 의료용 접합제의 경우 수중 환경 내 접착력 저하, 화학적 성질로 인한 염증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생물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의료용 수중접착제는 인체에 무해하고 

낮은 계면장력으로 얇은 관을 통해서도 주입이 쉽다는 장점을 갖는다.

의료용 접착제외에도 구조체를 이루는 코아세르베이트는 내부에 약물이나 생체활성을 담지한 Drug 

delivery system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전의 약물전달체와는 달리 전하를 지니고 있어 친수성 약물을 

수송할 수 있고,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약물뿐 아니라 RNA, DNA, 맛, 

향, 무기금속 입자 등을 담지하고 전달하는 데에도 응용되고 있다. 



Ⅳ. 우수 리포트 공모전

65

II.�Materials

1) Reagents 

Gelatin type A(90-110g, low molecule), Sodium alginate, Acetic acid (60.05g/mol), DW, Tryphan 

blue stain (0.4%)

2) Apparatus

pipette

3) Instruments

Centrifuge, Microscope, Water bath

III.�Methods

1) Coacervate 제조

① Gelatin A를 DW에 1% 되도록 녹여 총 10ml 로 만들었다.(w/w%) 

*섞을 때 DW를 먼저 넣고, Gelatin A를 서서히 첨가하면서 만들었다.

② Sodium alginate를 DW에 0.5% 되도록 녹여 총 10ml 만들었다.(w/w%)

*섞을 때 DW를 먼저 넣고, Sodium alginate를 서서히 첨가하면서 만들었다.

③ 37℃ water bath에서 녹였다. (최소 40분 이상)

④ 0.5M acetic acid 1ml 만들었다. (31.2ul Acetic acid + 968.8ul DW)

⑤ Tryphan blue stain을 DW를 이용하여 10배 희석하였다.

⑥ 아래의 조합으로 Tryphan blue stain이 없는 coacervate를 제작하였다.

* DW → Acetic acid → Gelatin A → Sodium alginate 순서로 넣으며, 각 단계마다 gentle 

mixing 해주었다.

* 리트머스지를 이용하여 각 Coacervate의 pH를 정성적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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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A
비율

0.5M
acetic acid

(ul)

1%
gelatin A

(ul)

0.5%
sodium alginate

(ul)

DW
(ul)

total
(ul)

1:0.4 5 250 200 545 1000
1:0.4 25 250 200 525 1000
1:0.4 50 250 200 500 1000
1:0.4 150 250 200 400 1000

⑦ 아래의 조합으로 Tryphan blue coacervate를 제작하였다. 

* DW → Acetic acid → Gelatin A → Tryphan blue → Sodium alginate 순서로 넣으며, 

각 단계마다 gentle mixing해주었다.

GA/SA
비율

0.5M
acetic acid

(ul)

1%
gelatin A

(ul)

0.5%
sodium alginate

(ul)

10 배 희석된 
tryphan blue

(ul)

DW
(ul)

total
(ul)

1:0.4 5 250 200 100 445 1000
1:0.4 25 250 200 100 425 1000
1:0.4 50 250 200 100 400 1000
1:0.4 150 250 200 100 300 1000

⑧ 제작한 sample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⑨ Tryphan blue가 들어간 coacervate sample 및 100배 희석된 Tryphan blue solution을 

centrifuge 13500rpm/10min을 돌려 Tryphan blue coacervate와 Tryphan blue solution의 

양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IV.�Results

1) Empty coacervate

<5 ul> <25 ul> <50 ul> <150 ul>

Fig1. Empty coacervate 사진, 왼쪽부터 0.5M acetic acid 5, 25, 50, 150ul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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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측정

Fig2. 리트머스지를 이용한 empty coacervate의 pH 측정, 왼쪽부터 

0.5Maceticacid5,25,50,150ul첨가한 coacervation 용액과 0.5M acetic acid용액

2) Tryphan blue coacervate

- 원심분리 전

<5 ul> <25 ul> <50 ul> <150 ul>

Fig3. Tryphan blue coacervate 원심분리기 돌리기 전 사진, 

왼쪽부터 0.5M acetic acid 5, 25, 50, 150ul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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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분리 후

<5 ul> <25 ul> <50 ul> <150 ul> <대조군>

Fig4. Tryphan blue coacervate 원심분리기 돌리기 후 사진, 왼쪽부터 0.5M acetic acid 5, 25, 50, 150ul 첨가와 

대조군 

* 100배 희석된 Tryphan blue solution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V.�Discussion

이번 실습에서는 Gelatin type A (GA)와 Sodium Alginate (SA)를 이용하여 pH에 따른 coacervate의 

형성을 관찰하였다. Complex coacervation의 일종으로 두가지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polymer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coacervation이 생기는 적당한 pH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GA는 7-9 사이의 pI 값을 지녀서 이보다 낮은 pH에서는 양전하를 띤다. 해당 pH에서 SA 

구조의 mannuronic acid와 guluronic acid의 carboxyl group의 음전하와 상호작용하여 coacervation

을 형성한다. Guluronic acid와 mannuronic acid의 pKa 값은 각각 3.38, 3.65 이다.

Coacervation을 제조할 때는 pH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조 시 시약을 넣는 순서가 중요하다. 

우선 coacervation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GA가 산성 환경에서 양전하로 하전되어야 하므로 acetic acid

를 GA보다 먼저 넣어 적절한 pH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GA를 넣으면 coacervation이 

바로 형성되므로 encapsulation하고자 하는 물질인 tryphan blue를 GA보다 먼저 넣어야 한다. 

Coacervation의 형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탁도와 원심분리 후 성상 관찰, 광학현미경을 통한 

관찰방법을 이용하였다. Empty coacervation과 tryphan blue coacervation 모두 acetic acid를 5ul 

넣은 것은 투명하였고 (Clear) 25ul 이상 넣은 용액부터 탁해지기 시작했으며, 모든 용액에서 침전 

(precipitation)은 생기지 않았다. 따라서 acetic acid를 25, 50, 150ul 넣은 용액에서 coacervation이 

형성되었다고 추측했다. pH meter기가 없었으므로 정확한 pH를 측정할 수는 없었으나 리트머스지로 

정성적으로 관찰한 것과 GA의 pI 값, SA의 pKa 값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pH 4~7 사이의 산성조건

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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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에서는 광학 현미경을 통한 관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실험실 내의 광학현미경의 

배율이 Coacervation을 관찰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상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지난 방학에 진행한 ‘약학연구입문’ 실습에서 Coacervate를 관찰하였는데, 약 0,1 m의 액적모양

의 coacervate를 관찰할 수 있었다. 

centrifuge를 돌린 tryphan blue coacervate를100배 희석된 tryphan blue solution과 비교한 것을 

보면 acetic acid 5ul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액 내의 파란 색이 원심력 방향의 벽면으로 치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cetic acid를 150ul 넣은 용액에서는 상층액이 확실히 투명해진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coacervaiton이 형성되어 tryphan blue가 coacervation에 encapsulation 되어 침전

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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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 Circular RNA을 이용한 macrophage의 polarization 조절

2.�연구목적

- Macrophage에 존재하는 circular RNA를 upregulation, downregulation 시키거나, 다른 세포에서 

존재하는 circular RNA들을 macrophage에서 발현시켜, M0 상태에 있는 macrophage를 M1 또는 

M2 상태의 macrophage의 분극화(differentiation), 또는 M1 상태의 macrophage를 M2 

macrophage로, M2 macrophage를 M1 macrophage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 이렇게 Macrophage의 polarization을 circular RNA를 통하여 조절함으로써 macrophage의 

polarization과 circular RNA의 관계를 밝히고, 염증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의 새로운 치료 관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3.�관련최신연구

<Circular RNA circPPM1F modulates M1 macrophage activation and pancreatic islet 

inflammation in type 1 diabetes mellitus> Theranostics, Caiyan Zhang

T1DM 환자의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에서 circRNA expression의 

genome-wide 분석하여, 크게 upregulation된 circRNA circPPM1F를 식별하였다.

해당 circular RNA는 NF-κB signaling을 향상시켜, LPS-induced M1 macrophage의 활성을 

promote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circPPM1F은 HuR과 경쟁적으로 상호작용하여 PPM1F의 발현을 억제

하였고, NF-κB signaling에 대한 PPM1F의 억제효과를 완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EIF4A3와 FUS가 높은 수준의 circ PPM1F 발현 유지에 참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PPM1F 회로는 M1 대식세포를 활성화하여 STZ 유도 당뇨병 생쥐의 췌장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연구는 circPPM1F가 T1DM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T1DM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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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내용및공부내용

• Macrophage의 polarization

(1) M1 macrophage 

- lipopolysaccharide(LPS), IFN-γ 등에 의하여 classically activated된 macrophage이다.

- pro-inflammatory cytokine과 chemokine을 분비하며, 병원균들을 포식하고, 면역 반응을 개시한다.

-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화질소(NO) 또는 reactive oxygen intermediates 

(ROI)을 생성한다.

(2) M2 macrophage

- IL-4, IL-10와 같은 cytokine 노출에 의하여 alternatively activated된 macrophage이다.

- Arginase-1, IL-10, TGF-β 등 anti-inflammatory을 분비하여, 염증을 감소시키고, 종양 성장과 

면역 억제 기능을 하고, 상처 치유와 조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Macrophage polarization

- 조직의 repairing과 homeostasis 유지에 중요한 과정이며, macrophage가 specific한 

microenvironmental stimuli과 signal에 반응하여 뚜렷하게 구별되는 functional phenotypes을 

띄는 과정이다.

• circular RNA

(1) circular RNA란?

Transcription 후 pre-mRNA가 mature mRNA로 되기 위하여 intron을 제거하는 splicing 과정 

중에서 back splicing에 의하여 생기는 원형의 단일 가닥 RN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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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back splicing에 의하여 생기는 circular RNA은 크게 exon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CeRNA(circular exonic RNA), intron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CiRNA(circular intronic RNA), exon과 

intron으로 이루어져있는 EIciRNA(exon-intron circular RNA)으로 나뉘어진다,

circular RNA는 non-coding RNA(ncRNA)로 분류되나, 몇몇 circRNA는 단백질을 coding할 수 

있으며, ORF(open reading frames)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liner form의 mRNA와 다르게, covalently close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exonuclease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 mRNA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반감기(half-life)가 길다.

Circular RNA는 바이러스부터 포유류까지 다양한 종에 걸쳐 존재하며, 주로 세포질에 존재한다.

그러나, splicing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핵에서 만들어지는 circular RNA가 어떻게 핵막을 

통과하여 세포질에 존재할 수 있는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현상에 대한 주요 가설은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핵막이 사라질 때, circular RNA가 세포질로 

나온다는 가설이나, 해당 가설도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신경세포에서도 circular RNA가 세포질에 존재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 

(2) circular RNA의 기능과 예시

- transcriptional regulation (a, b)

 SEPALLATA3의 exon 6번으로부터 만들어지는 circSEP3의 경우, host DNA locus에 binding하거

나, transcriptional pausing과 splicing factor를 recruitment시키는 DNA-RNA hybrid 또는 R-loop

를 형성함으로써 exon 6-skipped된 variant mRNA의 농도를 향상시킨다.

이와 비슷하게, circSMARCA5도 R-loop를 형성함으로써 SMARCA5 exon15의 transcription을 종료

시키고, 그로 인하여, truncated nonfunctional isoform을 upregulation한다.

exon사이에 intron이 남아있는 circRNA(exon-intron circRNA, EIciRNA)는 U1 small nuclear 

ribonucleoprotein와 snRNA-EIciRNA의 RNA-RNA interaction을 통해 결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

하여 Pol Ⅱ과 함께 parental gene promoter에서 상호작용을 하여, 관련 gene들의 발현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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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cing 과정 중 lariat으로부터 형성된 circular intronic RNA(ciRNA)는 해당 circRNA가 만들어진 

곳에  축적될 수 있으며, elongating Pol Ⅱ를 조절함으로써 parental gene의 발현을 향상시킨다.

- miRNA sponging (c)

많은 연구들이 circular RNA가 miRNA와 competing endogenous RNA (ceRNA)의 sponge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 중 CDR1as는 conserved된 miR-7 binding site를 가지고 있으며, tumor progression과 관련된 

miR-7의 target mRNA의 농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miR-7을 sponging함으로써 CDR1as는 zebrafish

의 midbrain의 발달과 다양한 질병들의 진행에 관여한다. 

miR와 별개로 circPan3의 경우, interleukin-13 receptor subunit (IL-13Rα1)을 encoding하는 

mRNA에 binding함으로써 mRNA의 안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intestinal stem cell를 유지시킨다.

하지만, 낮은 농도의 circular RNA가 다른 분자들 (miR, protein 등)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의미있고, 

관측 가능한 효과를 일으키는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 translation into protein (e, f)

circular RNA의 경우 5’cap과 3‘poly A tail이 존재하기 때문에, cap-independent을 통해서만 

translation이 진행된다. circular RNA의 translation pathway는 크게 2가지로 m6A-mediated 

translation과 internal ribosome entry site(IRES)를 통한 translation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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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m6A는 가장 흔한 RNA modification이며, circular RNA의 m6A-modification은 circular 

RNA의 nuclear export, degradation, biogenesis등 다양한 metabolism에 영향을 미치며, translation 

측면에서는 eIF4G2, YTHDF3과 circRNA 사이의 interaction을 조절함으로써 circular RNA의 

translation에 영향을 미친다.

internal ribosome entry site (IRES)을 통한 translation은 IRES를 가지고 있는 circular RNA에서만 

일어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ribosome을 recruit하여 translation을 진행한다.

이 두가지 translation 방법은 서로 결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m6A는 circZNF609의 

IRES-mediated translation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infinite ORF를 가지고 있는 circular 

RNA의 경우, IRES-independent한 방식으로 rolling circle amplification을 겪으며 linear형태의 

transcription보다 100배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

circular RNA에 의해 암호화된 peptide는 일반적인 peptide보다 짧으며, 해당 peptide의 기능은 

대부분 전체 길이의 단백질과 유사하다.

하지만, 일부 circular RNA에서 유래한 일부 단백질은 host gene product과 독립적이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ex: circFND3B-218aa)

이러한 결과는 human proteome의 범위를 넓히기도 하지만, circular RNA translation의 조절 메커

니즘과 translation의 elongation, termination에 대하여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 protein interaction (d)

앞서 설명한 RNA Binding protein (RBP)이외, metabolism, Pol Ⅱ외에도 다양한 단백질들과 상호작

용하며, 다양한 생리학적 및 병리학적 context에서 단백질의 decoy, scaffold, recruiter, 이동에 관여한

다.

또한, 단백질의 구조를 바꾸거나 interaction을 mediate하여 단백질 간의 interaction을 강화, 하락시

킬 수 있으며, 단백질-DNA, RNA 간의 interaction도 강화, 하락시킬 수 있다. 

하나의 circRNA는 단일 단백질에 독점적으로 결합하거나 다른 환경에서 여러 단백질과 interaction

이 가능하다. 또한, RBP는 circular RNA의 subgroup과 결합하여 circular RNA-protein complex 

(circRNP) family (IGF2BP3)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bioinformatic 분석에 따르면, circular RNA는 linear RNA보다 낮은 RBP binding density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많은 circRNA가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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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구에 사용할 후보 circular RNA들

(1) circPPM1F (hsa_circ_0062444)

길이 4291nt, PPM1F transcript의 마지막 3번째 exon에서 back-spliced되어 만들어지는 circular 

RNA이며 exonic circular RNA이다.

IKK-NF-κB pathway의 negative regulator PPM1F의 translation 단계에서 HuR(RNA binding 

protein의 일종)을 두고 경쟁하여 PPM1F의 translation을 억제시킨다.

그 결과, NF-κB pathway (p-p65)을 향상시켜, IL-6, TNF-α, CXCL10 등 M1 macrophage 관련 

gene을 상향 조절한다.

(2) circHECTD1

HECTD1(HECT domain E3 ubiquitin protein ligase 1)을 translation 과정에서 억제함으로써 NF-κ

B pathway를 억제하고, M2 polarization에 필수적인 ROS 생성, ER stress, autophagy등을 유도하는 

ZC3H12A의 ubiquitination을 억제시켜 M2 macrophage로의 polarization을 향상시킨다.

(3) circPan3

Interleukin-13 receptor subunit (IL-13Rα1) mRNA에 binding하여 mRNA의 안정성을 향상시킨

다. 만약, 해당 작용이 macrophage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면, IL-13-STAT6과 같이 M2 macrophage 

polarizaiton을 촉진시키는 gene을 상향시켜, M2 macrophage polarization을 촉진시킬 것을 예상된다.

(4) circCPA4

Let-7 miRNA을 sponge하여, let-7 miRNA의 target mRNA들 중 하나인 PD-L1 mRNA을 상향 

조절함 

PD-L1의 향상은 Erk/Akt/mTOR 경로를 통해 M2 polarization을 유도할 수 있음.

(5) circ_has_0072309

Ppar-γ/Pten 경로를 활성화하고, Pi3k/Akt/mTOR pathway를 억제한다.

Ppar-γ은 heme-oxygenase-1(HO-1) mRNA을 안정화하고, Ppar-γ와 HO-1은 M2 macrophage 

polarization을 향상시킨다.

(6) circAmotl1

STAT3와 상호작용함으로써 STAT3의 mRNA 발현을 높이고, STAT3의 nuclear trasnlocation을 

원활하게 한다. 핵으로 들어간 nuclear STAT3가 DNMT3a promoter에 binding하여 DNMT3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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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을 향상시킨다. DNMT3a은 miR-17 promoter을 methylation시켜, miR-17-5p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miR-17의 target gene들인 STAT3, fibronectin, DNMT3a의 발현 상향시킨다. 

STAT3와 nuclear STAT3은 M2 polarization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해당 단백질의 상향은 M2 

polarization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miR-17-5p는 AML1 mRNA에 결합하여 해당 gene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여 M-CSFR을 하향 

조절한다.

반대로, miR-17-5p를 억제할 경우, M-CSFR이 상향조절 되어, M2 macrophage polarization을 

촉진시키는 M-CSF, IL-34 pathway를 향상시켜 M2 macrophage polarization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c-myc에 binding하여 해당 단백질의 안정성과 nuclear translocation을 향상시켜, c-myc 

downstream gene을 향상시킨다. c-myc는 M2 macrophage의 marker로 작용하며, M2 polarization에 

관여한다.

5.�앞으로의연구계획

해당 연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포에서 circular RNA를 추출하여 정제 및 증폭이 원활하

게 이루어져야하며 관련된 실험들의 숙련도 및 실험 조건을 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세포에서 circular RNA를 추출하여 정제 및 증폭하는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실험들의 숙련도를 높이고 실험 조건을 찾을 것이다. 

circular RNA를 다루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세포에서 원활하게 원하는 circular RNA을 추출하

고, 원하는 circular RNA PCR이 능숙해지면, 본격적으로 후보 circular RNA들을 M1 macrophage, 

M2 macrophage, M0 macrophage에 삽입하기 위하여 vector을 디자인 및 제작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실험과정과 마우스의 골수에서 macrophage를 추출하여, M1과 M2로 분화시키는 것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그 후, 완성된 vector를 M1, M2 macrophage에 삽입하여 해당 세포에서 특정 circRNA가 많아졌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며, 동시에 siRNA을 이용해 같은 circRNA을 knock down하였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해당 실험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때는 쥐를 이용하여 in vivo에서 특정 circRNA를 

overexpression, suppression을 하였을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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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실험설명및주의사항

(1)　Circular RNA의 overexpression

circular RNA을 overexpression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vector에 circular RNA을 구성하는 

시퀀스와 transcription 후 circular form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반복적인 서열 (Alu, circular RNA 

upstream squence 등)과 해당 반복적인 서열에 상보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서열을 반복 서열 

A– circular RNA 구성 squence – 반복 서열B (서열 A와 상보적인 결합) 순으로 삽입한다.

그 후 잘 만들어진 vector를 electroporation, liposome, AAV 등을 이용하여 cell 안에 넣어 circular 

RNA을 overexpression시킨다.

　

(２)　Circular RNA의 purification / PCR

PCR 진행 전에 앞서, circular RNA의 PCR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divergent primer가 필요하다. 

해당 primer은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primer과 다르게 양쪽 끝 방향으로 향하게 

디자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의 primer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primer의 경우, circular 

RNA와 RNA를 둘 다 복제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양쪽 끝을 향하게 만드는 divergent prim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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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반적인 RNA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끝이 없는 circular RNA에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circular RNA 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세포에서 모든 RNA를 추출한 뒤, RNase R를 처리하여 일반적인 linear form의 RNA는 제거한 

뒤 RNase에 저항을 가지고 있는 circular RNA 남게하는 purification을 진행한다.

그 후, random primer와 reverse transcriptase을 이용하여 정제된 circular RNA를 circular form 

cDNA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미리 디자인한 divergent primer를 이용하여 원하는 circular RNA를 증폭시킨다.

（3）Circular RNA suppression

circular RNA만 suppression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다. 그 이유는 circular RNA가 

splicing 과정 중에 생기기 때문에, 해당 circular RNA을 억제하려다가 mRNA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circular RNA의 시퀀스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기보다는 circular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는 만들어지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절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circular RNA를 억제하는 방법은 크게 circular RNA의 back-splicing site(bss)을 통해 degradation

의 유도와 circular RNA 형성의 영향을 미치는 시퀀스들을 제거하여 circular RNA를 억제하는 방법이

다 있다. 

circular RNA 형성의 영향을 미치는 시퀀스들은  circular RNA을 구성하는 시퀀스와 transcription이 

진행 후 생기는 RNA가 circular form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circular RNA를 구성하는 시퀀스의 

양쪽 끝 반복적인 염기서열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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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Reference

Circular RNA circPPM1F modulate M1 macrophage activation and pancreatic islet inflammation 

in type 1 diabetes mellitus (2020.10)

CircRNA mediates silica-induced macrophage activation via HECTD1/ZC3H12A-dependent 

ubiquitination (2018. 1)

transcription factors STAT6 and KLF4 implement macrophage polarization via the dual 

catalytic powers of MCPIP (2015.5)

Macrophage Regnase-1 deletion deteriorates liver ischemia/reperfusion injury through 

regulation of macrophage polarization (2020.10)

IL-13 secreted by ILC2s promotes the self-renewal of intestinal stem cells through circular 

RNA cirePan3 (2019.02)

The interlekin 13 pathway in human macrophage is modulated by microRNA-155 via direct 

targeting of interleukin 13 receptor alpha1 (2011.01)

IL-4 and IL-13 employ discrete signaling pathways for target gene expression in alternatively 

activate monocytes/macrophage (2013.01)

circular RNA circ-CPA4/let-7 miRNA/PD-L1 axis regulates cell growth, stemness, drug 

resistance and immune evasion in non-small cell lung cancer(NSCLC) (2020.08)

PD-L1 induces macrophage polarization toward the M2 phenotype via Erk/Akt/mTOR 

(2021.05)

cIruclar RNA circCPA4 promotes tumorigenesis by regulation miR-214-3p/TGIF in lung cancer 

(2021.10)

PPARγ stabilizes HO-1 mRNA in monocyes/macrophages which affects IFN-β (2011. 07)

Heme oxygenase-1 and anti-inflammatory M2 macrophage (2018.12)

activation of PPARγ induces macrophage polarization and reduces neutrophil migration (2020.05)

Akt signaling in macrophage polarizzation, survival, atherocsclerosis (2019.5)

circular RNA has_circ_007309 inhibits the proliferation, invasion and migration of gastric 

cancer cells via inhition of PI3K/AKT signaling by activating PPARγ/PTEN signaling 

(2021.05)

MEK5/ERK5 signaling mediates IL-4-induced M2 macrophage differention through regulation 

c-myc expression (2020.10)

the twin cytokine interleukin 34 and CSF-1: masterful conduction of macrophage homeostasis 

(2021.01)

the circular RNA interacts with STAT3, Increasing its nulcar translocation and wound repair 

my modulation dnmta and miR-17 function (2017. 09)

IL-34 and CSF-1 display an equivalent macrophage differentiation ability but a different 

polarization potential (2018.01)

circular RNA: metabolism, functions and interaction with proteins (2020)

a highly efficient strategy for overexpressing circRNAs



Ⅳ. 우수 리포트 공모전

81

우수상 약학과   |    신*

2022학년도 1학기

일반화학실험

5주차 실험 레포트

밀도와몰농도

&

산표준용액제조및표준화에

관한실험

이름 신*

소속 약학과

과목명 일반화학실험(25773)

담당 나영화 교수님



2022학년도 1학기 공모전 수상집

CHA UNIVERSITY

82

차례

Ⅰ. 밀도와 몰농도에 관한 실험

1. Principle & Theory : 실험 이론

1.1. 밀도

1.2. 몰농도

1.3.   (크롬산 칼륨 [potassium chromate])

2. Apparatus & Reagents : 사용 기구 및 장치

2.1. 실험에 사용한 기구 

2.2. 실험에 사용한 물질

3. Procedure : 실험 과정

4. Result : 실험 결과

5. Discussion : 결과에 대한 고찰

6. Reference : 참고 자료

Ⅱ. 산 표준 용액 제조 및 표준화에 관한 실험

 1. Principle & Theory : 실험 이론

1.1. 표준 용액

1.2. 표준 물질(standard substance)

1.3. 메틸오렌지 지시약(methyl orange)

2. Apparatus & Reagents : 사용 기구 및 장치

2.1. 실험에 사용한 기구

2.2. 실험에 사용한 물질

3. Procedure : 실험 과정

4. Result : 실험 결과

5. Discussion : 결과에 대한 고찰

6. Reference : 참고 자료



Ⅳ. 우수 리포트 공모전

83

Ⅰ.�밀도와몰농도에관한실험

1. Principle & Theory

1.1. 밀도(density)

- 밀도는 물질의 단위 부피당 물질의 질량이며, SI 단위로는 이다.

밀도 부피
질량

,   


 [ , g/ml 등]

1.2. 몰농도(molarity)

  - 용액의 농도 표시 방법의 하나로, 용액 1L  중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를 나타낸다. 단위는 

몰, 기호 M 또는   로 표시한다. 몰농도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도 표시법이다.

1.3.   (크롬산 칼륨 [potassium chromate])

- 크롬산의 칼륨염으로, 노란색 사방정계의 결정이다. 수용액은 가수분해하여 염기성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산을 첨가하면 중크롬산염()을 생성하고 주홍색이 된다. 크롬산염의 제조, 무두질

한 가죽의 끝손질, 매염제 등에 쓰인다. 

- 또한 은이온의 몰적정법에서 지시약으로 쓰이는데, 이는 빨간색 크롬산은  ()의 침전이 

보이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는 종말점검지법이다.

2. Apparatus & Reagents

2.1. 실험에 사용한 기구

-  분석용 저울, 약포지, 약숟가락

-  100mL 부피 플라스크, 50mL 부피 플라스크 2개, 100mL 비커 4개, 50mL 눈금 실린더

-  스포이드, 뷰렛, 스탠드

  

2.2. 실험에 사용한 물질

  -  , 증류수,   지시약, 0.1N   수용액

3. Procedure

  (1) 분석용 저울에 접은 약포지를 올린 후 영점조절하고,   2.296g을 측정한다.

  (2)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1)의   2.296g을 넣고 100mL 비커를 이용해 조금 씩 증류수를 

담아 용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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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00mL 부피 플라스크의 눈금선에 맞추어 증류수를 채워 2.296%(w/v)수용액을 만든다.

(4) 50mL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 (3)의 용액 21.8mL를 취하여 5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5) 50mL 부피 플라스크의 눈금선에 맞추어 증류수를 채워 1%  수용액을 만든다.

(6) 50mL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 (3)의 용액 10.9mL를 취하여 5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7) 50mL 부피 플라스크의 눈금선에 맞추어 증류수를 채워 0.5% 수용액을 만든다.

(8) (5)와 (7)의 용액을 각각 100mL 비커에 20mL씩 넣고   지시약을 2방울씩 떨어뜨린다.

(9) 스탠드에 뷰렛을 설치하고, 0.1N   수용액을 장치한다.

(10) 처음의 뷰렛 눈금을 확인한 후, (8)의 비커를 두고   수용액을 적가한다.

(11) 용액의 색이 노랗게 변했을 때 적가를 멈추고 눈금을 확인한다. 이후 다른 비커로 (10)~(11)의 

과정을 반복한다.

4. Result

- 1% NaCl 수용액을 몰농도로 환산하면 0.17M이고, 0.5% NaCl 수용액은 0.086M이다.

(단위: mL)

　 시작할 때의 눈금 마쳤을 때의 눈금 적가한 (aq)의 부피

1% NaCl(aq) 9.6 25.7 16.1

0.5% NaCl(aq) Ⅰ 17.3 23.6 6.3

0.5% NaCl(aq) Ⅱ 9.8 11.4 1.6

 ▲ (표1) 적가한  (aq)의 부피

   

- 적가한 (aq) 수용액의 농도는 0.1N으로 1L당 가 0.1mol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표1)의 적가한 (aq)의 부피를 이용해 의 양을 구할 수 있다. 1% 

NaCl(aq)와 반응한 의 양은 0.00161mol, 0.5% NaCl(aq)와 반응한 의 양은 

0.00079mol이다.

- NaCl(aq)과 (aq)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이 반응을 통해 흰색의 염화 은 앙금이 생기고, 나트륨 이온과 질산은 이온은 수용액 상태로 존재한다. 

비커 속 용액은 흰색으로 변한다. 이후 나트륨 이온이 모두 소모되고 나면, 다음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 반응에서 빨간색 크로뮴산은() 앙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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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첫 번째 반응식에서, NaCl(aq)과 (aq)은 각각 1:1의 비율로 반응하므로 두 물질의 

반응한 양은 서로 같다. 즉, 1% NaCl(aq) 에서는 NaCl 0.00161mol이, 0.5% NaCl(aq)에서는 

0.00079mol이 반응하였다. NaCl의 화학식량은 58.44이므로 1% 수용액 20mL에는 0.0940844g의, 

0.5% 수용액 20mL에는 0.0461676g의 NaCl 이 들어있다. 이를 유효숫자를 지켜 반올림하면, 각각 

0.094g과 0.046g이라는 값이 나온다.

5. Discussion

이론적으로, 1% (w/v) NaCl 수용액 20ml 에는 0.20g의 NaCl이, 0.5% NaCl 수용액 20mL에는 0.10g

의 NaCl이 용해되어 있다. 하지만 실험 결과로는 1% 수용액에 0.094g, 0.5% 수용액에 0.046g이 들어있

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런 오차에 대한 분석으로, 실험 과정을 다시 되돌아보기로 한다.

과정 (1)에서, 분석용 저울에 약포지를 올린 후 영점을 조절하면 처음에는 영점이 맞는 듯 하다가, 

약포지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이기만 해도 영점이 흔들렸다. NaCl(s)를 계량하고 

나서도, 값이 계속해서 움직여 ±0.002g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약포지에서 부피 플라스

크로 NaCl을 옮기는 과정 또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과정(3)과 (4), (6)에서 생각해보면, 부피 플라스크 안에서 NaCl이 물에 고르게 용해되지 않았다면 

그 일부를 눈금 실린더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 너무 적은 양의 NaCl만이 옮겨졌을 수도 

있다.

뷰렛을 이용해 적정하는 과정에서도 오차는 발생했을 수 있다. 뷰렛에 질산은 수용액을 넣고 적가하면

서, 눈금을 최대한 정확히 확인하긴 했지만 적은 양으로 실험하다보니 미처 살피지 못한 눈금의 차이가 

결정적인 오차로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또한, 적가를 멈추고 비커를 빼는 순간에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커를 흔드는 횟수와 정도도 

1%와 0.5% 수용액에서 같지 못했고, 각 비커에 넣은 크롬산 칼륨 지시약의 양을 정확히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정도도 달랐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용액은 투명해지고 밝은 적갈색의 

결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질산 은 수용액을 적가하면서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었던 것도 어려운  

점 중 하나였다. 

w/v 백분율은 질량/부피로 정의되는 밀도와 같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실험에서는 이론상으로 1%와 

0.5%로 2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2.04배 차이로, 오차가 발생했다. 상기된 이유로 

오차를 감안하고, 밀도는 질량에 비례하며 질량은 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밀도와 몰 농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실험부터는, 실험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가급적 미리 예상하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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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산표준용액제조및표준화에관한실험

1. Principle & Theory

1.1. 표준 용액

- 중화 적정은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의 수용액을 이용해 미지의 농도를 가진 염기 또는 

산 수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의 한 방법이다. 이때,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한다. 표준 용액에는 일정량의 순물질을 정해진 부피의 용매에 녹이는 것과, 대략적인 농도 값을 갖는 

용액을 만든 후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후자에서 정확학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표준화 

(standardization, 표정)이라고 한다.

1.2. 표준 물질(standard substance)

- 표준 시약 :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시약류를 표준 시약으로 정했다. 

그 종류에는 탄산나트륨, 아미도술폰산, 옥살산나트륨, 요오드산 칼륨, 구리, 아연, 염화나트륨 등이 

있다.

- 표준 용액을 표준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1차 표준 물질이라 한다. 

- 1차 표준 물질에 의해 농도가 정해진 용액을 2차 표준 물질이라 한다. 이때, 서로  반복하여 2차 

표준 물질이 될 수 있지만, 오차가 누적된다는 이유로 1회 이상의 사용은 원칙상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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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메틸오렌지(methyl orange)

- 메틸오렌지는 아조(azo, -N=N-을 포함한 화합물)계의 염료로, 산-염기 적정에 자주 사용되는 

지시약 중 하나이다. 약간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주황색의 가루 또는 결정 형태이다. 분자식은 

  이다. 다른 이름은 헬리안틴 B, 골드 오렌지 등이 있다.

- 수용액의 액성에 따라 pH 3.1 이하에서는 빨간색, pH 4.4 이상에서 노란색을 띠며 pH 3.1 초과, 

pH 4.3 미만에서는 주황색을 띤다. 종말점이 메틸오렌지가 주황색을 띠는 구간에 존재하는 산-염기 

적정에서, 0.01% 농도로 물에 녹인 메틸 오렌지를 사용한다.

- 아조 염료는 아조기(-N=N-)를 발색단으로 가지는 염료이다. 분자 내 아조기의 수에 따라 모노아조 

염료, 디아조 염료, 트리아조 염료, 테트라키스아조 염료라 하는데 아조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색깔은 더욱 진해진다. 

오른쪽에서 하나의 아조기를 찾을 수 있는데, 왼쪽에서는 수소 이온이 달라붙으 면서 구조가 바뀐다. 

수소 이온, 즉 양성자에 의한 conjugation에 의해 원래 노란색을 띠는 아조기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2. Apparatus & Reagents

2.1. 실험에 사용한 기구

-  분석용 저울, 약포지, 약숟가락, 핫플레이트

- 1L 부피 플라스크, 10mL 눈금실린더, 100mL 삼각플라스크 3개, 100mL 비커 2개

- 스포이드, 뷰렛, 스탠드

2.2. 실험에 사용한 물질

- , 증류수, 메틸오렌지 지시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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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cedure

(1) 진한 염산(36%) 4.5mL를 10mL 눈금 실린더에 취한다.

(2) 1L 부피 플라스크에 증류수 약 400mL를 넣고 (1)의 진한 염산을 넣는다.

(3) 1L 부피 플라스크의 눈금선에 맞추어 증류수를 채워 약 0.1M  수용액을 만든다.

(4) 분석용 저울에 접은 약포지를 올린 후 영점조절하고,    0.218g을 측정한다.

(5) (4)를 100mL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100mL 비커를 이용해 조금씩 약 20mL의  증류수를 담아 

용해시킨다.

(6) (5)의 삼각 플라스크에 메틸오렌지 지시약을 2방울 떨어뜨린다.

(7) 스탠드에 뷰렛을 설치하고, (3)의 을 장치한다.

(8) (6)의 삼각 플라스크를 뷰렛 아래에 위치시키고 를 조금씩 떨어뜨린다.

(9) 분홍빛이 돌면 플라스크를 한번 흔들어주고, 흔들어도 색이 계속 분홍빛일 때 적정을 그만둔다.

(10) 용액을 핫플레이트에 올려 200˚C에서 5분간 끓여 용존 이산화탄소를 날리고, 다시 재적정한다.

(11) (8)~(10)의 과정을 반복하되, 이전의 용액 색깔과 같은 색이 나올 때까지 적정한다.

4. Result

- 36%(w/w) 진한 염산을 0.1M HCl 표준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취해야 하는지 계산한다. 

우선, 진한 염산의 몰농도는 다음과 같다.







   

0.1M HCl 수용액 500mL에는 HCl 0.05mol이 존재하므로, 11.6517637 : 1000 =0.05 : V 에서 취해야 

하는 진한 염산의 부피 V=4.29195847mL로 유효숫자에 따라 반올림하면 4.29mL 이다.

-  에 HCl 수용액을 적정하면 일어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1)에서, HCl과 의 반응비가 2:1임을 알 수 있다. 40mL의 0.1M HCl 수용액에는 HCl 

0.004mol이 존재하므로, HCl과 반응할 수 있는 의 양은 0.002mol이다. 따라서, 측정해야 하는 

의 질량은 0.002mol * 105.9888g/mol= 0.2119776g 이다. 또한, 식 (2)~(4)에서 이산화탄소가 

수용액 속에 용존되어 있으며, 탄산수소 이온은 수소 이온과 탄산 이온을, 탄산 이온은 탄산수소 이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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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 이온을 내놓아 중화 반응으로 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염산과 탄산 나트륨 이 반응하여 

수산화 이온은 모두 소모되고, 수소 이온이 추가로 공급되는 시점에 용액의 색이 붉게 변한다,

(단위:  mL)

　 시작할 때의 눈금 마쳤을 때의 눈금 적정한 의 부피 합계

1차

1 13 25 12

>=57
2 9.6 25.2 15.6

3 3.3 >=25 >=21.7

4 8.7 16.4 7.7

2차

1 7.5 25 17.5

39.8
2 16.4 25.1 8.7

3 4.8 17.1 12.3

가열 후 4 17 18.3 1.3

3차

1 7.6 25 17.4

42.82 3 25 22

가열 후 3 14.9 18.3 3.4

▲ (표2) 적정한 의 부피

- 탄산나트륨과 염산의 반응비가 1:2이므로 탄산나트륨의 몰수에 2배한 값을 적정한 HCl(aq)의 

부피로 나누면 HCl 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할 수 있다. 탄산 나트륨 0.218g은 0.0020656821mol로, 

이를 토대로 HCl 수용액의 몰농도와 그 평균을 구한 값은 다음과 같다.

적정한 HCl의 
부피(mL)

HCl 수용액의 몰농도(M) 평균 몰농도(M)

1차 >=57 <=0.0722

0.0905472차 39.8 0.103
0.099735

3차 42.8 0.0961

▲ (표3) 적정한 의 몰농도

5. Discussion

이번 실험은 메틸오렌지 지시약을 이용한 중화 적정 실험이었다. 계산을 재검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지만, 탄산 나트륨을 계량하는 과정에서 0.212g으로 계량할 것을 0.218g으로 잘못 계량하였다. 이는 

0.1M보다 큰 HCl 수용액 몰농도가 나오는 결과를 초래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 원인에

는 정확하지 않은 분석용 저울이 있었을 것이고, 용기에서 용기로 옮기는 과정도 있었을 것이다. 

실험 결과를 보면, 2차와 3차 결과는 모두 이론(0.1M)에 비교적 근접하지만, 1차 실험 결과는 비교적 

그렇지 못하다. 그 원인은 실험 도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뷰렛에 묽힌 염산을 다시 재보충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묽힌 염산을 작은 비커에 옮겨 뷰렛에 보충하면서, 증류수가 든 비커와 염산이 든 

비커를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몇 차례의 보충한 양과 2차, 3차의 전체 결과와의 차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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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만약 1차 실험의 2번째 보충에서 염산 대신에 증류수를 넣었다면 1차 실험의 HCl 수용액의 

몰농도는 0.9979114058M로 0.998M로 근사한다. 1차 실험의 1번째 보충에서 염산 대신에 증류수를 

넣었다면 그 값은 0.0918080933M로 0.918M에 근사한다. 이는 측정 값인 0.072M보다 이론값인 0.1M에 

가깝다. 

이외에도 완벽하지 못했던 점은, 1차 실험에서 예상했던 HCl의 양(40mL)이 훨씬 지났음에도 지시약

의 색이 변하지 않아 당황한 나머지 용액을 가열하고 재적정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다. 1차부터 3차까

지 세 차례의 실험값 모두를 평균하면 0.09547M로 0.0955M이지만, 가열 및 재적정을 거친 2차와 

3차만을 평균하면 0.099735M로 0.0997M로 이론상 결과인 0.1M에 더 가까이 근접한다. 다음 실험부터

는 증류수 비커와 시약이 든 비커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실험실 테이블을 정리하고 계산결과를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6. Reference

(Principle & Theory)

[사이언스올 과학백과사전] 표준 용액(standard solution)

https://www.scienceall.com/%ED%91%9C%EC%A4%80-%EC%9A%A9%EC%95%A1standard-

solution/(2022. 04. 06)

[사이언스올 과학백과사전] 표준용액(standard solution)

https://www.scienceall.com/%ED%91%9C%EC%A4%80%EC%9A%A9%EC%95%A1standard-s

olution/(2022. 04. 07)

[네이버 지식백과] 표준 물질 (화학대사전, 2001. 05. 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18673&cid=60227&categoryId=60227 (2022. 04. 06)

[네이버 지식백과] 2차 표준 물질 (화학대사전, 2001. 05. 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06454&cid=60227&categoryId=60227 (2022. 04. 06)

[네이버 지식백과] 메틸 오렌지 (화학백과, 대한화학회 제공)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62917&cid=62802&categoryId=62802 (2022. 04. 06)

[네이버 지식배과] 메틸오렌지 (두산백과 두피디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92850&cid=40942&categoryId=32403 (2022. 04. 07)

[네이버 지식백과] 아조염료(azo dye) (화학백과, 대한화학회 제공)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1687&cid=40942&categoryId=32403 (2022. 04. 07)

[네이버 지식백과] 공액 (화학대사전, 2001. 05. 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77777&cid=60227&categoryId=60227 (2022.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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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간호학과   |    김*연

<지역사회간호실습가족간호과정보고서>

1.�영역별사정내용

1-1. 사회문화 (기초자료)

(1) 가족구성원

이름 성별 생일(만 나이) 직업 교육수준 종교 건강문제

김oo

⽗
男  830410 (40) 목사님 대졸 기독교 - 비염

김oo

母
⼥ 870515 (36) 주부 대졸 기독교

- 3년 전 

공황장애 겪음

김oo

(첫째)⼦
⼥ 140710 (9) 초등학생 기독교 - 과체중

김oo

(둘째)⼦
男 170518 (6) 유치원생 기독교

김oo

(셋째)⼦
⼥ 210820 (2) 기독교

(2) 가족 형태

- 가족 구성 : 핵가족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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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도

(3) 문화적 배경 : 국적 – 대한민국, 종교 - 기독교 

(4) 사회경제상태 : 수입원 - 父의 수입 / 민간보험(실손보험) 母子 有, 연금보험 無, 국민건강보험 

有/ 의료급여 대상 - 해당 없음 / 차상위 계층 - 해당 / 생활수준 - 하 

1-2. 환경

(1) 집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202번길 30-12 파라다이스 402호  

- 주거유형 : 빌라

- 소유유형 : 전세

- 집안 내부 : 방3 화장실2

(2) 이웃/ 지역사회

- 거주 지역 특성 :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하고, 도보로 10분 거리에 소새울역이 있다. 도보 1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알맞고 빌라가 밀집해있는 동네여서 편의점, 병원, 

식당 등도 많아 거주하기 편리하다. 같은 빌라에 두 개의 세대만 빼고 모두 중국인이 살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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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 2013년 결혼 당시에는 안산에서 살다가 가족 모두가 2018년에 코스타리카로 선교를 가게 

되면서 코스타리카로 가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가 어려워지자, 2020년 다시 한국으로 들어

와 부천에 있는 父의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작년 5월 따로 집을 얻어 나가서 살게 되었다.

- 교통정체, 대기오염, 소음. 수질오염 문제 : 無

(3) 거주기간 : 2021. 5. 12~ (약 1년째 거주 중)

(4) 사회지지체계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가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는 ‘병원’이다. 

작년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부터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하러 자주 갔다. 그 외에도 

첫째, 둘째 자녀가 감기와 같은 질병에 걸릴 때마다 소아과를 이용한다. 또한 2주 전에 온가족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서 병원 방문이 더 잦았다.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4점을 줬다. 

거리가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지만 의사 선생님이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 하다는 이유

에서 6점을 주었다. 또한 ‘신생아 돌보기 도우미’ 제도를 셋째가 태어난 후 한 달간 이용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7점을 줬다. 중간에 한 번 도우미 아줌마가 바뀌었는데, 그 전 아줌마와 

많은 차이가 나서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생아 목욕시키기, 모유수유 방법 

등에 대해 더 자세하고 깊게 배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했다.

＊ 사회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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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체계도

1-3. 구조

(1) 의사소통 : 특별한 집안일이 있을 때나 위기가 있을 때 부부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며 해결책을 

찾는 편이다. 母는 주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보를 찾고 알아보는 것은 거의 父가 하지만, 여러 대안들 중 선택을 내리는 것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통해 내린다.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은 母와 父 둘 다 잘되는 편이다. 물론 母와 이야기를 나누고 노는 시간이 

더 많지만, 父 또한 퇴근 후에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며, 훈육에 있어서는 함께 

한다. 하지만 훈육에서 부부가 서로 부딪히는 점이 많이 초반에는 그로 인해 싸우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대화를 하며 더 좋은,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훈육을 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자기주장이 더 많아지고 고집이 세져서 부부간에 

그 이야기를 더욱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한다.

(2) 권력구조 : 최종 의사결정자는 부부가 함께 한다. 하지만 母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많이 알아보고 

최적의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보통 남편의 의견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녀들에 관한 

일을 둘이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의 예를 들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보를 찾는 

것이나 병원 일 등은 남편이 많이 하고 결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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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일 중요한 사건 변화된 가족생활

2013년 1월 결혼 부부생활 시작

2013년 3월 유산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산으로 인해 마음이 조금 힘

들었음.

2014년 첫째 자녀 출생
첫 아이의 출생으로 인해 생활이 아이를 중심으로

변화됨.

2017년 둘째 자녀 출생 모든 생활의 중심이 아이들로 변화함.

2018년 코스타리카 선교
코스타리카로 선교를 가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짐들과 재산을 정리함.

2019년 공황장애 증상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스타리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 하고 

집에서만 지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함. 

(3) 역할구조 : 코스타리카로 선교를 가기 전에는 父는 목사님으로, 母는 피아노강사로 맞벌이 부부였

지만, 코스타리카로 선교를 가게 되면서 둘 다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후원금을 

받아 생활을 했으며, 함께 공부하고 요리하고 집안일을 했다.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父는 

다시 목사님의 일을 하고 母는 자녀들 케어와 집안일에 집중했다. 그러다가 셋째 자녀를 임신하고 

낳게 되었다.

첫째 자녀는 초등학생 2학년, 둘째 자녀는 6살로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4) 가치체계 : 가족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부부는 교회 안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잇게 되었고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교회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게 교육한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고 그 외의 걱정되는 것도 물론 많지만, 

신앙적인 믿음을 최우선 순위로 두며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 

1-4. 발달단계

(1) 발달단계 : Duvall의 가족발달단계 中 ‘학령기 가족’ (첫 자녀 6~12세)

 · 발달과업 

 - 자녀의 사회화와 학업 성취 격려 (+)

 - 만족스런 부부관계 유지 (+)

 - 가족 내 규칙과 규범 확립 (+)

 · 발달상태 : 현재 자녀들이 나이에 맞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집에서 시킬 수 있는 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다. 공부 외에도 태권도 학원을 함께 다니며 다른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부부 관계는 가끔 말다툼을 하는 것 빼고는 좋은 편이며, 가족 내 규칙과 규범 또한 일관적으

로 확립이 잘 되어 있다.

(2) 가족연대기 ( 대상자 = 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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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일 중요한 사건 변화된 가족생활

2020년 한국 입국
-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됨.

- 부천 시댁에서 살게 됨.

2020년 공황장애 치료 시작
병원에 다니면서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약을 먹고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를 시작함.

2020년 11월 셋째 자녀 임신
노산으로 접어드는 나이여서 셋째 자녀 임신 유지에 신경

을 집중함.

2021년 3월
첫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교육에 더 신경을 

쓰게 됨

2021년 5월 이사
- 부천 시댁 집에서 나와 근처로 이사 가게 됨

- 첫째 자녀는 전학가지 않음
2021년 7월 차상위계층 선정 계속 탈락하던 차상위 계층 심사에서 선정되게 됨.
2021년 8월 셋째 자녀 출생 셋째 자녀 출생으로 삶이 아이 중심으로 변화됨.

2022년 3월 온가족 코로나 걸림
막내인 2살짜리 아이까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서 약 3주

간 격리를 함.

1-5. 가족 기능

(1) 애정 기능

-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으로 가깝다. 특히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없으면 심심해 할 정도로 사이가 좋다. 부모와 자녀간의 애정표현도 많다. ‘사랑해.’라는 말과 

스킨십도 많은 편이다.

(2) 사회화 기능

- 가족 내에서의 자녀의 가치 : 부부에게 가장 큰 존재이자, 셋째 출생으로 인해 그 가치는 더욱 

커졌다.

-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의 신념 :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3) 건강관리기능

- 가족이 생각하는 건강수준에 대한 생각 및 신념 : 아프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을 가장 

중요시 한다. 특히 父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건강보조제품을 챙겨먹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챙겨주

기도 한다. 아이들은 매일 비타민과 유산균을 챙겨 먹으며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꼭 접종한다.

- 가족식습관 : 외식을 지양하고 집 밥을 지향한다. 아침은 꼭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무리 

바빠도 시리얼, 빵을 먹어서라도 아침을 꼭 챙겨 먹는다. 저녁은 가족 모두가 집 밥을 주로 먹는다. 

밀가루로 끼니를 대체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자녀들에게 간식은 하루에 한 번만 먹게 

하며, 첫째 아이의 경우 과체중이어서 식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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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아니다

(0점)

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Adaptability
위기 시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의 내적, 외적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좋음
O

Partnership
가족 구성원끼리 동반자 관계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정도에 만족
O

Growth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지지 및 지도를 통해 신체적, 

정서적 충만감을 달성하는 정도에 만족
O

Affection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보살펴주고

사랑하는 정도에 만족
O

Resolving

가족구성원이 재물, 공간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타 구성원을 위해 서로 

서로 시간을 내주는 정도에 만족

O

- 수면 및 휴식 : 가족 모두가 9시에 잠자리에 든다. 父는 매일 새벽 예배로 인해 새벽 4시에 일어나 

나가기 때문에 매일 일찍 잠에 든다. 셋째 아이가 모유수유를 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母는 요즘 

잠을 잘 자지 못 한다. 다른 수면장애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휴식은 부모 둘 다 부족하다. 父는 월요일 하루만 쉬고 주6일 일한다. 새벽에 나가 저녁 

7시에 집에 귀가한다. 母는 셋째 아이 육아로 인해 휴식을 할 시간이 적다. 

- 가족의 건강관리 책임자 : 대부분의 건강관리는 父가 책임진다.

- 약복용 :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보조제, 비타민 등은 챙겨 먹는다. 현재 특별하게 먹는 약은 

없다. 

- 자가건강관리 : 자녀들은 태권도 학원에서 줄넘기 등의 운동을 하고, 부모는 현재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서 따로 운동에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 환경실천 : 하루에 한 번은 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킨다.

- 예방적 건강관리 : 국가에서 권장하는 연령 별 진단 시기에게 맞추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독감접

종과 같은 예방접종도 시기에 맞게 맞고 있다. 

- 구강건강관리 : 자녀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치과에 자주 방문한다.

- 가족의 질환 : 母가 코스타리카에 살면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서, 가족 모두의 걱정이 거기에 

쏠렸었는데 한국에 돌아와 주기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좋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증세

가 있을 때가 있다.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만족도 및 불만 사항 : 병원은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를 다녔으며, 

큰 불만사항은 없었다.

- 건강보험이용 : 대다수 진료비를 건강보험을 이용한다.

＊ 가족 기능 평가 

** 가족기능의 점수는 8점으로 가족기능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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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족적응

(1) 가족스트레스 : 한국인의 사회 재적응 척도 이용 [기간 : 2021년 4월부터 현재 ] 

- 母 : 임신 37점  + 새로운 가족이 생김 36점 + 수면 시간의 변화 26점 + 식습관의 변화 25점 

+ 이사 29점  = 153점

- 父 : 새로운 가족이 생김 36점 + 이사 29점 + 직장에서 책임량이 크게 증가 32점 + 직장에서 

일하는 조건 변화 31점 = 128점

- 첫째 子 : 학업의 시작 34점 + 새로운 가족이 생김 36점 + 이사 29점 + 새 친구를 사귐 27점 

= 126점

- 둘째 子 : 새로운 가족이 생김 36점 + 이사 29점 + 전학 25점 + 새 친구를 사귐 27점 = 117점

 => 母는 150점 이상으로 다음 해에 질병을 앓을 확률이 50%로 예방이 필요하다. 나머지 가족구성원

은 150점 미만으로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낮다.

(2) 대처기능 : 

-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대처법 :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없을 만큼 일과 양육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다. 코스타리카에 있을 때는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서로 많은 대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현재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여가활동을 따로 하지 못 

하고 스트레스를 풀 방안이 없다. 

- 가족의 강점, 약점

강점 약점

- 다른 가족구성원의 의견 수용률이 높음

- 가족끼리의 친밀감이 높음

- 가족 모두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

- 가족 내의 일관된 규칙을 가지고 있음

-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음

- 휴식을 할 시간이 부족함

- 부모는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함

-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함

- 여가 시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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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밀착도

2.�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안내사정도구

· 母 (대상자)

성명 김가람 성별 여

신장 168.3cm 체중 66.1kg

BMI 23.38kg/m2 혈압 126/82mmHg

건강행태

(흡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나 됩니까? 피운 적 없음

(음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술을 마셔본 적 

없음

(신체활동) 지난 일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

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전혀 하지 않음

(신체활동)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은 며칠입니까? 3일

 - 이러한 날 중 하루 동안 걷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20분/하루

(구강건강) 최근 1년 동안,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

이 있습니까? 예 →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검진
마지막 건강검진 시기: 1년 이상 2년 미만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검진: 2년 이상

만성질병 이환 모두(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암, 관절염, 요실금, 알코올 중독)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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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명 김주원 생년월일 2014-07-21 (월령 : 9세)

주 양육자 母, ⽗ 신장 131cm

성별 여 체중 36kg

건강행태

(구강건강) 최근에 치과의사로부터 구강 검진을 받은 시기: 6개월 이내

(구강건강) 어제 하루 동안 잇솔질 한 시기를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아침식사 전, 점

심식사 후, 잠자기 전

(주관적 건강감) 평소에 아동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좋음

정신건강
최근 1년 동안 병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했던 사고 또는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아동 성명 김주하 생년월일 2017-05-18 (월령 : 6세)

주 양육자 母, ⽗ 신장 111cm

성별 남 체중 23kg

건강검진
(만 6세 미만 소아만)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아래 항목의 영유아 건

강검진을 받은 적 있습니까? 예

건강행태

(구강건강) 최근에 치과의사로부터 구강 검진을 받은 시기: 6개월 이내

(구강건강) 어제 하루 동안 잇솔질 한 시기를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아침식사 전, 점

심식사 후, 잠자기 전

(주관적 건강감) 평소에 아동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좋음

정신건강
최근 1년 동안 병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했던 사고 또는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성명 김상준 성별 남

신장 185.4cm 체중 84.3kg

BMI 24.54kg/m2 혈압 134/87mmHg

건강행태

(흡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나 됩니까? 피운 적 없음

(음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술을 마셔본 적 

없음

(신체활동) 지난 일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

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전혀 하지 않음

(신체활동)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은 며칠입니까? 2일

 - 이러한 날 중 하루 동안 걷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30분/하루

(구강건강) 최근 1년 동안,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

이 있습니까? 아니오

(식생활) 지난 2일간 매끼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저께 아침, 그저께 점심, 어제 아침, 

어제 점심

건강검진 마지막 건강검진 시기: 1년 이상 2년 미만

만성질병 이환 모두(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암, 관절염, 요실금, 알코올 중독) 아니오

· ⽗ (대상자 남편)

· 첫째 딸

· 둘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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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딸

아동 성명 김주안 생년월일 2021-08-20 (월령 : 8개월)

주 양육자 母, ⽗ 신장 72cm

성별 여 체중 9kg

건강검진

지역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신생아 대사 이상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중위소득 80% 미만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가족이 있는 경우)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에 신청하셨습니까? 예

3-1.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기록지의 문제 목록

문제 목록

母 (대상자)

- 신체활동실천 안됨

- 피로

- 스트레스 관리 안됨

⽗ (대상자 남편)
- 신체활동실천 안됨

- 피로

첫째 딸 - 과체중

둘째 아들 - 안전사고의 위험성

셋째 딸 - 안전사고의 위험성

3-2. OMAHA system을 이용한 간호진단 목록표

· 가족전체

영역 문제 수식어 증상, 징후

정신 사회 대인관계 가족/ 실제적 공유된 활동 매우 적음.

정신 사회 대인관계 가족/ 실제적 일치하지 않는 스케줄

· 母 (대상자)

영역 문제 수식어 증상, 징후

정신 사회 정신건강 개인/ 실제적 스트레스 관리의 어려움, 신체적 피로

건강 관련 행위 수면과 휴식 양상 개인/ 실제적 신체상태에 비해 불충분한 수면

건강 관련 행위 신체적 활동 개인/ 실제적
좌식생활양식, 일관성 없는 운동, 연령/신

체상태에 비해 부적합한 운동의 양

정신 사회
지역사회 자원과 

의사소통
개인/ 실제적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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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남편)

영역 문제 수식어 증상, 징후

정신 사회 정신건강 개인/ 실제적 신체적 피로

신체 호흡 개인/ 실제적 콧물

건강 관련 행위 신체적 활동 개인/ 실제적
좌식생활양식, 일관성 없는 운동, 연령/신

체상태에 비해 부적합한 운동의 양

건강 관련 행위 수면과 휴식 양상 개인/ 실제적 신체상태에 비해 불충분한 수면

· 첫째 딸

영역 문제 수식어 증상, 징후

건강 관련 행위 영양 개인/ 잠재적 체중과다

3-3. NANDA 진단을 이용한 간호진단 목록표

간호진단

母 (대상자)

- 가족과정 향상을 위한 준비

- 육아, 부족한 수면과 관련된 피로

- 육아와 관련된 여가활동 부족

- 육아, 모유수유와 관련된 수면양상 장애

- 스트레스와 관련된 불안

- 운동 향상을 위한 준비

⽗ (대상자 남편)

- 가족과정 향상을 위한 준비

- 직장생활과 관련된 여가활동 부족

- 직장생활과 관련된 수면양상 장애

- 수면 부족과 관련된 피로

- 콧물, 코막힘과 관련된 비효과적 기도청결

첫째 딸 - 부적절한 식습관과 관련된 과체중의 위험

둘째 아들 -

셋째 딸 -

3-4. 각 도구별 진단 비교 및 평가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기록지의 문제 목록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기록지의 진단의 경우 방문형태를 

먼저 직접방문, 전화, 내소로 나누고 문제목록, 관리목표, 수행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적인 관리와 

더불어 연령대 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 설정, 다양한 수행 목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건강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간호사가 많은 가정을 조사하기에 시간이 

적게 걸릴 것 같아,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목표와 수행, 평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 

각각에 맞는 목표와 수행을 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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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하 진단 : 오마하 체계는 안녕 등 지역사회 건강과 관련된 진단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간호진

단 분류 체계보다 지역사회간호사가 활용하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마하 체계에서 간호진

단은 진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문제’라는 용어로 표기되어 있고, 명칭이 간결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간호를 더 효율적

이고 효과적으로 기록하게 해주고 대상자 관리 정보체계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생성한다. 또한 

간단하게 기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의 양을 줄일 수 있다. NANDA 진단과 비교했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문제를 실제적/잠재적/건강증진으로 나누어서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대상자가 관심

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지를 확인하여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NANDA의 경우에는 잠재적인 

문제임을 나타내는 것이 ‘~의 위험’으로 밖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개인/가족으

로 나누어서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기 유용하다. 오마하 진단은 지역사회 

간호체계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 3가지 기본요소를 가지고 있다.

① 문제분류체계 – 간호사로 하여금 간호대상의 건강 관련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전인적, 포괄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영역, 문제, 수식어, 증상/징후의 4개 영역을 포함한다. 문제는 개인, 가족, 지역사

회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중재체계 – 보건교육, 지도 및 상담/ 처치 및 절차/ 사례관리/ 감시의 4개 영역을 제시한다.

③ 결과를 위한 문제 척도 – 문제분류체계에서 선정된 문제별로 지식(대상자가 알고 있는), 행위(대상

자가 행하는), 상태(대상자가 어떠한지)의 영역에서 5점 척도로 평가한다.

· NANDA 진단 : 간호진단을 ‘실제 건강문제, 잠재적 건강문제 또는 삶의 과정에 대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반응을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임상에서 환자간호에 초점을 둔 분류체

계를 가지고 있다. 임상간호에서 가장 먼저 또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임상에서 쓰기에는 

유용하지만, 지역사회 간호진단에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간호진단을 내릴 때, 가족 구성원 

한 명씩 진단을 내리기에는 적합하지만, 가족 전체에 진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영역별로 진단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건강상태와 특성을 반영하여 진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해진 목표나 수행이 따로 없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목표와 수행을 간호사

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많은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4.�우선순위

영역 문제 수식어 증상, 징후
우선순위
척도 점수

우선순위

정신 사회 대인관계 가족/ 실제적 공유된 활동 매우 적음
3+(3*2)+3+2 
= 14

1

정신 사회 정신건강 개인/ 실제적 스트레스 관리의 어려움
3+(2*2)+3+2 
= 12

3

건강 관련 행위
수면과 휴식 

양상
개인/ 실제적 불충분한 수면

3+(2*2)+3+2 
=12

3

정신 사회
지역사회 
자원과 

의사소통
개인/ 실제적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2+(2*2)+3+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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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척도점수는 가족문제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표를 참고함.

5.�간호수행및평가계획

간호진단

Domain : 정신사회

Problem : 대인관계

Modifiers : 가족 / 실제적

Signs/ Symptoms of Actual : 공유된 활동이 매우 적음

수집 

자료

주관적 

자료

母 :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에도 뭘 할 수가 없어.”

⽗ : “애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피곤해서 할 수가 없어. 그리

고 코로나 때문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첫째 ⼦ :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적어져서 슬퍼요.”

둘째 ⼦ : “아빠랑 놀고 싶어”

         “동생은 너무 귀여운데, 엄마랑 많이 못 놀아서 슬퍼.”

객관적 

자료

- ⽗는 월요일을 제외한 주6일을 일하고,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온다.

- 셋째 자녀가 태어난 지 약 8개월이 되었다.

- 쉬는 날에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

간호 

목표

장기

목표

가족 구성원은 1년 이내에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할 

것이다.

단기

목표

- 가족 구성원은 함께 취미활동을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2가지 이상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족 구성원은 3개월 이내에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2가지 이상 말로 표현 할 것

이다. 

-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각자가 하고 싶은 활동을 듣고 의견

에 반영할 것이다.

수행계획

1. 가족구성원에게 적절한 취미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2. 가족구성원에게 가족의 유대감 증진을 위한 공통된 관심사가 필요함과 개인의 즐거

움을 주고, 스트레스 감소에 효능, 휴식, 기분전환, 사회적 성취 및 가족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음을 교육한다.

3. 가족구성원에게 여행 및 오락, 운동, 사회참여 및 봉사, 교육 등 여러 취미활동에 대

한 종류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성취감, 만족감 등의 가치에 대해 교육한다.

평가계획

- 가족 구성원은 함께 취미생활을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2가지 이상 말로 표현했다.

- 가족 구성원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에 대해서 2가지 이상 말로 표현했다.

- 가족 구성원은 1년 뒤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을 일주일에 1번 이상 꾸준히 하

고 있다.

- 가족 구성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하고 모두의 의견을 듣고 생활에 반영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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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약학과   |    조*림

일반화학실험

Report

미지시료에서성분분리및정량

이름 조*림

소속 약학과

과목명 일반화학실험

담당 나영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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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몰질량

(g/mol)
밀도
(g/)

끓는점 (℃) 녹는점 (℃)
용해도

(g/100mL)

질산은 169.87 4.35 440 212
250

(25℃, 물)

탄산나트륨 105.99 2.54 1600 815
34.07

(27℃, 물)

염산(0.1M) HCl 36.458 약 1.1 65 -33
HCl: 72

(20℃, 물)

벤조산나트륨 144.11 1.5 249.3 410
63

(20℃, 물)

벤조산 122.12 1.32 249 122.4
0.29

(25℃, 물)

1차 2차 3차 평균

가한 HCl의 부피
(mL)

52.0 51.5 53.0 52.2

반응한 의 양
0.265g

=0.0025mol
0.265g

=0.0025mol
0.265g

=0.0025mol
0.265g

=0.0025mol

가한 HCl의 양
(mol)

0.005 0.005 0.005 0.005

HCl의 몰농도(M) 0.096 0.097 0.094 0.096

오차율 4% 3% 6% 4%

미지시료 수용
액의 부피

(mL)

생성된  AgCl의  
 양(g)

미지시료 수용액 
15mL 속 NaCl의 

양(mol)

미지시료 수용
액 15mL 속 

NaCl의 양 (g)

미지시료 수용
액 20mL 속 
NaCl의 양(g)

1차 15 0.483 3.37 x 0.197 0.263

2차 15 0.508 3.54 x 0.207 0.276

평균 15 0.496 3.46 x 0.2020 0.720

1차 2차 3차 평균

가한   HCl의 부피(L) 3.7 x 2.7 x 2.6 x 3.0 x

미지시료 수용액의 부피 (L) 0.01 0.01 0.01 0.01

미지시료 수용액 10mL 속 
sodium benzoate의 양

0.096 x 3.7   x

=3.6 xmol

(0.051g)

2.6 xmol

(0.038g)

2.5 xmol

(0.036g)

2.9 xmol

(0.042g)

미지시료 수용액 20mL 속 
sodium benzoate의 양

7.1 xmol

(0.102g)

5.2 xmol

(0.075g)

4.9 xmol

(0.071g)

5.8 xmol

(0.083g)

벤조산의 무게(g) 벤조산의 양(mol)
미지시료 수용액 

10mL속 sodium 
benzoate의 양

미지시료 수용액 
20mL속 sodium 
benzoate의 양

1차 0.028 2.3 x
2.3 xmol

= 0.033g

4.5 xmol

=0.066g

2차 0.017 1.4 x
1.4 xmol

= 0.020g

2.8 xmol

=0.040g

평균 0.023 1.8 x
1.8 xmol

= 0.026g

3.7 xmol

=0.05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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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itle:�미지시료에서성분분리및정량

일정량의 sodium benzoate와 NaCl이 녹아있는 미지시료가 있다. 침전법과 적정법을 통해 각 용질의 

함량을 계산해본다.

2.�Principle�&�Theroy

(1) 벤조산 나트륨 (Sodium Benzoate)

벤조산 나트륨은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음료에 사용되

는 방부제로 잘 알려져있다. 벤조산 나트륨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계피, 정향, 토마토, 딸기, 자두, 사과 및 크랜베리를 포함한 많은 식물에서 

벤조산이 발견된다. 또한 Pseudomonas mendocina 미생물과 같은 특정 

박테리아는 유제품을 발효시킬 때 벤조산을 생성한다. 가공식품 및 음료에

서의 사용 이외에도, 벤조산 나트륨은 일부 의약품, 화장품, 퍼스널 케어 

제품 및 산업용 제품에도 첨가된다. 벤조산 나트륨은 벤조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중화반응으로 생성되며, 안식향산 나트륨으로도 불린다.

(2) 벤조산 (Benzoic acid)

벤조산은 방향계 카복실산이다. 상온에서는 흰색의 결정으로 존재한다. 카복시기가 

벤젠고리에 붙어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존료 등 식품 첨가물로 쓰이며, 몇몇 

식물에 자연적으로 들어있기도 하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안식

향의 주요 성분으로, 천연수지인 안식향산을 가열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식향산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알코올, 에테르, 아세톤, 뜨거운 물에 쉽게 용해되며 산성을 

띤다.

(3) 탄산 나트륨 (Sodium carbonate, )

탄산나트륨은 탄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염이다. 유리에 주로 포함되어있어 

빛이 통과할 때,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상수도에서 정수과정 중 

pH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탄산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포함되어

있어 물에 잘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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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틸 오렌지 (methyl orange) 

메틸 오렌지는 벤젠고리 2개를 가지는 아조

계(-N=N-)염료 중 하나이다. 산과 염기 적정

에 흔히 사용되는 지시약이다. pH 3.1 이하에서

는 붉은색을 띠고, pH 4.4 이상에서는 노랑색을 

띤다.

(4) 침전법 (precipitation)

침전반응이란 일반적으로 액체 속에서 형성된 고체 불용성 물질이 생성되어 바닥에 가라앉아 쌓이는 

일을 말한다. 침전은 화학적 반응으로 어느순간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를 침전 반응의 평형이라고 

말한다. 이온 혼합물을 분리하는 한 방법으로, 일부 이온을 침전시킬 수 있는 용액을 가하는 침전을 

사용하는데 이를 분별 침전이라 말한다.

(5) 적정법 (titrimetry)

적정(titration)은 특정 화학종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량 분석법(quantitative analysis)

의 일종으로 적정법(titrimetry)으로도 불린다. 적정에서는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용액(standard 

solution)을 이용하여 미지농도의 용액 속에 존재하는 용질과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 소모된 표준용액

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분석물의 농도를 결정한다. 반응의 당량점(equivalent point, 중화반응을 포함한 

모든 적정에서 적정 당하는 물질과 적정하는 물질 사이의 양적인 관계를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구한 

점)까지 소비한 표준용액의 체적에서 정량하려는 물질의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3.�Apparatus�&�Reagents

· 일정량의 sodium benzoate와 NaCl이 녹아있는 미지시료(수용액), 0.1M , 35% HCl, methyl orange 

지시약, 증류수(distilled water)

· 500mL 부피플라스크(volumetric flask), 피펫(pipette), 삼각플라스크(Erlenmeyer flask), 10mL매

스실린더(mess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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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rocedure

(1) 0.1M HCl 표준용액 제조

➀ 500mL 부피플라스크에 증류수 적정량을 취한다

➁ 진한 염산(35~37%이므로 36%라 가정, 밀도는 1.18g/mL) 약 4.29mL를 취하여 500mL 부피플라

스크에 넣고 잘 섞어준 뒤, 증류수를 표선까지 채워 약 0.1M HCl 용액을 제조한다.

➂ 50mL의 0.1M HCl과 반응할 수 있는 의 양을 계산하여 시료를 분석용 저울로 정확하게 달아 

시료를 준비한다.

➃ 삼각플라스크에 측정한 를 모두 넣은 뒤, 증류수 약 20mL에 녹인 후 methyl orange 지시약을 

3방울 가한다.

➄ 수용액이 황적색에서 동적색으로 변할 때까지 조심스럽게 각 시료를 적정한다.

➅ 1차 적정 후 용액을 약 5분 간 끓여서 용존 이산화탄소를 날리고 재적정하여 종말점을 구한다.

➆ 3회 반복 실험한 값으로부터 HCl 표준용액의 평균 몰농도를 계산하여 농도를 파악한다.

(2) AgCl 앙금 침전 반응

➀ 미지의 미지시료 수용액 15mL에 적정량의 를 가한 뒤 충분히 섞어준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응이 완결될 때까지 위의 과정이 완결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더 이상 앙금이 생성되

지 않는다면 위 과정을 중단한다.

➁ 생성된 AgCl 앙금을 깔때기와 거름종이를 통해 여과한다. 여과 후 남은 용액에 를 가하여 앙금생

성 유무를 확인하며 앙금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진행한다.

➂ 여과한 AgCl 앙금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분석용 저울을 통해 침전된 앙금의 무게를 측정한다.

➃ 미지 수용액 속 NaCl의 함량(농도)를 계산해본다.

(3) Sodium benzoate 적정 실험

➀ (2)의 앙금 실험을 통해 여과된 용액을 메스실린더를 이용하여 10mL씩 분배한 후, 삼각플라스크

에 모두 담는다.

➁ 여과된 용액이 담긴 삼각플라스크에 methyl orange 지시약을 2~3방울 넣은 후, 제조한 0.1M 

HCl 산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용액의 색이 황색에서 동적색으로 변할 때까지 미지시료 용액에 

조심스럽게 적정한다.

➂ 적정 후, 적정에 사용한 HCl의 부피를 측정한다. 위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진행한다.

➃ 측정된 부피를 통해 산출되는 미지시료 수용액 속 Benzoic acid의 함량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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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3차 평균

가한 HCl의 부피
(mL)

52.0 51.5 53.0 52.2

반응한 의 양
0.265g

=0.0025mol
0.265g

=0.0025mol
0.265g

=0.0025mol
0.265g

=0.0025mol

가한 HCl의 양
(mol)

0.005 0.005 0.005 0.005

HCl의 몰농도(M) 0.096 0.097 0.094 0.096

오차율 4% 3% 6% 4%

(4) Benzoic acid 앙금침전 실험

➀ (2)의 앙금 실험을 통해 여과된 용액을 메스실린더를 이용하여 10mL씩 분배한 후, 삼각플라스크

에 모두 담는다.

➁ 여과된 용액이 담긴 삼각플라스크에 methyl orange 지시약을 2~3방울 가한다

➂ 피펫을 이용하여 시료 용액의 색깔이 황색에서 동적색으로 변할 때까지 0.1M HCl 표준용액을 

가한다.

➃ (3)의 적정실험에서 측정한 HCl 부피를 참고하여 가한다.

➄ 용액이 들어있는 플라스크를 소니케이터를 이용하여 완전히 반응시킨다.

➅ 침전된 benzoic acid를 깔떄기와 거름종이를 통해 여과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분석용 저울을 

통해 무게를 측정한다.

➆ 미지시료 수용액 속 sodium benzoate의 함량을 계산해본다.

5.�Result

(1) 0.1M HCl 표준용액 제조

35~37%의 진한염산과 증류수를 통해 0.1M HCl을 제조하였다. 36%라 가정하고, 밀도는 1.18g/mL이

므로 0.1M HCl 500mL를 제조하기 위해서 36% 진한 염산은 4.29mL 필요하다. 0.1M HCl 500mL 

속 HCl은 0.05mol x 36.459g/mol=1.8229g. 1.82991.18 x 10036=4.29mL만큼의 36% HCl 필요)

0.1M HCl 50mL, 즉 0.005mol과 완전히 반응하는 의 양은 0.0025mol이다. 의 화학식량은 

105.99g/mol이므로 HCl 0.005mol과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105.99 x 0.0025 = 0.265g 필요하다.  

0.265g에 적정량의 증류수를 가한 용액에 메틸오렌지 2~3방울을 넣고, 제조한 약 0.1MHCl을 가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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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Cl의 함량

미지시료 속 NaCl의 함량을 알기 위해 침전법을 사용했다.

0.1M 을 앙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가한 후, 생성된 앙금을 여과하였다.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gCl: 143.32g/mol, NaCl: 58.44g/mol)

(3) Sodium benzoate 함량

➀ 적정법

AgCl 앙금을 여과하고 남은 미지수용액 10mL에 표준화한 0.096M의 HCl을 적정하였다. 메틸오렌지 

지시약을 가했으므로, 용액의 색상이 변할 때 반응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sodium benzoate: 144.11g/mol)

적정했을 때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이와 같다. 

➁ 침전법

AgCl 앙금을 여과하고 남은 미지시료 수용액 10mL에 충분한 양의 HCl을 가하고 생성된 benzoic 

acid 침전물을 분리했다. 건조 후 그 무제를 잰 결과는 다음과 같다. (benzoic acid: 122.12g/mol)

6.�Discussion

일정량의 sodium benzoate와 NaCl이 녹아있는 수용액 중의 sodium benzoate와 NaCl의 함량을 

구하기 위해, 를 가해 AgCl 앙금을 생성하여 여과하고, HCl을 가해 benzoic acid 앙금을 침전시켰다. 

이에 사용한 약 0.1M HCl은 표준화를 하여 0.096M인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목표로 한 0.1M보다 

4% 오차로 적은 농도로 제조된 원인으로는 35~37% 진한 염산 농도의 불확실성, HCl 부피 측정의 

오차, 피펫으로부터 완전히 삼각 플라스크로 옮겨지지 못한 HCl, 산-염기 적정에서 반응 종결점 확인의 

오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1차 적정 후 가열하여 용존 이산화탄소를 날리고 재적정하는 과정이 

미숙했다. Sodium benzoate의 함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표준화한 HCl을 적정하여 지시약의 색변화를 

확인하는 적정법, 표준화한 HCl을 충준히 가하여 생성된 benzoic acid 침전물을 분리하고 건조하여 

무게를 재는 침전법을 실시했다. 실험결과, 미지시료 수용액 20mL 속 sodium benzoate 양은 적정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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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0.083g, 침전법으로는 0.045g으로 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침전법을 사용했을 때의 함량이 

적정법을 사용했을 때의 함량보다 적게 나왔는데, 여러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었다. 우선 완전히 

건조시킨 benzoic acid의 질량을 측정하는 기구가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benzoic acid가 용매에 

녹은 상태로 여과되었을 수 있다. 재실험을 한다면, 그 무엇보다 질량 측정의 정확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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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잘 지내고 있니? 오랜만에 네 블로그에 들어와 봤어. 새 글이 올라오지 않은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네.

최근 네가 정말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 말 걸기가 쉽지 않아 여기 짧은 글을 남겨봐. 

우리 한 달 전 나눴던 대화를 바탕으로 글을 써보려고. 

내가 생각난다면 종종 말 걸어줘 ^^

홈편집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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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되고 싶어한다고 해. 그래서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가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아. 너도 그렇잖아. 사람이 절대적으로 mbti처럼 16종류로 

나뉘어져 있고 4글자로 정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남들의 눈으로 널 한 번 바라보고 싶다고. 

인생 곡선 그래프를 그리면서 많은 것을 느꼈길 바라.

지금까지의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을 그래프로 그렸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다 여름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름과 관련된 테마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펜을 들고 그려보았다. 

넌 스스로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글을 쓰거나 소개를 할 때마다 어려워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널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 걱정부터 앞섰지. 그래서 네가 네 생에 기억에 

남는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고 네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네가 되었는지 

이번 기회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 넌 네가 누군지 알고 싶어하잖아. 넌 타인을 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관심이 있어 상담심리학과에 왔다고는 하지만 정작 너에 대해 이해하는 걸 가장 어려워하잖아?

인생곡선은 상담을 할 때 쓰인다고 해서 알게 된 방법 중 하나인데, 네가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쉬워서 색다르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았어. 네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니 깨닫게 되었던 

것들 중 하나가 여름이잖아. 또 앞으로 더 다채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미래를 나타내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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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무지개 색으로 표현했다고 했지? 너의 미래가 좋은 감정이 많은 성장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상승곡선 무지개를 넣었다고 했고. 인생은 네가 직접 노를 저어 가는 것과 같고 때때로 파도를 만나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네가 시간이라는 끈을 배에 묶어 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 저렇게 표현한 거라고 

했잖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하하

네가 인생곡선을 그리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 넌 생각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혼자 있으면 또 외로운 법이잖아. 넌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다’ 고. 봐, 꽤 외로움을 많이 타지? 알게 

된 게 하나 더 생겼네.

너는 이제까지 ‘타인에게 미움 받기 두려워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말이 너를 뜻하는 말인지 몰랐잖

아. 넌 항상 관계에 있어 굉장히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사람이었어. 네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화가 나실까봐, 때론 불화가 생길까봐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고, 어린이집을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올해 초까지 쭉. 아니 지금도 어쩌면 친구들과 있을 때면 너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자기 

개방하지 않잖아. 그러고서 너와 마음이 맞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맘속으로 불평하고 서서히 멀어지곤 

했었지. 너는 그런 너의 행동이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처하고 남들과 잘 지내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결국 건강한 방법이 아닌걸.

난 네가 저번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 사람들이 자신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넌 남들과 교류한다

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동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가 마음을 열지 않고 생각을 확실히 

전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고민한다고 했잖아.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단서가 없던 것 아닐까? 너는 예전엔 네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정말 매력적이

지 않아서, 독특하지 않아서 혹은 목소리가 작아서인 줄만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지? 넌 그런 

점을 고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난 네가 자신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넌 그래프 그리는 방법 말고 이제까지 수업시간에 했던 자기보고식 설문지, 이때까지 받아봤던 상담을 

돌이켜보고, 친구들에게 종종 너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알아. 네가 그 방법들을 

토대로 알아낸 네 자신에 대해 여기에 정리해볼게!

넌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상담사가 되겠다고, 심리학과에서 공부하겠다고 했지만 넌 네가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 너는 ‘미움 받기 싫어’ 자기개방 하는 편이 아니었고 개방했을 때 너를 보는 

시선이 부끄러워했던 거야. 그래서 네 상황을 모르는 타인은 절대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너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네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심리상담을 배우길 선택한 거지?!

중학교 때는 단지 상담이 적성에 맞겠다는 엄마의 말에 들떠서 상담사로 진로를 정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내가 말했던 내용 때문에 상담사로 결정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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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어떤 상담사가 되고 싶은지는 확고하게 정해놨더라. 소설 <모모>의 주인공 같은 상담사가 되고 

싶다며. 모모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치유해주는 상담사였어. 너는 모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모모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그래프를 그리며 중간 중간 더 다양한 일들이 떠올랐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들을 적었

지. 안 좋은 기억도 많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던 사건들도 그래프 위치가 낮지 않았어. 이 정도면 

넌 뭐든 훨씬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힘든 일들, 그렇다고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일들도 많았어. 하지만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너는 

생각보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한 달 전 진로 면담을 하고 진학 고민을 하면서 실천계획을 옷장 벽에 적어두었다.

이제까지 네가 누군지 어떻게 보일지 모르니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졌지. 너 자신을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넌 네가 성장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방 벽에 

이것저것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적어두기도 하지. 또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진로를 걱정하며 스스로 정보를 찾고 계획을 세워 벽에 붙여놓기도 해. 

계획과 포부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때때로 무기력한 기분도 들지만 가끔은 이대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사라지기도 해. 나도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뭐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일이 훨씬 많잖아. 항상 힘들지만 나름대로 

잘 이겨내는 네가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일들을 해쳐나가는 네가 기대된다 ^^

FROM. *올

사진 출처: 김*올

형식 참고: 네이버 블로그 (작성 김*올)

블로그 배경 출처: 구글 블로그 배경 검색,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yzzzii/2215888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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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임*민

『�돌멩이언론인의첫걸음,�다만천천히 』

[과목명: 디지털 미디어와 저널리즘]

EP.1 강좌의 수업을 통해 얻은 진취적인 도움

언론과 광고PR을 전공하겠다는 소소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내게 ‘저널리즘’이라는 강좌의 제목은 

선택의 여지에 있어서 순간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었다. 물론 전공과목의 선정 과정에서 

단순 이름을 보고 선택하는 황급한 선택을 자신에게 주도했던 것은 아니기에 우선적으로 강의계획서를 

통해 사전적인 사전답사를 나서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전공에 있어서 시간대와 세부전공에 맞는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은 정석적인 과정이다. 수강신청에 

있어서 실패한 경험은 없었지만 내게 있어서 세부전공 또한 중요한 단계였기에 깊은 고뇌가 필요한 

과정이기에. 이는 수강신청 전날까지 지속되었던 딜레마기도 했기에 내심 의아한 마음으로 강의를 

바구니에 담았다. 오랜만에 PC방을 방문해 성공적으로 전공강의를 잡은 소극적인 기쁨은 덤. 

어색했던 비대면 강의를 마치고 처음으로 대면으로 전공수업을 들어갔던 첫 주차, 딱히 색다른 경험은 

아니었지만 동기, 선후배를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었다. 온라인

으로만 보던 사람들을 실제로 보니까 사뭇 다른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고.

초반 강의에서는 솔직하게 내 세부전공과 연관된 내용을 배우는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을 단순 암기하

는 과정을 밟고 있는지 내적갈등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는 주차가 지날수록 문득 스스로를 향해 반성하

는 마음가짐으로 변하게 되었다. 정작 ‘저널리즘’ 즉, 언론사 직원을 꿈꾸는 21살 대학생 시점에서 나는 

아직 작은 돌멩이의 위치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소 자그마한 ‘기만’에서 시작된 노릇이다. 언론에 대해 나름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는 개인적인 

발상을 뒤로하고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 내가 모르는 언론 지식과 세부전공에 대이 멀다는 생각만 

들었다. 세상은 크고 나는 작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안 것이다.

비약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 나는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을 삼기로 결심했다. 다만 

한 길초기부터 스스로에게 의존하기란 어려운 법. 내가 선택했던 방안은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적인 지식을 밑바탕으로 설계해, 대외활동에 활용하는 개선책을 홀로 제시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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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한 자갈과 같은 취급을 했던 언론전공 지식들은 점차 커다란 퇴적암으로 구성되기 마련이었고, 

내 노력도 힘입어 성공적인 기자가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열과 성을 넣었다. 조금의 노력이 

성공적이었을까? 기존에 활동했던 마케팅 기자 활동에서 6주차 연속 높은 조회를 기록해 ‘금주의 기사’

로 선정되는 자그마한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실상은 스포츠와 사회시사, 광고PR와 연관된 제약적인 주제의 기사를 작성한다는 ‘소극적인 

기자’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라본다면 미래의 언론인으로서 현재의 대중들의 리서치 트렌드를 파악하

는 과정에서 맥을 짚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다. 지금도 당시의 경험은 평소 

소홀히 어겼던 전공지식들을 뭉쳐 만들었던 결과였기에, 기만자로서 과거의 내가 다시 반성하게끔 

상기시켜주는 ‘억제제’로서 자주 활용할 예정이다.

15주차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제서 나는 돌멩이 언론인으로서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단을 올랐다. 

또 다른 시작이라는 앞으로의 사실을 뒤로하고 이제야 한걸음이라는 현실은 미래의 내가 어떤 언론인이 

될지 상상해보는 하나의 시사로서 받아드렸다. 교수님의 사소한 한마디와 길고 길었던 강좌의 수많은 

프레젠테이션 내용들까지 쉽지 않았던 과정이지만 범상치 않은 경험임은 틀림없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아직 내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강좌를 마치고나서 남은 한 

학기를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했다. 군입대라는 필연적인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아직 나는 20대 초반의 

나이. 돌멩이에서 하나의 암석으로 발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스스로의 

용기를 돋았다.

이번 강좌를 통해 얻었던 가장 큰 부분은 ‘언론’이라는 길이 얼마나 고되고 심오한 과정인지 생각하는 

계기였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돌멩이’로서 자그마한 입자를 가진 학생에 불과하다. 하지만 

‘돌멩이’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굳건한 입자라는 의미로도 통용된다. 실패자? 단순 한 번의 일시정지에 

한정되는 제약적인 상황이다. 앞으로도 펼쳐질 확실한 미래지만 나는 돌멩이로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

EP.2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수업 방식

강좌를 듣던 도중 교수님은 항상 주차마다 하나의 저널리즘 주제를 부여해 발표를 하는 과제를 고지하

셨다. 평소 교양이나 전공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과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게 색다른 

점은 해석의 측면이었다. 예시를 들자면 ‘드론 저널리즘’이라는 주제를 부여받은 학생이 다수라면 각각

의 개인마다 특성을 부여한 발표의 방식으로 해석되는 과제평가였다는 점.

강좌를 듣기 이전에는 단순 저널리즘은 하나의 언론을 칭하는 명료한 의미로 받아드렸다. 그러나 

주차마다 저널리즘 주제를 부여한 순간부터 내게 혼란스러움을 주는 동시, 한 방향으로 제약되는 고유명

사가 아니라는 현실은 색다른 진로의 인식을 확장하는 길이 되었다.

다소 독특했던 발표를 앞서 유난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각자의 주제를 맡은 학생들이 준비한 프레젠

테이션과 발표대본, 방식에 차이를 둔다는 점이다. 각기 다른 해석을 통해 주제로 다가가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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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을 비롯한 나와 동기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물론 하나의 청중이자 객관적인 평가단으로

서 느낀 점이다.

모든 학생들이 개성 있는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했지만 ‘라라랜드’와 같은 아름다운 진혼곡을 

준비하거나 혹은 ‘지킬앤하이드’와 같은 다수의 인격체를 콘셉트로 구성한 뮤지컬이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확고했던 측면은 교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언론’이라는 두 어절의 내용만 일방향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으셨다는 부분이다. 개인에게 언론이 구성되는 상황에 대한 정의와 어떤 의미로 서술되는

지에 대한 측면이 매 수업 도중 혹은 발표의 마무리 부분에서 강조하셨던 시의점이다.

생각해보니 딱히 나만의 저널리즘이라는 주제를 개인적으로 구상해본 기억은 없었다. 다만 언론인을 

진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민망함과 더불어 자그마하게 들었던 발상이다. 나만의 언론, 나만의 저널리즘, 

내가 되고자하는 직종의 방향 등 단순하게 목적을 기반으로 나열했던 일련의 집합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정작 어떤 정의를 내릴지는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나는 본격적으로 주관적인 언론에 대한 재정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만의 저널리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심한 포부를 다짐했다. 1학기를 종강한 시점인 지금, 

스스로의 저널리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P.3-1 강좌를 마치고 나서 : ‘현재의 나’에게

한 번의 강좌로 인해 내 스스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편의 

후련함과 더불어 내게 동기를 정비했던 시간임은 확고하게 인정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더불어 도전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교수님의 도움을 통해 돌멩이 언론인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시의 나’는 단순 언론인이라는 불투명한 목표와 함께 진취를 원하는 위치였다면 ‘현재의 나’는 

하나의 저널리즘을 위해 단단한 암석이 되는 절차를 밟아가는 중이다. 향후에도 다양한 대외경험과 

전공강좌를 통해 한걸음 나아가는 절차를 말이다. 다만 속도는 전반적으로 느린 편이다. 풍화와 퇴적을 

통해 형성되는 자갈과 암석들도 오랜 기간을 거쳐 느긋하게 형성되듯이 언론인 ‘임강민’으로서의 저널리

즘 시나리오는 점차 하나의 에피소드들을 거쳐 느긋하게 형성될 예정이다.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에 있어 남은 전공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신비함의 감정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도 마찬가지. 내게 한 걸음은 매우 느리고, 어려운 과정이기에 

가치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도 배로 들것이란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비난과 

조롱을 건네도, 향후 진로에 대한 과정에서 절망감을 얻어도, 설정했던 목표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이유

로 상실감을 얻는다고 해도 나는 계속 걸어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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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를 들은 모두에게 있어 각자만의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 피 같은 노력과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은 

당연시되고, 절대적으로 쉬운 방향은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각자만의 돌멩이를 

통해 점차 발견되지 않은 원석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얻기 바라며 그들에게 

건투를 빈다.

EP.3-2 새로운 목표를 설정 : ‘미래의 나’에게

앞으로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21년차의 삶을 살아가는 내게 스스로 되물어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선지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언론인으로서 하루? 세계적인 스포츠 언론사의 기자? 뉴스룸의 

진행을 기획하는 PD? 상상은 자유롭게 펼치되 한 가지 현실적인 견해를 건네고 싶어졌다. 상상은 자유지

만 다만 현실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발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단순 지나가는 꿈에 불가한, 

‘휴지조각’으로 불구하다는 현실이다.

객관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상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거대한 꿈을 꾼다면 

그만큼 굉장한 퇴적층을 구성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면 될 것이고, 자그마한 상상을 한다면 이를 

부풀려 실현시키기 위한 발전을 경험하면 될 것이다. ㄱ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은 오직 본인이 다듬는 

가치에서 나온다.

오늘도 나는 향후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에게 살을 붙이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토익이 되었든, 

대외활동과 공모전이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스펙트럼은 거대하지만 느릿한 속도로 나아간다는 목표는 

명확하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쏟은 노력이 결국 원석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풍화작용’을 꿈꾸며 

글을 마친다.

“ 나는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다. 누구나 실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역사상 최고의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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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미술치료학과   |    정*수

당신의생에삶에가장아름다운순간은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학과 미술치료”라는 전공 수업을 통해 “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한 미술치료학과 

20학번 정*수입니다. 

혹시 살랑살랑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계절마다 차고 넘침 없이 

아름다움이 존재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꼽으라면 역시나 봄이 아닐까요?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다움을 넘어 경외감을 느끼게 하고 

무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요. 

항상 형식이 정해져 있었던 과제만 해오다가 종강을 해서 조금은 여유로워진 지금, 이렇게 아무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에세이를 쓰려고 하니 기분이 솜털처럼 많이 가볍습니다. 이번엔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솔직히 글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글은 “신비주의”보다 “솔직 주의”로 썼을 때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생생한 강의의 순간,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 볼까 합니다.

저의 전공인 미술치료학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미술치료에 필요한 기초실기를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도중 “미술치료의 미술사, 미학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이해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 강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없이 미학사를 통해 

아름다운 삶과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살펴보는 교과목인 '미학과 미술치료'를 수강하

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 전 미학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신기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발굴해낸 방시혁이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은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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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 첫 도입 때 배운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라는 제목인 "파리스의 심판"으로 본 서양의 미를 

통해 "아름다움"이 단순한 외적 보기 좋음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가치 개념임을 인지하고, 제 삶에 

적용하는 방향을 생각해보며 스스로 미술치료사의 자질에 대해 고민해보며, 나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통해 미술치료가 삶에서 상처 입고 고통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라 할 때, "인간답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이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것은 좋은 

미술치료사의 중요한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철학에서는 어떤 확신도 수명을 길게 두지 않는다. 

이 확신은 또 수명이 짧은 확신에 의해 전복되길 기다린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교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선향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정의가 아닌 완전히 열려있고, 언제든지 다시 

변할 가능성이 있는 현장처럼 삶을 바라본다면 저는 무한 도전으로 무장하여 삶을 매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 같다는 인생의 좌우명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어요.

“ 왜 나는 어떤 것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무언가가 명확히 정의 내려진다면 그 순간 한계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더 이상의 가능성을 닫아버리

는 것과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 태도로 살아온 지난 날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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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이란 진정한 아름다움에 관한 탐구의 궤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개념으로서 인식이 가능하죠. 또한 미학은 아름다움을 알고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인데요. 단순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모든 감각들

이 어울러 모든 감각들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15주차의 '미학과 미술치료' 강의를 통해 고대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간다움과 아름다운 

삶에 대해 배우는 과정 속에서 철학적인 접근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학과 미술치료를 공부한 후, 아름다움은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삶에 적용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의 이상적인 모습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일”을 “내가 

사랑하는 일”로 아름답게 흡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은 제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 

바로 “정연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발견한 저의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고등학교 시절 뇌전증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봉사활동을 통해 “미술과 심리 상담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는 내가 될 것”이라는 아름다운 꿈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예술 활동에 관심이 깊은 저는 고등학교 시절 의정부종합장애인 복지관에서 뇌전증 아동의 미술과 

음악 심리 상담 또래 교사로 매주 토요일마다 꾸준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 도중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작은 변화에도 큰 행복감을 느끼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아동

에게 미술과 심리치료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시키고 삶의 행복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봐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느꼈던 좋았던 추억들이 대학생인 된 지금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현재 ‘한국뇌전증협회’ 서포터즈 부기장으로 활동하며 모든 뇌전증 환우분들이 질병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상처 받지 않도록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통하는 가치 있는 경험을 하며, 고3시절 느꼈던 보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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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릴레이를 연달아 몸소 실천하는 중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고 나니,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매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특수교육학과와 미술치료학과를 합격하여서 둘 중 어디를 

선택할지 많이 고민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둘 다 제가 간절히 가고 싶었던 학과이었기에 그때의 그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 특수교육학과를 선택했더라도 미술치료학과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을 것이니깐요. 

하지만 여전히 교육에 대한 저의 열정은 많이 남아있기에 비록 교내에서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스스로 

원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에 관한 대외활동을 통해 열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 꿈을 

위해서가 아닌, 뿌리가 깊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듯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며 

모두를 위해 넓고 튼튼한 토대를 쌓고 싶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나니, 삶을 아름답게 사고자 하는 욕구가 솓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꿈을 더욱더 미친 듯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정수경 교수님께 미학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이상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

니다. 저는 제 삶이 더욱더 나아지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쉬지 않고 더욱더 깊이 

있고 담백하게 미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미학과 미술치료를 통해 이상적인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세계관

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로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저의 생각인 “틀렸다”를 “다르다”로! 또 하나의 특별함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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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날들이 아름다운 순간들은 항상 지나고 보아야 알게 된 걸까요? 앞으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마음이 공허할 때 꺼내볼 수 있도록 저만의 시선으로 열심히 기록하

며 오래도록 간직해야겠습니다.

이번 2022년 1학기 정수경 교수님의 “미학과 미술치료” 전공 수업을 통해 지금까지 저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2년 내 삶의 아름다운 여정을 떠나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이 순간! 이제 막 

짐을 싸기 시작했지만, 여정이 한층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에 삶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직 찾지 못했다면 “미학과 미술치료”를 통해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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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AI보건의료학부   |    이*영

나의전공을설명할수있게되었어요

저는 제가 2022년 1학기에 수강한 과목중 보건의료산업 분석론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려고 합니다. 

먼저 보건산업분석론은 크게 보건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을 분석하여 어떤 기관들이 어떠한 상호영향을 

주고 받고 얽혀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크게 코로나라는 글로벌 위기가 겹쳐서 의료기기 

업체나, 제약 회사들의 공급망 구조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의 이해관계자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먼저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야의 산업들이 피해를 받고 힘들어 

한다는 것을 뉴스나 주변의 소식으로 접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기업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가는지 

분석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피부에 삶이 달라진게 느껴지도록 한 원인인 코로나에 의한 분석이라 궁금은 하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교수님을 믿었습니다. 교수님은 질문도 항상 반가워 

해주시고 분명 진심을 다해 수업을 해주실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의 만들었던 자료를 조금씩 수정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었다고 하셨지만 코로나

라는 큰 글로벌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지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료를 처음부터 새로 다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 거의 매주 추가 자료로 기사를 

6-7개 정도씩 미리 올려주셔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걸로 줌 수업때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

셔서 어려운 내용이거나 좀 더 보충하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도 쉽고, 정말 

대다수의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이런 타격을 입었고, 또 각자 해결책을 생각해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를 입은 과정은 쉽게 알기 어려웠는데 

이 수업을 통해 위기에 닥친 기업과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겨내려는 기업,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기업 간의 그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경영진 상의 끝에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나, 기업끼리 협업을 

해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여 위험 분담을 좀 줄인다거나 하는 해결책들을 보면서 그 기업들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이건 어떤 사업을 주로 하기에 헬스케어 기업에 관심이 있는걸까’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 찾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기업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었는데 제약, 의료기기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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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들이나 국내에서도 상위 기업들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면서 강의안에 있던 기업들을 

보면 더 반갑기도 하고 지나고 나니 한번 수업 듣고 스스로 찾아보는 학습을 해서 좀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라 해서 제공하는 병원과 실질적인 사용자 환자만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규제기관, 병원, 보험기관, 유통업체, 환우회 등이 있는데 

모두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의 미충족 니즈를 해결해줘야만 의료기기가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정말 좋고 최신의 기술이라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던게 인상적이

였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최신기술이면 다 좋은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이란 무조건 좋은건

지 알았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는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역시나 의료분야는 생명을 다루기에 

많이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늘 항상 어떤 것이든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 하셨고 평소에도 

질문을 할 때 정말 질문을 반가워하셨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질문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거나 평소 교수님의 준비하신 것 들을 보면서 바쁘신데 대단하시다 생각했고 

이 수업과 스타일이 다른 수업도 맡으신걸로 아는데 항상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시고 수업을 

오래하는 것은 힘드실 수도 있는데 늘 3시간 가까이의 수업을 해주셔서 정말 알찬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시험보기 마지막 전주 14주차 때 교수님께서 진도는 더 나가지 않고 한 시간 동안 줌을 열어 

놓을테니 시험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라 하셔서 저도 들어갔었는데 

다른 학생분이 공휴일로 인한 녹화강의에서 교수님께서 다음시간에 이어서 더 말씀해주시겠다고 하셨

던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안 해주셨다 라고 질문을 하셨고 교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서 다시 녹화강의를 

돌려보고 저희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냥 읽어보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볼지, 아니면 빠르게 녹화를 할 테니 강의를 들을지 저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거기 계셨던 질문해주신 학우분이 강의를 선택하셔서 교수님께서 질문 시간이 

끝나고 바로 녹화를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분명 교수님께서 이 한 시간 질문 받는 

시간이 끝나고 좀만 쉬었다가 바로 회의가 있으신걸로 알고 또 이제 수업 막바지라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로 녹화를 하시고 올려주신걸 보고 정말 교수님의 열정을 느꼈고 이렇게 항상 정성들여 

수업을 해주셔서 좀 더 열심히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항상 학생분들을 존중해주시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주시다니 할 정도로 소수의 의견도 

다 꼼꼼히 듣고 고민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방식처럼 결정해야할 일이 있으면 혼자서 결정을 내리시

지 않고 늘 저희에게 의견을 여쭤보시고 이에 따라 해주셔서 의견을 내는데 있어 가장 주저 하지 

않은 수업이였고 감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은 아니였는데 2학년이 되고 교수님을 만나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교수라는 분이 권위적일 수도 있으셨을텐데 상하관계를 따지지 않고 실수라도 하시면 

정말 진심을 담아 죄송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업에 있어서 일이 많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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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고 피곤하셔도 정말 열정을 다해 가르쳐주시는 교수님 덕에 저는 2학년 이후로 교수님의 과목은 

모두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으며 AI보건의료학부 학생이지만 과도 제대로 설명 못하는 저의 머릿속에 

관련 지식들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그리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점에서 정말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수업 방법은 앞서 말했듯 다양하고 많은 기사도 있지만 진흥원의 보고서나 의료기

기 품목별 등급자료,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허가 신청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양질의 자료들을 항상 준비해 와주셔서 정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의료기기는 아무래도 

익숙치 않아서 말로 아무리 풀어 설명해도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의료기기 기업에 들어가 관련 기기 영상을 보여주셔서 입체감있게 의료기기의 

특징과 사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과제를 주실때도 그냥 강의안에서 찾으면 있는 답인게 아니라 강의안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는 과제를 두 번 내주셨습니다. 1차 과제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 핵심이였던 PEST 분석의 세부내용

을 하나만 선택하여 세부내용에 관한 생각과 느낀점 그리고 최근 기사나 논문을 참조하여 최근 현황에 

대해 쓰는 것이였는데, 처음에는 막막하고 내 생각으로만 한 페이지를 어떻게 쓰지 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 이것을 하기 위해 강의안 복습도 하고 오히려 PEST 중 정해진 하나에 대해서 쓰는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세부주제를 고르는 과제였기에 전반전으로 공부를 하면서 시험 준비까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의료/제약 기업이 많이 없었는데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 분석을 하라는 2차과제로 인해서 

진짜 글로벌 상위 기업부터, 국내 상위기업들 대부분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읽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가 되었고, 보면서 ‘어디서 익숙한 약인데’ 싶었었는데 제가 처방받았던 약이였고, ‘이 기업에서 

만든거구나’ 하면서 신기하고 또 제약 기업이라 해서 의약품을 만드는데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헬스케어

쪽이나 의료기기 또는 심지어 동물약품이나 치과용품, 생활용품까지 만들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를 하는 구나를 배웠습니다.

과제나 시험 평가방법은 교수님의 기준 하에 채점이 이루어졌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강의안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것은 최소화 하고 반 이상을 자신의 생각으로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

서 저는 과제나 시험을 볼 때 강의안 내용을 최대한 추려서 요약정도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제 생각들을 

자유롭게 썼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다고 미리 말씀 하셨고 교수님이 읽으시고 ‘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 하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하셔서 오히려 정해진 형식이 없으니 더 제 생각 표현하는데 

자유로웠고 쓰면서도 생각에 꼬리를 물어 더 많은 양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저도 이제 4학년이 되는 시점이였고 취업준비를 해야 할 때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인 기업들에 대해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정말 없던 상태였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보는게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의료기기/의약 기업들은 전문 분야라서 사실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자꾸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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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건의료산업 분석론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잘 따라가면서 재밌게만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식이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메드트로닉이라는  기업을 처음 들었는

데 M&A를 통해 단단해져서 글로벌 의료기기 1위 기업으로 우뚝 섰으며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저는 

화장품 관련 기업인지 알았는데 의료기기 회사의 정말 상위권인 기업으로 특히 인수합병을 통해 정형외

과 쪽에서 가장 이름을 알리는 기업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종종 약을 사면 볼 수 있는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그리고 어디 회사에서 만든건지 

모르고 자주 마셨던 숙취해소제(컨디션), 헛개수와 같은 건강음료가 Inno.N(이노엔)이라는 기업에서 

만들었고, 이곳이 제약기업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약기업이라고  약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부가 있고 건강보조약품 뿐만 아니라 음료도 판다는 것이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상품들을 파는지 보고, 또 제가 복용했던 약이나 식품이

라면 좀 더 재밌게 보고 읽기도 해서 점점 의료 분야에 관한 기업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화이자가 의료기기 기업인지, 의약품 기업인지도 긴가민가하며 헷갈렸는데 학기가 

끝난 지금은 상위권 기업들이 각각 어떤 것을 주 핵심으로 하는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지 등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 할 수 있게 되면서 더 흥미를 찾은 것 

같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의료분야를 전공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기업 관련 정보와 기초적인 이론들은 취직을 하여  직접 필드에 

나가 현장을 마주쳤을 때, 큰 도움이 될 지식들이라 생각하고 저의 앞으로의 진로방향을 정하는데도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생각을 하여 저의 학업적 지식이 이 수업을  듣기 전과 후로 크게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덕에 많이 배웠고 혹여 후배나 동기가 이 수업을 두고 고민중이라면 자신있게 

추천 해줄 것 같을 정도로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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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약학과   |    정*지

한국사,�선택의기로에서

고등학교 때 이과, 전적대학교에서 공학 계열 전공을 했던 나에게 한국사 과목이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졸린 과목 중 하나였다. 당시 수능을 보지 않는 과목이었기에, 시험기간이 아니라면 크게 비중을 

두고 학습하는 과목이 아니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사 과목을 접한 것은 두번째 수능을 치렀을 때였다. 

모든 수험생들이 한국사 과목을 응시하도록 의무화되었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에도 급급하였기에 

일정 점수만 넘기자는 생각으로 한국사 공부를 뒷전으로 미루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한국사' 과목은 

학창시절의 나에게 벼락치기로 단순 암기하는 과목이라는 이미지로 남아 있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처럼 원리를 이해하거나 깊이 생각하기 보단, 달달 암기하는 것이 한국사의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마지막 남은 교양 2학점을 채우기 위해, 한국사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매학기 전공과목을 공부하는데에도 시간이 부족하였기에, 시험기간에만 단순 암기를 하면 되는 교양 

과목이 무엇일까 고심한 결과였다. 필기한 노트 제출 외의 특별한 과제가 없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만으로 성적을 내기에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사의 양이 

방대할 것이라는 걱정이 되었고, 강의만은 밀리지 않고 듣자는 다짐을 한 채 개강 주가 시작되었다.

한국사 수업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수업에 참여하러 학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시간과 체력 절약의 장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강의를 자율적으로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강의가 밀릴 

수 있다는 명백한 단점 또한 있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 필요한 수업이었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집중도 차이는 개개인 별로 차이가 클 듯 한데, 본인의 경우 후자를 선호하는 편이었기에 

수업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현장감과 긴장감이 다소 떨어질 순 있지만, 

수업 중간중간 멈춰서 필기를 하거나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을 다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을 

극복할 정도의 이점으로 여겨졌다.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이동하는 시간을 절약해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데 쓸 수 있어 오히려 효율적으로 느껴졌다.

한국사 1강 O.T 수업을 수강하며, 교양 과목이니 편한 마음으로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쏙 들어갔다. 

우선 교수님께서 제작하신 깔끔한 ppt 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수업을 준비하시며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

신다는 점이 와닿았고, 강의일정을 보니 고조선부터 개항기 조선까지의 방대한 양이 강의 내용에 포함되

어 한번 강의가 밀리면 큰일이겠다는 우려가 생겼다. 교양이니 시험에 단답형과 객관식 문제만 출제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서술형과 약술형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하여 수업을 꼼꼼히 듣고 필기를 해놓는 

것이 필수적인 듯 했다. 한국사 과목을 수강신청할 때부터 다소 특이하게 느껴졌던 것은 바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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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노트 만들기' 과제였다. 고등학교 때 필기 노트를 과제로 제출했던 적이 있었지만, 대학생이 

된 후에는 노트 제출 과제를 해본 적이 없었다. 아무래도 과제로 제출하기에는 방대한 분량이 될 것 

같아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평가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듯 했다. 과제의 평가요소가 수업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개념으로 정리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새롭게 다가왔다. 

우수과제들이 소개된 것을 보며, 한국사 노트를 만드는데 생각 이상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조금 걱정이 되었다. 첫 수업 때 한국사 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머릿속으로 그 양식을 

구상해보았고, 아이패드와 워드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주차부터는 본격적인 한국사 수업이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고조선과 한반도의 여러 고대국가에 

대해 학습하였는데, 어느정도 익숙한 내용이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작 전, 제목과 목차를 보며 어떤 

내용을 학습할 것인지, 이 내용을 학습하며 어디에 중점을 두어 비판적으로 사고해볼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점이 인상깊었다. 학창시절 한국사 수업시간에는 단순히 역사를 암기하고, 교재에 밑줄을 

긋고 필기를 했던 기억 뿐이었는데, '비판적인 사고'를 해보자는 방식이 새로웠다. 수업을 들으면서 

왜 한국사의 첫 시간으로 고조선의 역사를 배우게 되었는지 고민을 가져보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배워서 그런게 아닐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단순히 신화적인 내용으로만 

여겨졌던 사료 분석을 수업을 들으며 해보고, 국가의 형태에 대해 학습하면서 좀 더 깊이있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고조선이 한국 최초의 국가, 최초의 '국가 형태'를 갖는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연속성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역사 논쟁의 최전선 역사이기 때문에, 고조선의 

역사가 흔들리면 한국사의 전체가 흔들리는 '기반'임을 알게 되었다. 환단고기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단순히 신화적인 내용으로만 여겼던 고조선 역사의 중요성을 처음 깨닫게 되었다. 단순히 역사적인 

내용을 암기하라고 머리속에 주입하는 것이 아닌, 함께 사고해보며 역사의 중요성을 알아나가자는 

교수님의 수업 방식에 처음으로 한국사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고대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 부분은 예전에는 지루하게만 느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깔끔하

게 그림과 도표로 정리되어 있고, 여러 색깔로 강조 표시가 되어있는 ppt는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여러 왕이 등장하고, 다양한 시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깔끔한 도표와 

지도, 그리고 사료를 통해 학습하니 한 눈에 파악하기 쉬웠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일본과의 역사 

논쟁 부분이었다. 이때까지는 역사 논쟁에 대해 한국 쪽의 입장만을 이해하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워왔

는데, 일본 측의 입장과 주장을 살펴보니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 타당성이 덧입혀지는 듯 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중국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수업을 

통해 중국측 입장과 한국층 입장을 대조하며 한국측 논리의 옳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역사 논쟁을 이해하면서, 한국사 공부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6강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고사는 비대면 오픈북 시험으로 치러졌다. 비대면 오픈북으로 

진행되어 내용을 달달 암기하기보단,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준비하였다. 시험은 객관식과 약술형, 서술형으로 구성되었는데, 문제가 수업을 꼼꼼히 듣고 

이해하여야 풀 수 있었기에 수업 참여도와 이해도 측정 면에서 적절하다고 느껴졌다. 객관식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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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였지만, 수업을 성실히 들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서술형 또한 마찬가

지였다. 일본과의 역사 논쟁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수업을 들으며 충분히 사고해보았기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 우려와는 달리 수업을 밀리지 않고 성실히 들은 결과,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중간고사 이후 수업에서는 더욱 방대한 내용을 배우기에,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였다. 내용 또한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는데, 고려 시대 내용부터는 개혁정책, 정치적 상황, 대외관계, 세부 시대별 변화에 

대해 이해해야 했다. 수업 ppt에 깔끔하게 도표와 표, 그림 등으로 정리되어 있었기에 수업시간에 교수님

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필기를 하였다. '과거제도'는 아마 모두가 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

대의 제도일 것인데, 이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유와 제도의 한계, 그리고 변화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과거제도가 공평하게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공평함을 추구하는 속에서도 

차별이 생기는 모순이 발생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강의 말미에 교수님께서 고려시대를 여전히 

신분제로 보아야 하는지, 관리제로 재조명해 생각해야하는지 고민해보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해답

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문벌귀족 시대, 무신집권기, 원 간섭기 각각의 특징에 대해 학습하다가 원간섭기

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질문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원 간섭기는 기존에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졌지만, 당시 시기에 간섭기라도 할 수 있던 고려의 정치적인 상황, 외교적 기술을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다. 한국사를 학습할 때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관점에서 사고해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후 가장 익숙한 조선시대의 역사를 학습하게 되었는데, 불교와 유교가 정치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조선의 정치, 그리고 전쟁, 대외관계 등을 학습하며 한국사의 흐름에서도 많은 

선택의 기로가 존재하였음이 보여졌다. 각 선택의 순간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생겨났을지 스스로 고민해보며 한국사 수업에 임하였다. 특히, 개항기 조선의 대응에서 조금더 일찍 

외세를 받아들였다면 지금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섞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수업을 들으며, 당시 조선으로써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이렇게 한 학기 한국사 수업은 막을 내렸고, 아쉬운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기말고사 시험이 진행되었

다. 기말고사 시험은 일주일 전에 주어진 여러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두 개의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

었는데, 마치 백일장을 쓰듯이 큰 용지에 답을 작성하였다. 기말시험은 다른 전공과목과 같은 날 시험을 

치러 중간고사 때에 비해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아 걱정되었는데, 다행히도 공부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수월하게 답을 작성할 수 있었다. 기말고사 문제 또한 공부한 학생을 변별하기에 좋은 문제로 

느껴졌다. 나의 한국사 노트 만들기 과제도 수업이 끝나는 동시에 제출하였는데,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나의 생각을 좀 더 담아내고 싶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성실히 수업을 듣고 그 내용과 

나의 생각을 어느정도 녹여냈기에 뿌듯한 마음으로 한국사 노트를 제출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교양 2학점을 채우자는 생각으로 수강한 한국사 과목이였지만, 교수님의 뛰어나신 

강의력과 깔끔한 ppt, 그리고 단순 주입식이 아닌 사고형 수업을 토대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다. 

한국사라는 과목이 달달 암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많은 선택을 통해 현재의 더 나은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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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뒤바뀌었다. 한국사 과목을 일상에서 접할 

일이 크게 없었기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교양 과목 수강을 통해 흥미를 느껴 

한국사 관련 뉴스나 글이 있으면 읽어보게 되었다. 한 과목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국사에 흥미를 고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다. 앞으로 역사 논쟁과 

관련된 뉴스가 있을 때,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신감 또한 기를 수 있었다. 누군가 다음에 교양을 

수강할 일이 생긴다면, 이경진 교수님의 한국사 수업을 꼭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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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지혜를깨닫게해준수업,�병원원무행정실무

병원 원무 행정수업은 이론과 실무로 나누어져 있다. 이론은 병원 원무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한다. 

실무로는 직접 용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두 차례 가서 실제 병원의 현장을 

보고 원무과장님과 원무과에 취업하신 졸업생 선배님의 강연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론에서도 실제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할 만한 이론을 배웠습니다. 병원 원무와 수납 및 접수할 때 절차 과정과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환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응급실에서 1순위부터 6순위까

지 중요한 환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배웠다. 

최대종 교수님은 항상 학생들을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스승이라고 느꼈다. 매주 

수요일마다 3시간 수업을 꽉꽉 채워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알려주려고 노력하시고 아침 수업이라 

아침밥을 거르고 왔을 학생들을 위해 샌드위치까지 주시는 세심하고 배려가 많은 교수님이다.

원무 행정이라는 과목이 공부할 내용이 많아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 외에 책으로 따로 공부해야 해서 

지식이 더욱 풍부해지는 느낌이라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지는 수업이었다. 또한 교수님께 ‘오픈카드 

시스템’이나 ‘병동 수납 매니저’ ‘스마트 병원’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업 시간마다 소개하시기 때문에 

종강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다.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침 1교시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은 적은 처음인 것 같다. 교수님만의 수업 비법은 아무래도 유쾌하고 호탕한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말투이지 않을까 싶다. 또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에 취업 준비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한 학생들을 맞춤으로 병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신다. 

교수님께서는 첫 수업 O.T 시간에서도 매년 20명의 학생 중 19명을 병원 원무과에 취업 보냈다며 

호탕하게 말씀하셨다. 실제로 수업에서도 병원 면접 볼 때 이렇게 말해라~ 자소서 쓸 때에는 이런 

내용을 적으라며 성적 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잘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아 감동받았다. 이렇게까

지 학생들에게 신경 쓰고 진심을 다하는 교수님을 아무래도 처음 만나서 울컥하였다. 

교수님의 대표적인 수업방식으로는 참여형 수업이다. 모든 학생에게 수업 중 1번씩 질문을 하신다. 

그리고 2인 1조로 묶은 후, 학생들이 2개의 대학병원에 방문하고 각 병원의 장점과 단점 및 개선점을 

10개씩 찾아서 ppt로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과제이다. 장단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접목시켜야하기에 꽤나 난이도가 높은 과제라 선배들도 힘들어했다고 

한다. 솔직하게 나도 팀원과 함께 병원 두 곳을 돌아다녀보았지만, 워낙 큰 대규모의 병원이기에 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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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때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또한 두 병원의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쓰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심지어 처음 방문했던 아산병원은 보안과 방역체계가 엄격하여 병원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병원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겨우 들어가 원무창구와 병원 

시설등을 수박겉핥기 식으로 보기만 하였다. 이후 두 번째 방문한 삼성병원은 가기 전부터 철저하게 

미리 예약도 하고 인터넷으로 장점과 단점을 숙지하고 방문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니 안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먼저 원무의 가장  중요한 원무 창구의 구성이다. 모든 병원에 원무 창구가 있지만 

병원마다 과마다 구성되어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장애인 전용 창구, 초진 전용 접수창구, 재진전용 

접수창구, 증명서 발급 등 조금씩 다른것들을 발견하여 ppt에 녹여내었고 병원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멀리 사는 환자를 위한 대중교통과 병원 셔틀버스가 마련되어있는지를 위주

로 환자의 시선에서 내용을 녹여내었고 발표도 잘 마쳐서 교수님께 칭찬 받았다. 

대학 생활을 하며 제일 난이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힘든 과제였다. 왜냐하면 현장 조사를 

2번이나 하여 몸도 힘들고 과제에 맞는 내용을 찾아내기에 머리도 아프고 집에 와서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봐야 하므로 병원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방문자 블로그도 찾아보며 약 1주일가량 팀원과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하였다. 하지만 이 과제 덕분에 힘든 일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밀려왔다.

병원 행정과 원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배운 후 추가로 직접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병원 

면접을 볼 때 이것이 나의 무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면접도 병원에 대한 

이해도와 얼만큼 공부하여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해도 떨지 않고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밀려왔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내용으로는 배웠던 내용과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주관식으로 작성하

는 시험이 진행되었다. 첫 중간고사를 보았을 때는 책 내용을 달달 외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니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문제도 나와 너무 당황스럽고 쓰면서도 이 내용이 맞나? 하는 의문과 자신감

이 없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감이 잡히지 않아 공부를 완벽하게 못 한 것 같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말고사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였고 A4용지에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을 스스로 시험 내듯이 

쳐보고 채점하고 다시 쓰고를 반복하였다. 그렇게 하여 기말고사 때에는 중간고사보다 훨씬 쓴 내용이 

많았다. 시험이 끝난 후 교수님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에서 준비를 잘한 것이 

느껴진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다고 전화를 받아 항상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시키

는 교수님께 감사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나의 공부 방법을 올바르게 바꾸게 되었고 마음가짐과 행동을 더욱 바르게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항상 공부할 때 귀찮음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기억력에 의존하여 직접 테스트 해보지 

않았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괜찮지만, 주관식시험에서는 3회독 정도 읽고 끝내 막상 시험을 보면 다 

까먹거나 기억나는 것만 적고 왔었기 때문에 항상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에 주관식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거부감이 심하였고 항상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하지만 원무 행정론 

수업을 통해 나의 귀찮음을 무릅쓰고 종이에 하나씩 나올만한 중요 키워드들을 적어가며 책을 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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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생각나는 대로 적기 시작하였다. 처음 시험 볼 때는 맞은 것이 거의 없지만 2번째 볼 때는 점점 

많이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고 난 후 시험을 잘 칠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되어 다른 

과목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교수님은 항상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목례 

시간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꼈지만, 수업이 끝난 후 지금 실습 생활을 하며 회사생활을 겪어보니 

한국 사회에서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느낀다. 또한 최대종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배려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니 배려만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나에게 이로운 행위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현대사회에서 배려와 미소를 제대로 제대로 실현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수업을 들으며 조금씩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미소를 지으니 미소로 돌아왔고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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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AI보건의료학부   |    이*혜

보건의료산업분석론Ⅱ�수강후기

:�보건의료산업이란무엇일까?

나는 약 3년 전, 우리학과가 <보건의료산업학과>라는 이름이었을 때 입학했다. 1학년이었을 당시 

누군가 ’전공이 뭐라고?‘ 혹은 ’보건의료산업학과에서는 뭐 배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학과가 곧 학부체제로 전환되어 AI관련 교육과정이 도입되었고, 운좋게도 이전에는 학과에서 

배울 수 없었던 다양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 어느 한구석에 내게 질문했던 

사람들과 같은 의구심이 점차 생겨나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보건의료산업이란 건 뭘까?‘

보건의료산업분석론을 처음 수강하던 날이 기억이 난다. <산업을 이해함에 있어 환경이 왜 중요한가> 

라는 주제로 막을 열었다. 단조로운 PPT에 ’거시경제적‘ 이나 ’정부 정책‘ 같은 이른바 ’인문계열 단어’들

에 약간은 거부감이 들었고, 보건의료산업분석론 1‘ 도 아니고 ’2‘라서 내가 못 알아듣는건가? 하는 

생각도 했다. (1을 꼭 수강해야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아니다. 2라는 이름은 ver.2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와닿지 않는 이론들을 반쯤 넋이 나간 채로 듣고있던 와중, 교수님께서 2020년 7월 

발표했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례를 소개해 주셨다. 남들은 다 들어봤다는 한국판 뉴딜도 나에겐 

생소했다. 그런데 2020년 7월이라는 꽤 최근의 날짜가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18세기 경제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얘기만 듣다가 2년 전 이슈를 수업에서 배운다니 너무나 새롭지 않은가! 교수님께

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각종 사례를 말씀해주시며 이해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유튜브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찾아보니 불과 3일 전에 만들어진 영상도 있었다. 다음 수업에서는 

ESG의 뜻과 등장 배경을 알아보았다.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려오는 ESG라는 개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같은 비재무지표가 어떻게 재무적인 지표를 평가하는 

요소로 자리잡았는지 까지 그 유래와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후 보건의료산업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모든 용어들은 교수님께서 각종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개념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1차 과제로 내주신 과제는 PEST분석을 이용해 사례를 분석한 뒤, 개인 의견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과제에 쓰일 기사, 보고서, 논문 또한 ‘최신‘ 외부자료를 이용해야 했다. PEST분석을 위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찾아보았다. 그동안 눈여겨 보지 않았던 사회 뉴스 카테고리를 살펴보고 생각해보

면서,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새삼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수업을 들으면서 쌓인 배경지식들을 

토대로 기사를 살펴보다 보니, 내가 이전엔 흥미가 없다고 생각한 기사에도 눈길이 가기도 했다. 나는 



Ⅴ. 수강 후기 공모전

141

그때 한창 대두되고 있던 게더타운의 사회적 쓰임에 대해 분석하였다. 진보적이게 느껴졌던 4차산업혁

명, 그 안에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더타운이 다소 보수적인 보건의료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AI와 보건의료의 융합이 먼 미래에서의 일이 아니었다는 게 실감났다. 디지털로 

전환된 병원 업무나 AI 진료 시스템을 살펴보며 내가 분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

았다. 또 기술의 발전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구나 싶어 설레는 순간이었다. 

이 수업의 평가방식은 이전에 봤던 단답형, 객관식 시험들과는 다르다. 분류하자면 서술형 방식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전에 거쳐왔던 서술형 시험과는 다르게 답안과 문제의 방식이 자유롭고 기술적이

다. 중간고사 첫 번째 문제에 두 사람의 상황이 제시되고, 그 대화나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문제를 알아내는 것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알려주신 것들을 토대로 

답안을 차근차근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안은 그저 개념과 

현상의 서술이 아니라고 하셨다. 최고의 답안은 그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기술하는 것이고, 

교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도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의견을 작성하면 그것 또한 좋은 답안이라고 

하셨다. 내 생각을 토대로 중간고사 답안을 작성한 결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중간고사 이후 

수업에서도 교수님께서는 항상 최신 자료를 소개해주시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셨다. 평소 나는 시사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은 쪽에 속했다. 그런데 보건의료산업분석론을 

수강하고 난 뒤면 그러한 지식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하고, 가끔 네이버 상단에 

뜨는 기사들도 흥미롭게 읽어보곤 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었다. 

평소 기사로 접하는 일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나와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져 내 의지로 부가적인 정보들을 

클릭해보는 행위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이끄는 트리거가 나에겐 이 

수업이었다.

나는 이전에 (학과가 ’보건의료산업학과‘였을 때) 완전한 문과대로 분류되는 전공이 기업에서 단순 

사무직 또는 영업직 말고 어떤 직무를 맡을 수 있을까 고민했었다. 그런데 경영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기술’뿐만이 아니었다. 기업이 운영되는 가운데 누군가는 산업의 동향을 파악해 비전을 제시해야

만 하고, 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학기가 막을 내리고 그동안 배운 것들을 되짚어봤을 

때, 나는 보건의료산업 전공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 수업을 수강하면서 

이해가 더딘 부분도 있었고 어떤 현상에 대해선 흐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도 물론 있었다. 

또한 이미 진로를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한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불필요한 지식들을 배우는 시간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수업을 수강하고 난 뒤 세상을 관찰하는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종강 이후 나는 여러 가지 시사 문제에 관심이 생겨 IT기자

단에 지원했다. 수업에서 배운 이슈들을 주제로 그 흐름을 타인에게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 1차 서류를 

제출했다. 운 좋게 면접까지 합격하여 올해 9월까지 기업의 에디터로 활동하게 되었다. 물론 내가 기자로 

진로를 정했다거나, 완연한 에디터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나의 진로에 새로운 

옵션이 생긴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관심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학기동안 흥미로운 주제들로 수업을 한가득 채워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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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부체계로 전환되면서 보건의료산업이라는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누군가가 ‘보건의료산업

분석론2’ 수업을 수강한다면 전공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접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흥미와 재능을 알게 되어 본인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선물처럼 찾아올지도 모른다.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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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임*민

피니어스테일러바넘,�세상을바꾼 ‘위대한쇼맨’
영화: 위대한 쇼맨

뮤지컬 영화 장르에 있어서 대부분은 ‘픽션’이라는 창작적 소도구를 이용하기 마련이다. 2010년대를 

빛냈던 명작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조차 19세기 중반의 프랑스 시내를 살아갔던 인물로 연출되긴 

하지만 빅토르위고의 원작소설을 기반으로 작성된 하나의 각본이었기 때문에 선택과정에 있어서 ‘피니

어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실사인물을 기반으로 연출된 위대한 쇼맨의 소재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1. 영화를 아직 시청하지 않은, 시청하려는 청자들께 건네는 질문

영화를 보고난 후 엔딩 크레딧이 내려가는 연출적인 상황에서 소소하지만 하나의 개인적 발상이 

떠올라 메모장에 적어보았다. 바로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거나, 볼 예정에 있는 청자들을 위해 

유별한 다수의 질문을 먼저 건네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주체적인 답변을 얻고 싶었다는 개인적인 

소망은 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한명의 가난뱅이가 세상의 인식을 바꾼다고 하면 믿는가?” 

“당신이 만일 하나의 자회사를 이끄는 고용주라면 장애인, 흑인, 왜소증, 샴쌍둥이, 220kg의 거구 
등의 외향적 차이점을 가진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가?”

“당신은 성공을 위해 과장과 왜곡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무난하고 정당한 절차를 밝고 실패의 길에 들어설 것인가?”

단순 터무니없는 맥락의 질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평하고 정당한 사회의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21세기의 우리라면 더더욱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질의내용 때문이다. 하지만 위대한 

쇼맨의 극중 배경이었던 19세기라는 시점에서 고려해본다면 지금처럼 쉬운 선택지를 갖췄을지는 

미지수에 놓인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사랑, 인격체조차도 올바르게 정의되지 

않은 당시의 시점에서 저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고 하나의 소속으로서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척박했던 당시 사회의 새로운 한줄기 희망을 주는 ‘혁신’에 맞먹는 변화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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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를 마치며, 그의 실제 모습은 극중 연출과 다르다?

문득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을 기반으로 만든 실사라는 점에서 과연 영화 속 바넘의 일생에 대해 

어떤 연출적인 부분이 들어갔을지, 극중에서 바넘과 실제 바넘의 차이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관람 이후 실제 바넘에 대한 일화를 조사하는데 시간을 투자했고 여러모로 놀라운 

발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조사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극중에서의 바넘의 과장 행위가 실제 일생에서의 모습에 

비해 오히려 소극적으로 연출되었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바넘은 젊은 시절 당시로서 매우 연로한 

나이인 80대의 흑인 여성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유모라고 홍보하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시켰다. 이후 그녀가 사망했던 후에는 언론의 관심 끌기위해 사실 

2. 바넘에 대한 내적 딜레마 : 간사한 고용주? /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내가 느꼈던 스크린 속 바넘은 상상과 같은 계획을 실천으로 이루어냈던 인물이다. 영화의 도입부

에서 하층민이었던 바넘은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유층이었던 체리티와 사랑을 나누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가정을 꾸린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회사가 파업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거나, 기괴한 박물관을 열어 하루 남짓 3개의 표를 판매하는 수입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순탄치 

않은 상황을 맞기도 한다. 

하루하루 불운한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마지막 남은 사업적 수환이 있었다면 ‘공평한 기회’와 

‘화려한 입담’이라는 점. 바넘은 외향적으로 일반인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 내에서 배제당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함께 쇼에 나설 기회를 주며 그들에게 ‘하나의 소속’으로서 대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마련해줬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의 쇼에 대해서 이질적인 거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바넘은 단순 수익성

을 창출하기 위해 외향적인 모습이 일반적으로 달랐던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했고, ‘간사한 고용주’의 

모습으로 오직 수직적인 관심을 끄는데 눈독만을 들이는 욕망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영화가 점차 

전개될수록 그의 방식과 경영철학, 과대포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은 “굳이 사회적인 반발력을 

무릅쓰고 저들을 고용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심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영화가 끝난 지금까지도 딜레마에 대한 이성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순 외향적인 겉모

습이 다르다는 비도덕적 근거로 사회가 소외시킨 약자들에게 기회를 준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로서

의 바넘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할지, 쇼의 흥행을 위해 일반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사회적 약자들을 

흥행수표로 사용한 ‘간사한 고용주’로서의 바넘의 모습을 자리매김할지, 개인적인 선택은 자유롭지

만 깊은 고뇌를 통해 결정해야할 판단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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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인조인간이었다고 입소문을 냈고, 몸을 해부시키고 전시해 떼돈을 벌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어가 실존한다고 허위 홍보하며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고, 원숭이 미라와 

마른 물고기를 합쳐 인어라고 박제하는 기행을 보였다. 단원을 운영하던 시절에는 키웠던 코끼리가 

죽자 미화 스토리를 만들거나, 기형아와 장애인들을 전시의 대상으로 공연을 여는 등 떼돈이 되는 

수단이라면 물불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4. ‘비인격적인’ 흥행업자, 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인 ‘인권 운동가’

하지만 일방적으로 바넘의 금전적인 행위만을 보고 그를 ‘악인’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 생각한다. 19세기 당시의 미국에서는 노예나 원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협소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은 근로자가 아닌 단순 ‘움직이는 동물’로 하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

다. 

그에 비해 바넘은 쇼를 이끄는 단원들에게 근로 계약서를 꼬박꼬박 작성해주며 항상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했고, 사회로부터 멸시받던 그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줬다. 그리고 그는 노예제도

에 대해 극도로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남북전쟁 도중에는 노예제에 찬성하

는 남부의 대통령을 폄하하는 허위 전단을 전선에 퍼뜨리며 북부군의 사기를 올려 승리에 기여하는 

활약을 했고, 전쟁 전후에 지속적으로 노예제를 풍자하는 쇼를 통해 공중들의 인식전환에 영향력을 

주기도 했다. 

말년에는 최초의 비영리 병원인 ‘브리지포트 병원’을 설립했고, 각종 교육기관을 포함한 대학설립

재단, 자연사 박물관 등 시민들에게 공익이 될 수 있는 단체에 여러 기부를 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가 동물을 학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바넘을 비판하는 사회는 그동안 저들을 위해 대체 뭘 해주었다는 것인가?”라는 역설적인 

평가를 남기며 당시의 사회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바넘에 대한 평가는 

21세기가 된 현재도 아직까지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그가 후대에 끼친 사회적 영향력은 긍부정의 

좌표를 떠나 상당했던 것은 분명하다.

"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

- 1891.04.07, 바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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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바이오공학과   |    김*성

진정으로소중한것이란
영화: 위대한 쇼맨

1. <영화 속 인물을 통한 내면 탐구>

(1)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좋아하는 인물과 싫어하는 인물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앤과 래티이다. 앤과 래티는 모두 바넘이 찾아낸 

서커스 단원으로, 세상에 맞서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는 성장형 인물이다. 앤은 흑인 여성으로, 백인들로

부터 멸시받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인물이다. 필립의 구애에도 과연 자신이 사랑받을만한 인물인

지 끝없이 고민하며 그를 밀어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어 한다. 그녀는 

서커스와 필립을 통해 세상에 맞서는 법을 배웠고, 일도 사랑도 당당하게 해나갈 것을 결심한다. 래티는 

수염이 난 뚱뚱한 여성이다. 바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창피해하며 숨기고 살지만, 그녀의 

노래와　끼는 숨길 수 없었다. 바넘을 만나고 서커스 공연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고 당당해

진다.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그녀의 모습을 사랑하게 만든다. 

이 두 인물이 과거에서 벗어나 세상에 맞서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쇼맨>의 또다른 주인공인 이들을 좋아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싫어하는 인물은 바넘과 필립이다. 싫어한다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캐릭터다. 이 두 사람은 영화의 중심축이 되는 인물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닫고 

그것을 찾아가는 성장형 인물이다. 두 사람은 등장인물 중 돈과 관련하여 계산적인 면모가 굉장히 

돋보였다. 채러티는 부유하지만 가난한 바넘을 선택했고, 제니 린드는 바넘과 함께 공연하는 대신 모든 

수익금을 사회에 기부하기를 원했다. 여성 캐릭터들의 이런 모습과 대비되어 두 사람의 계산적인 면이 

더욱 두드러진다. 바넘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좋아하는 사람의 아버지로부터 가난하다는 이유로 

반대당했다. 나는 바넘이 채러티를 좋아했던 것도 부잣집 아가씨였기에 그에서 풍기는 기품이 한몫했으

리라 생각한다. 어쨌든 두 사람은 결혼했고, 처음에는 가난해도 행복했다. 그렇게 가난은 잠시 잊히는 

듯했으나 결국 바넘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바넘은 돈이 될 수 있다면 특이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한 프릭쇼까지 감행했다. 물론 영화에서는 그들을 바넘이 구원하듯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듯이 

묘사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실제 모델인 바넘이 했던 것처럼 그들은 돈벌이 수단밖에 되지 않았으리라. 

이는 바넘이 서커스보다 더 돈벌이가 되는 제니 린드를 만나게 되자 서커스 단원들을 홀대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을 감언이설로 꼬드겨 두 번 죽인 셈이다. 가족들과 



2022학년도 1학기 공모전 수상집

CHA UNIVERSITY

148

멀어진 것도 이런 바넘의 탐욕이 불러낸 결과이다. 착한 서커스 단원들은 그래도 바넘에게 손을 내밀었

고, 바넘도 지난날을 후회하며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만, 앞서 비춰주었던 바넘의 돈에 눈이 먼 모습들

은 정말 바넘이 참회한 것인지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망하지 않았더라면 후회할 기회도 없지 않겠는가? 

혹자는 제니 린드를 거절한 것이 바넘이 부인에 대한 지조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바넘에게 있어 제니 린드 역시 연애 상대가 아닌 ‘돈벌이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한편, 필립은 바넘보다는 돈에 대한 욕망이 덜 돋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바넘과 

수익금을 협상하는 장면, 자신이 어느 정도 돈을 축적했으니 일부를 빌려주겠다는 장면 등은 그가 

돈에 있어서 마냥 순수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필립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여자를 처음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지만, 멋지게 극복해내었으니 그 점은 칭찬해주고 싶다.

(2) 4명이 인물들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이 인물들이 내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살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를 믿고 당당하게 살 것이며, 결코 잘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고 겸손할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들을 

통해 배운 것들이다.

2. <영화가 주는 힐링 메시지>

(1) 영화를 보기 전의 감정과 영화를 관람 후의 감정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감정 변화를 경험했는가?

-자존감에 대하여

: 신은 공평하다고 했다. 내게 주지 않은 것이 있다면 분명 내게 준 것이 있다. 주체가 신이 아니어도 

좋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남들보다 잘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분명 있다. 다만 환경이나 상황이 힘들 때는 부족한 부분만 눈에 보이고 더 크게 와닿는 법이다. 

래티도 그랬다. 숨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바넘이 자신을 세상으로 데리고 나와준 후 자신의 

장점을 돌아보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 나도 그런 래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었지

만, 내가 찬란했던 시기와 앞으로 찬란할 시기를 생각하며 나는 이런 것을 잘하지, 하면서 다시금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애에 대하여

: 결국, 이 영화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애라고 생각한다.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 곁, 가족이라는 것이다.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가족이 아무리 나쁜 길로 빠지고, 가족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가 용서를 

구하며 돌아왔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꽉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남과 가족의 차이가 

아닐까.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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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대했던 것들이 많았다. 친구들, 나의 취미들, 추억들, 내 꿈들... 당장의 

눈앞에 있는 학점과 과제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분명 시간을 낸다면 신경쓸 수 있는 것들이다. 

새삼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결국 내가 이렇게 현실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유는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은 그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다. 나도 바넘처럼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신경을 써야겠다.

-나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 과연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돌아갈 사람이 있을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을 

때, 서커스 단원들처럼 내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가족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만, 친구는 엄연히 남이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힘들지만 그 친구들이라면 나는 분명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들도 내게 손을 내밀어 

줄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영화가 주는 힐링 메시지

이 영화는 결국 ‘소중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 나는 현재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들이 내게 소중하다는 것을 표현해야 하고, 

그들에게 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곁에 내 편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원천적인 힘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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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상담심리학과   |    연*랑

<memory�storage�machine>

영화: 위대한 쇼맨

나에게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위대한 쇼맨’을 

고를 것이다. 중학교 때 체험학습으로 영화관을 간 날 나는 이 영화를 처음 보았다. 많은 선택지의 

영화 중에 하필 ‘위대한 쇼맨’을 고른 이유는 간단했다. 친구가 이걸 보자고 해서.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

로 보게 된 영화가 몇 년이 흐른 지금도 나에게 큰 울림을 주는 영화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영화 

ost는 음원이 올라온 이후 꾸준히 듣고 있고 지금까지 나는 이 영화를 6번이나 보았다. 내가 한 영화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애정을 갖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 같아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서. 사춘기가 심한 중학교 때 이 영화를 처음 봤지만, 대학에 입학한 지금 다시 

봐도 영화의 대사와 노래의 가사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 같다. 이건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일까? 

중학생 연세랑이 아닌 대학생 연세랑의 눈과 가슴으로 영화가 내게 주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무엇인

지, 나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던 영화 속 ost 두 곡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1 Come Alive

Cause you're just a dead man walking 

Thinking that's your only option

But you can flip the switch and brighten up your darkest day

Come alive, come alive

Go and ride your light 

Let it burn so bright

Reaching up To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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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는 주인공인 바넘이 더이상 죽어있는 것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와 서커스를 하며 부르는 

노래다. 내가 이 노래의 가사에서 정말 사랑하는 부분 중 첫 번째는 ‘지금 당신은 죽지 못해 살아가지만 

이제 그 어두운 삶이 환해질 거예요’이다.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부터 나는 한결같이 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했다. 이 갈등은 감상문을 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수년간 이어진 갈등은 내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처음 정신과를 찾았고 그렇게 상담과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는 말이 내 학창 시절엔 어울릴 거 같다. 그런 내게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표현은 뇌에 탁 꽂힐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나는 정말 매일같이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살아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그건 아닌 거 같다. 대학에 와서도 나를 둘러싼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환경이 덮쳐 왔고 이는 똑같은 과거를 반복하게 만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대학에 와서도 상담을 받고 혼자 우는 내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던 거 같다. 영화를 

처음 봤을 때와 같은 포인트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리고 그 포인트가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가사란 

사실은 지금의 날 더 아프게 하는 거 같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바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이어지는 가사의 마음으로 지금껏 버텼다. 이 어두운 삶도 환해질 거라는 희망과 믿음. 그 두 

가지 마저 없었다면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 거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그 희망과 믿음 또한 

없던 시절, 이를 만들어준 영화가 바로 ‘위대한 쇼맨’이었다. 중학생 연세랑에게 고등학교에 가면 달라지

겠지, 고등학교 연세랑에게 대학교에 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말해준 첫 번째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

를 잊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찾는다. “졸업하면 달라지겠지.”

두 번째 문단의 가사는 이제 삶의 무대에 눈부신 조명을 켜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어보라는 

용기를 노래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는 삶을 무대라고 표현한 것이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다. 

내 인생은 어둡고, 실패했다고. 그치만 노래 가사처럼 내 인생이 하나의 무대라면? 무대 위에선 꼭 

행복한 이야기만을 다루지 않는다. 관객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무대가 있다면 관객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무대도 있다. 노래를 끝까지 들어보면 내 삶을 멋진 환상으로 채우며 어두웠던 예전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어두운 무대 또한 삶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2 This Is Me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a flood, gonna drown them out

영화 ‘위대한 쇼맨’을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노래일 것이다. ‘날카로운 말로 나를 상처 

주려 해도 난 홍수를 퍼부어서 그 말들을 삼켜버릴 거야.’란 가사가 내가 제일 위로받았던 부분이다. 

난 내가 보통의 청소년과 다르게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 흔히 말하는 사춘기에 정말 많이 먹었고 그만큼 살이 쪘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치는 내 

살들이 싫어서 거울을 보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옷이 아니라 내 살을 가려줄 수 있는 옷들을 골랐다. 

위대한 쇼맨을 보면 알겠지만 서커스엔 온몸이 문신인 사람, 온몸이 털로 덮인 사람, 키가 정말 작은 

사람, 반대로 정말 큰 사람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의 사람들이 나온다. 그 사람들이 서커스를 

통해서 평생 걸어 잠근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걷는 모습은 나를 울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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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몸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린 마음에 내 

옆에 보이는 친구들, 인터넷에 보이는 연예인들과 나를 비교하고 누군가 툭 내뱉는 가벼운 말에 상처받

았던 거 같다. 사랑받는 그들을 보며 나는 이런 몸이니까 사랑받지 못할 거란 생각. 자존감이 낮았던 

나에겐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타인이 생각 없이 뱉은 말을 무시할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 어쩌면 가장 쉽고 당연하지만 내겐 어려웠던 일이었다. 영화의 장면을 보고 한순간에 바뀌는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항상 머릿속에 노래 가사를 떠올리며 다짐했다. 그렇게 꽤 긴 시간이 

흘러서야 나는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얻은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싶다. 나를 사랑하는 것.

영화를 너무 많이 보았기에 영화의 줄거리에 대한 감상보다는 내 이야기를 적고 싶었다. ‘위대한 

쇼맨’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이유들을 

굳이 나열하진 않았던 거 같다. 나를 변화시킨 영화지만 과거를 떠올리면 악몽 같던 기억들도 같이 

떠올라 괴로웠기 때문이다. 영화 초반에 바넘이 생일인 딸에게 ‘wishing machine’을 만들어주면서 

하는 말이 생각난다. 여기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때까지 보관된다고. 너가 그 소원을 잊어버리더라도 

그 안에 있다고. 이 영화가 나에겐 그런 존재 같다. 나의 힘들었던 과거와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지금 쓰는 이 영화 감상문 또한 그런 존재가 된 듯하다. 나는 이제 ‘위대한 쇼맨’을 볼 때마다 이 글을 

떠올릴 것이고 내가 어두운 시절을 잊고 살아도 여기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남들에게 비추어지는 

밝은 모습의 내가 아닌 이런 모습도 하나의 나라고 생각하기에 내 머릿속이 아닌 이 글이 대신 나의 

기억을 보관해주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다 이겨내지 못한 거 같은 생각과 감정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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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마음

영화: 두 개의 빛: 릴루미노

처음 영화 제목을 봤을 때 릴루미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궁금했다. 검색해보니 릴루미노는 

라틴어로 ‘빛을 되돌려준다’는 의미로 삼성전자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VR용 애플리케이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식된 영상이 VR기기에서 시각장애인이 보기 쉬운 

형태로 전환되어 보이는 원리이다. 이 영화는 릴루미노를 소재로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짧은 이야기로 

만든 30분짜리 단편작이다.

영화는 인수가 수영에게 소강당이 어디인지를 물으면서 시작된다. 팔을 잡고 길을 안내하려던 수영은 

깜짝 놀라는 인수를 보고 “초짜시구나”라고 말한다. 인수는 보이지 않기 시작한 지 3년이 된 시각장애인

이었다. 시각장애인은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

도 있지만, 중도에 보이지 않게 된 경우도 있다. 전자와 후자의 비율이 궁금하여 조사해본 결과, 선천성과 

후천성의 비율은 약 3 대 7로 백내장, 녹내장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게 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다.

인수가 소강당을 찾아간 이유는 그곳에서 사진동호회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진동호회에 새로 

가입한 인수는 자기소개를 하고 기존 회원들은 인수씨는 얼마나 보이는지 묻는다. 이 질문은 다소 

낯설게 느껴졌는데 그 이유는 평소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앞이 아예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매우 큰 착각이고 오해였다. 인수는 RP(망막색소변증)라서 시야는 좁지만, 아직 직선 보행은 

가능하다고 대답한다. 이후에 회원들 한 명 한 명의 자기소개를 들어보면 부분적으로 보이는 사람, 

전맹인 사람, 한쪽 눈은 아예 안 보이고 한쪽 눈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는 사람과 RP 

환자인데 시신경은 아직 조금 살아있어서 밤낮은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등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시각장애인이라는 테두리 안에 속해 있지만, 그 정도와 종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실제로 국내 등록 시각장애인 중 전맹(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력이 0인 

상태)의 비율은 12%대의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조사하면서 이토록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몰랐고, 그들

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정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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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이야기가 사진동호회를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웠다.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는 

시각을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사진동호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눈 외에 촉감, 

후각 등 다른 감각들을 통해 다양하게 피사체를 바라보고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찍는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더 많은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영화에 나왔듯이 아름다움을 보는데 눈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처음에 사진동호회라는 사실에서 들었던 생각들은 나도 모르게 자리 잡혀있

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었고 이러한 편견은 시각장애인의 처지에서 스스로 위축되거나 그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진을 찍으며 수영은 인수에게 일을 하냐고 묻는다. 인수는 피아노 조율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영화에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으나 시력을 잃기 전에는 피아니스트를 꿈꿔오다가 3년 전부터 악보가 

보이지 않아 그만둔 것 같았다. 수영이는 냄새 맡는 일을 한다고 말한다. 인수와 수영이의 직업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소리를 들으며 하는 피아노 조율이나 후각을 사용하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모두 보이지 

않아도 가능한, 다른 감각들을 주로 사용하는 일들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며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하기에 정말 위험한 

일들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런 일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하기 어렵고 할 수 없다고 함부로 

단정 짓고 그들의 반경을 좁힌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실제로 소위 말하는 고임금의 일들은 

시력과 관련한 채용 기준 등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 자체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각장애인

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안마와 같은 일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대다수라고 한다. 교육에서부터 그들의 

직업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그들도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들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까웠다. 직업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소득을 벌며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으면 한다.

혼자 지팡이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수영을 보고 한 할머니가 갑자기 수영을 잡는 장면이 나온다. 

수영은 화들짝 놀라며 누구시냐고, 괜찮다고 말한다.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한다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할머니는 멋대로 얼굴을 만지시고 예쁜데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힘들어도 딴 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 장면을 보며 실제에서도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었다.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동정심에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와 행동들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다. 수영은 할머니에게 그냥 놔두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라고 말한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만났

을 때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대해야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찾아보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사이트에 들어가

면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법들이 상황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조그마한 관심만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영화는 릴루미노 기기를 통해 도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경아가 남편의 얼굴을 보며 끝이 난다. 

볼 수 없던 사람들이 릴루미노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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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중요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은 매해 업그레이드되어 높은 버전이 나오고 있고, 없어도 

큰 지장은 없지만,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스타일러, 드라이기 등의 수많은 제품이 

현재까지 많이 개발되어 왔다. 나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부족할 것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더 편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곳으로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한 노력도 아예 필요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적어도 장애인, 소수, 약자들을 위한 일들이 그것들보다 소홀히 되거나 뒷전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장애인들은 소수이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이익과 효율의 관점에서만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힘썼으면 한다.

약학과 학생인 나는 약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모르고 먹거나, 어떤 약인지 구분하지 못해 오용하는 경우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약이라는 것은 특히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잘못 복용할 시에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에 약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 또한, 시각장애인 분들은 보행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약국을 방문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따라서 의약품에도 점자를 

표기하는 것과 방문 의료를 통한 복약지도 등의 시스템 마련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 같다.

사람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과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의 마음이 커서 자기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넓혀갔으

면 좋겠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동정심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다.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자존감을 느끼고 자아실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와 

여러 가지 상황별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각 영역에서 필요하다. 개인적으

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먼저 그들의 삶이 어떠할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며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들을 깨뜨려야 한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점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릴루미노처럼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도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모든 변화는 누군가의 그런 고민들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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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미술치료학과   |    구*영

악역인완다를무조건욕할수는없는이유

영화: 닥터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사실 나는 지금까지 나온 마블 시리즈를 거의 다 챙겨봤을 정도로 마블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 마블 

특유의 화려한 연출과 흥미진진한 전개, 어렵지만 이해하면 신기하고 재미있는 세계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재미와 더불어 놓치지 않는 감동 등이 나를 푹 빠지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무려 

6년 만에 닥터 스트레인지 시즌2가 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설레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중학생 때, ‘셜록 드라마에 나왔던 그 유명한 배우가 마블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맡았다고?’하면서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를 보러 갔던 것이 기억난다. 아무래도 기존 캐릭터들에게 정이 깊고 익숙하기에 새로 

나온 캐릭터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그 걱정이 무색해질 만큼 즐겁게 극장을 나갔었다. 스티븐 스트레

인지가 마법사라 다른 마블 캐릭터들과는 색다른 CG와 판타지 액션들이 나와서 눈이 즐거웠다. 그래서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집에서도 정주행하곤 했었다. 이번 시즌2가 나오기 전까지는 왜 몇 년이 넘도록 

다음 시즌을 내주지 않는 걸까 궁금했고 기다려졌었다. 물론, 스트레인지 캐릭터가 어벤져스 시리즈에도 

항상 주인공으로 등장해왔고, 스파이더맨이나 토르 솔로 영화에도 잠깐씩 등장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메인 주인공으로 나오는 솔로 영화는 오랜만에 개봉한 거라 반가웠다. 그래서 마침 학교 중간고사도 

끝났겠다, 보러 가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SNS를 통해 영화 후기와 평점을 봐보니까 별로였다는 의견이 

꽤 많았고, 호불호가 갈린다는 말에 망설여지기도 했었다. 망설임 끝에 마블 영화 팬으로서 보기로 

했지만, 기대가 낮춰져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미리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나한테는 

‘호’인 영화였고, 한 번 더 보러 갔었다.

닥터 스트레인지 2의 줄거리를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다른 차원의 우주인 멀티버스를 자유롭게 드나

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메리카 차베즈라는 어린 소녀가 등장한다. 이 능력을 탐내는 악당들이 아메리

카를 쫓아다니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스트레인지는 어벤져스 일원이었던 완다 막시모프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그녀는 흑마법서인 다크홀드로 인해 스칼렛 위치로 타락해버린 상태였고,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식들을 데려오기 위해, 오히려 아메리카의 능력을 빼앗을 기회를 노리던 

중이었어서, 도리어 위험에 빠지게 된다. 스트레인지와 아메리카는 일단 스칼렛 위치를 피하기 위해 

다른 우주로 갔는데, 그녀가 그곳까지 쫓아와버려서 스트레인지는 괴물을 막을 수 있는 마법이 적힌 

‘비샨티의 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지만, 스칼렛 위치에 의해 불타서 사라져버리고, 결국 자신도 

다크홀드의 흑마법을 이용해서 맞서게 된다. 끝에, 아메리카는 각성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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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고, 스칼렛 위치가 집착하는 다른 우주 속 자식들에게 그녀를 보내면서, 엄마가 아니라 마녀일 

뿐임을 깨달게 하여, 나쁜 짓을 멈추고 포기하게 만든다. 결국, 마지막에 스칼렛 위치는 우주의 모든 

다크홀드를 없애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서 위기가 끝나게 되는 스토리다.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정이입이 많이 된 인물은 완다였다. ‘제목도 메인 주인공도 닥터 스트레

인지인데?’, ‘완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 버린 악역인데?’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맞다. 완다는 오직 아메리카의 능력을 빼앗기 위해, 수많은 목숨들을 희생시켰다. 스트레인지와 그와 

같은 마법사들이 모여 있는 카마 타지를 공격하면서 수많은 마법사들이 죽었으며, 스트레인지와 아메리

카가 이동한 다른 우주로 쫓아가면서 지구 838을 지키는 히어로들인 일루미나티도 처참하게 죽여 

버렸다. 미수에 그쳤지만, 아메리카를 죽여서 능력을 빼앗으려하기도 했으며,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식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 우주에 살고 있는 완다의 몸에 들어가기도 했었다. 사실, 마블 시리즈를 

보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완다는 그저 진짜 본인 자식도 아닌데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망상증 환자로

도, 겨우 그 이유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기적이고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몇 년 동안 마블 시리즈를 봐왔어서 그런지, 완다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해되고, 그렇게 

되기까지 처했던 상황들이 기억이 나서 마음이 아팠다. 완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녀였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었었다.

전작들에서의 완다의 사연을 짧게 말해보려고 한다. 어벤져스2가 완다가 처음으로 등장한 영화인데, 

그녀는 어렸을 때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었었다. 오빠인 피에트로 막시모프와 단둘이 살아남게 

되면서, 불법 생체 실험에 참가했었다. 그 실험에서 이 남매를 제외한 다른 실험자들은 다 죽었을 정도로 

위험했던 실험이었다. 나중에, 어벤져스에 합류되어 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완다의 오빠는 죽었다. 

어벤져스3에서는 타노스가 우주의 인구수를 절반으로 줄여버리기 위해, 완다의 애인인 비전의 이마에 

있는 스톤을 뺏으려 했었다. 그 스톤을 뺏기면 모든 우주의 절반의 인간들이 죽게 되고, 스톤을 없애면 

비전은 죽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 스톤을 깨뜨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완다 밖에 없어서, 완다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됐었다. 하지만, 타노스가 비전을 다시 

살려내고 스톤을 뽑아버리면서 결국 비전은 두 번 죽게 된 것이었고, 완다는 눈앞에서 그걸 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바로 전 시리즈인 완다비전이라는 드라마에서는 비브라늄으로 이루어진 

비전의 시체가 높은 가격의 가치가 있다면서 실험되고 있는 장면을 완다가 목격하게 된다. 땅에 묻어주

고 싶었지만 그 실험을 막을 법은 없었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의 몸이 갈갈이 찢겨진 모습을 보고, 

완다는 또 절망하게 됐었다. 그녀는 비전이 살아있을 때, 같이 살자고 마련했던 집터로 가서 정신 조작과 

현실 조작 능력인 핵스를 통해 집을 짓고, 비전을 만들어내어 같이 행복한 삶을 보낸다. 그 과정에서 

상상임신으로 쌍둥이 자식을 낳게 됐고, 그 아이들이 바로 이번 영화에서 등장한 그 아이들인 것이다. 

이 드라마도 결말이 참 슬프게도 완다는 자신이 만들어낸 비전을 또다시 없애게 되고, 다른 마녀에 

의해서 다크홀드에 손을 대면서 악당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 영화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완다는 

몇 년에 걸쳐, 부모님, 오빠, 애인을 잃게 됐고, 위에서는 생략했지만, 그녀가 존경하던 스승인 캡틴도 

곁을 떠났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완다는 아마 인간이 

곁에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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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자기 자식이 아님을 알고 있어도 집착적인 사랑을 보여준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완다에게 아픔과 절망이 조금이라도 적게 일어났다면, 비전이 죽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악당으로 전락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었

다. 또, 완다가 굳이 비전이 아닌 아이들에게 집착한 이유도 아마 드림워킹으로 모든 멀티버스를 찾아다

녀봤지만, 비전과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상황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서,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아이

들에게 집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첫 장면에 완다가 행복했던 꿈에서 깨면서, 색감이 대비되는 연출과 

아침에 눈을 뜨면 악몽이 시작된다는 대사가 짠해서 기억에 남는다. 완다 역을 맡은 배우의 연기력이 

워낙 뛰어나서, 완다의 분노, 충격, 절망, 슬픔, 후회, 미안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잘 표현됐고, 

나에게도 아픔이 잘 전달된 것 같다. 물론, 완다가 죽여 버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다시 어벤져스 

영웅으로 회복되는 결말이 불가능했다는 것도 알고, 그 큰 죄를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나의 시선에서는 

그녀의 상황들이 안타까웠고, 이해가 됐다는 것뿐이다. 만약 내가 완다였으면 과연 달랐을까 싶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참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마지막에 완다가 저쪽 우주의 

자신인 완다를 만났을 때, “사랑으로 키울게”라며 위로받는 장면이다. 사실, 저쪽 완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을 뺏어가려 한 악당인데, 꿈으로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비난이 아닌 위로를 전해주는 

것 같았고, 역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깨달음도 

많았고, 감동이었다. 한 장면을 더 말해보자면, 메인 주인공인 스트레인지가 다른 우주 속 옛 애인인 

크리스틴 팔머와 함께 다니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우주로 돌아가기 직전에 “모든 세계의 당신을 사랑해”

라고 진심을 전하는 장면이다. 로맨틱하면서도 어떤 멀티버스에서도 이어질 수 없는 커플의 대화라 

슬펐고, 스트레인지의 진심이 가장 잘 보이는 장면이었던 것 같다.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었다. 시즌1보다는 적어진 판타지 액션들, 보기 괴로울 정도로 너무 잔인한 

장면들, 완다에 비해 적어진 주인공 스트레인지의 비중 등 아쉬움도 조금 남지만, 완다가 선역에서 

악역으로 바뀐 흥미로운 스토리, 스칼렛 위치의 화려한 마법 연출, 내가 좋아하는 소재인 멀티버스를 

다뤘다는 점들이 만족스러웠다. 만약, 주변에 아직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있다면 꼭 추천하고 싶고, 

이해가 잘 되기 위해 다른 시리즈들, 특히 완다비전 드라마는 꼭 먼저 시청하고 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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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상담심리학과   |    김*림

주인공 ‘바넘’을통해바라본삶
영화: 위대한 쇼맨

Oh, this is the greatest show!

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쇼!

주제가 'The Greatest Show' 中

영화의 줄거리 : 위대한 쇼맨이 만들어지기까지

영화의 주인공인 바넘은 재정적으로 결핍된 상황에서 자랐지만,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풍부한 상상력으로 여태껏 보지 못했던 신선하고 화려한 서커스

(쇼)를 열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쇼는 영국 왕실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왕실에서 제니 린드라는 오페라 

가수를 만나게 된다. 바넘은 그녀에게 매료되었고, 제니 린드를 미국에 소개해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가 하던 쇼를 암묵적으로 중단한 후 그녀와 함께 전국투어를 하게 되었는데, 투어 중 서커스 

단원들과 가족들과의 갈등에서 삶 속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자신이 깨달은 가치를 토대로 

다시 한번 서커스 단원들과 의기투합해 지상 최대의 위대한 쇼를 만들게 된다.

주인공 ‘바넘’ : 웃음과 희망을 주는 사기꾼

바넘은 외형이 독특한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생동감 있는 서커스를 기획하고자 했다. 그는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오디션을 진행했고, 마침내 쇼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외형이 독특한 사람들

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고, 괴짜들을 몰아내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나는 이 장면을 보고 

독특한 겉모습으로 태어나 한 평생을 손가락질 받고 자란 사람들에게 바넘은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들을 그저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놀림거리로 전락해버

리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바넘에게 ‘사기꾼’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그는 사기꾼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바넘은 비판적인 여론에

도 쇼를 강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 데에 성공하고, 신문에도 그의 쇼가 실려 영국 

왕실에 초대되기도 한다. 나는 이런 바넘의 전화위복 태도를 배우고 싶다.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계획대로 잘 수행하고 있다가 예상치도 못한 부분에서 계획이 틀어지거나 아예 계획대로 못하게 



2022학년도 1학기 공모전 수상집

CHA UNIVERSITY

160

되는 상황에서 당황하는 편이다. 바넘의 전화위복 신념을 배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혹은 

대범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싶다.

욕망의 결과 : 지상 최대의 쇼

바넘은 어렸을 적 결핍과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 때문에 돈을 버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영국 왕실에서 제니 린드를 만난 후 바넘은 아내와 가족, 서커스 단원들을 뒤로 한 

채 제니 린드를 위한 쇼를 제작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원래의 바넘은 가족, 서커스 단원들과 행복하고

자 하는 욕망이 있었지만 제니 린드에게 매료된 후에는 성공을 위한 욕망이 더욱 커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듯했다. 특히 서커스 단원에게는 비난을, 제니 린드에게는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을 대비한 

장면에서 바넘의 변질된 가치관이 잘 드러나 보였다. 옛날의 바넘은 주변의 반대에도 서커스 단원들을 

모집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전념하고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지만, 제니 린드를 통해 성공을 

맛본 후 달라진 바넘은 옛날의 순수하고 반짝이는 창의력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들에서 

사람들을 웃음으로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바넘의 가치관이 성공의 욕망에 잡아먹혀 버렸다고 느껴졌다. 

그가 다시금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는 바넘의 박물관이 불이 나 무너져버린 장면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물에 불이 난 것은 바넘의 욕심이 걷잡을 수 없이 너무나 커져버린 상황임을 의미하

고, 건물의 무너짐은 바넘의 큰 욕심 또한 무너진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물이 

내려앉은 것은 바넘이 현실을 돌아보게끔 하는 생각 전환에 중요한 장면일 것이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

에게는 바넘의 행동이 다시 순수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

다. 이 사건을 통해 바넘이 뒷전으로 미뤄놨었던 가족 그리고 서커스 단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 후로 바넘은 힘찬 도약을 하면서 다시 서커스를 진행했고 

행복을 찾아 지상 최대의 쇼를 만들어 냈다.

“당신이 정말 사기꾼이고 돈벌이에 우릴 이용했을진 몰라도 우리한테 진짜 가족을 줬잖아요. 서커스단

은 우리의 집이었어요. 집을 되찾고 싶어요.” -영화 위대한 쇼맨 中 - 

“The noblest art is that of making others HAPPY.”

“남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게 진정한 예술이다.” -P.T 바넘-

편견없는 삶의 추구

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편견 없는 삶을 추구한다. <위대한 

쇼맨>을 보면서 느낀 점은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과 현 사회 구성원들의 모습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영화에서는 편견을 가지고 서커스 단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장면이 중간중간에 꼭 있었다. 

서커스 단원들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노력하는데 이 부분에서 모순을 느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대단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존재이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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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러한 존재이다. 이 말은 즉,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사람들에게 정당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언제나 나의 존재를 어필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남들과 다르거나 유별나다

면 그 가치를 증명해 내야 한다. 이런 사회의 암담한 현실이 영화에서도 반영된 것 같아 안타까웠고, 

나는 각자가 다르고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C H A  U N I V E R S I T Y



캐릭터공모전

최우수 식품생명공학과 김*정

우  수 미술치료학과 최*윤

우  수 약학과 최*영

2 0 2 2 학 년 도  1 학 기  공 모 전  수 상 집

Ⅶ



2022학년도 1학기 공모전 수상집

CHA UNIVERSITY

164

최우수상 식품생명공학과   |    김*정

캐릭터명칭

리딩(Leading)

캐릭터특징과스토리

특징: 원숭이의 모습을 가진 학습 로봇이다.(원숭이는 지혜롭고 현명한 동물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로의 성장을 기원하여 선택했음) 성장을 

의미하는 새싹 모양의 장식이 달린 헤드셋을 쓰고 있다.(교수와 학생 모두의 성장을 의미) 

벨트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의 약자인 CTL 모양의 버클이 

있다.

스토리: 원숭이 로봇 ‘리딩’이는 차의과학대학교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준다. 몸과 

떨어져 있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이며 

몸 안에 가지고 다니는 확성기를 이용해 학우들을 모아 함께 특강을 듣거나 학습법을 연구한

다. 아직 나이가 어려 헤드폰으로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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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미술치료학과   |    최*윤

캐릭터명칭

수(授). ‘교수’의 ‘수’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의미이다.

캐릭터특징과스토리

전진, 새로운 시작의 응원이라는 꽃말이 담긴 프리지아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주인공으로 재탄생한 

캐릭터이다. 차 의과학대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끄는 추진력을 

갖고 있다. 머리 위 꽃의 수술을 형상화한 통신대는 학생들과 더 원활한 상호교류를 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만의 통신 수단이다. 얼굴 부분의 화면은 ‘수’의 표정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몸통 부분의 화면에서는 빔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보다 큰 화면으로 많은 학생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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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약학과   |    최*영

캐릭터명칭

교학지네 차 토끼들

캐릭터특징과스토리

쫑긋한 귀로 교수님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마스코트 

차의과학대학교 토끼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네 토끼들은 부서별로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합니다. 향상된 수업 방법 개발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도우며 이러닝 연구와 기획으

로 발전된 상호교환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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